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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순의삶과생애 

| 발간사| 

우리 인제군은 강원도의 정중앙에 위치한 군으로서 예로부터 울창한 삼림을 자랑하여 왔다. 울창한 삼 

림 덕분으로 다양한 임업이 발탈하였는데， 대표적인 임업으로 산판， 숭， 목공예， 멧목， 나묻 채취， 산삼， 

약용식물 재배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것이 바로 조선시대부터 황장목으로 이름난 아 

름드리 재목이었다. 이 재목을 인제군에서 벌목을 하여 인제군을 관통하여 흐르는 내린전과 인북천을 통 

하여 서울 · 경기지역으로 운반하였다. 내린천과 인북천이 만나는 합강리 합수머리는 바로 소양강의 발원 

지로서 이 물이 흘러 춘천을 거쳐 북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물과 함께 인제군의 경제와 문화가 발달 

하였다 

합강리 합수머리는 봄부터 기을까지 사람들로 붐혔는데 이곳에서 아름드라 재목을 염어 멧목을 만들 

어 소양강으로 띄워 보냈다. 소양강 변에는 수많은 여울이 있어서 멧꾼들의 생명을 위협도 했지만 그들은 

불굴의 삶의 의지로써 이를 극복하였다. 멧목에는 우리 조상들이 삶을 헤쳐나간 정신이 그렇게 담겨 있었 

다. 

그러나 1943년 청평에 범이 건설된 이후로 멧목을 통하여 서울로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막혀 

버리고， 춘천까지 운반되는 멧목 또한 38선이 그어지자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왜냐하면 38선이 인제군 

을 가로질러 그어졌기 때문이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인제군은 완전히 수복되었지만， 이미 사라져버 

린 멧목문화를 다시금 되돌리 수는 없었다 

인제군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사라져버린 우리의 고유 민속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 성 

과로 r인제멧목」이 발간되었는데 이 책에서 멧목을 만들었던 방법을 자세히 고잘하였다. 

그 후로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멧목을 만들었던 기술만이 아니라 멧목을 탔던 멧목꾼들이 불렀던 소 

라도 이제는 전승이 힘겹게 되었다. 故손용인 옹을 비롯하여 하나둘씩 모두들 돌아가시고， 이제는 관내에 

서도 에전 멧목을 타던 이가 박해순 옹 외에는 찾기가 힘들어졌다 이에 예전 멧목꾼들의 삶을 조망함으 

로써 멧목이 아닌 멧목꾼의 삶의 편린들을 담아내는 작업이 필요해졌고， 이를 강릉대학교의 장정룡， 이한 

길 두 분 교수님의 노고로 완성할 수 있었다. 이로써 멧목문화에 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 

도는완비되었다고생각을한다. 

그동안 인제군은 합강문화제를 통하여 합수머리에서 직접 멧목을 띄움으로써 주요 민속문화의 보존에 

노력해왔다. 추후로도 더욱 훌륭한 민속문화를 발굴 보존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의 말로 발 

간시를마치고자한다. 

2005년 6월 

인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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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문화상( 1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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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순의삶과생애 

1 . 머리말 

인제군은 강원도의 중앙에 위치하는데， 동쪽은 양양， 서쪽은 양구 및 춘천， 남쪽은 평창 및 홍천， 북쪽 

은 회양 및 고성과 경계를 이룬다J) 산이 많고 삼림이 울창하여 예로부터 산림자원이 풍부하였다. 특히 

아름드리 수목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아름드리 수목을 황장목이라 하여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일정 

부분 관리를 하였다. 황장목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의 수목 반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황장금표를 세웠 

다 r동국여지승람」에 보면 강원도에서 북한강 수계에 황장금표가 설치된 곳은 냥천 3곳， 홍천 2곳， 인제 

2곳 등 총 7곳이며， 이중 황장금표가 발견된 곳은 인제군 북변 한계리 안산(難山) 절터뿐이다 물론 남한 

강 수계에는 영월군 청령포(淸冷浦)근처와 원성군 소초면 학곡리 치악산얹옳돔山) 구룡사σL龍좋) 입구 등 

두곳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삼림이 발달하였기에 삼림으로 인한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였다 본고에서 다룰 멧목을 비롯하 

여 숭가마， 되남박 만들기 ， 심마니， 약초 등， 그 수많은 산림문화들이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문화 

들이 이제는 점차사라져가고 있다. 본고에서 이번에 정리하는 멧꾼에 관한문화도 그중 한 가지이다. 

일반적으로 멧꾼이라 하면 떳목을 운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명 멧사공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멧 

목을 운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멧목을 만들기도 한다. 멧목을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 

요한 것은 그들이 멧목과 더불어 보냈던 생활사(生活史)들이다. 멧목은 어떻게 만들고， 멧목을 운반하면 

서 무엇을 했으며， 멧목으로 인하여 생겨난 여러 가지 생활풍속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관심을 자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록들은 쉬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예전에 멧목을 타셨던 분들 

도 많지 않아 그분들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얻어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멧목은 1943년 청평탬이 만들어져서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멧목 수로도 막혀버린 이후로 점차 

퇴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1945년 이후로 남과 북이 갈리면서 북한강 수계를 이용하는 여러 시군 

들， 즉 인제군에서는 사라져버린 문화요 생활이 되었다. 인제군 곳곳이 물줄기를 따라 38선 이북도 되었 

다가 이남도 되었다가 하는 지형적 특정으로 말미암아 멧목의 운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인 

1) 강원도 r강원도지」上， 2005,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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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제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에 수복이 되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지역이 되었지만， 그러나 북 

한강 수계에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한 댐들과 경제개발로 인하여 차츰 정비되기 시작한 교통망 덕분으로 

멧목은 더 이상사용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멧목에 종사하셨던 분들도 차츰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시작 

했고， 지금은 그 시절 그 일을 아는 분들조차 드문 현실이 되었다. 

박해순(남 .81세)은 이제 인제군에서 유일하게 살아 계신 멧목문화의 산 증인이다. 본고는 박해순 옹 

이 들려주는 멧목에 관한 다양하고 생생한 구술을 바탕으로 옛날 멧목의 생활상과 문화를 재구해 보고자 

한다 당시 멧꾼들은 여울을 타다가 소(~검)라든지 한적한 곳이 나오면 잠시 쉬면서 소리를 곧잘 하기도 했 

다. 당시 불려졌던 소리 중에 멧목아리랑이 있다. 이 소리를 불렀던 이들 중에 지금 생존해 계시는 제보 

자는박해순뿐이다. 

또한 벌목과 적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범수(남 .86세)의 도움을 받았다. 2005년 2월에 경기도 

파주로 이사를 갔는데， 본고에서 조사하기로는 현재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적심문이었다. 이분으로부터 

적심꾼과 복얘~)지기 등의 생활을 채록할 수 있었다. 그밖에 내린천에서 암석을 발파 · 제거했던 일화를 

들려주신 손천유(남 .83세)， 1945년 이전 영림서에서 근무했던 김춘봉(남 . 95세) 외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 1945년 이전 멧목에 관한 생활사를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재구할 수 있었다. 멧목과 관련 있는 부분 

에서는 인제문화원에서 2002년에 발간한 r인제멧목(증보판)J을 참조하였다. 

인저l옛목파 멧쪼들 I 11 



박해순의삶과생애 

ll. 인제군의 지리와 기후 

1. 지리적 배경 

산지가 많은 강원도는 남북으로 비스듬하게 뻗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나누 

어져， 각각 독특한 기후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인제군은 우리나라 척추 역할을 하는 태백산맥의 정 

상을 중심으로 서쪽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위도 상으로는 북위 37
0

39' (상남면 상남3리) ~ 38
0

30' 

(서화면 서화2리)이고， 경도 상으로는 동경 127
0

58' (남면 수산리) ~ 128
0

32' (기린면 진동2리)에 걸쳐 

있으며 너비는 동서 51. 5km, 남북 72.2km이거고 총 면적은 1， 95 1. 2km'로서 산림 면적이 1， 555.5뻐f 

(79%) , 농경 면적 84.63따f(4.3%) ， 잡종지 면적 311.06때f(16.7%) 로서 산림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설악산(雪鐵山)(1708m) . 마등령(馬登領)(1327m) . 대승령(大勝鎭)(121Om) . 안산(較山)(1430m) . 한 

석산(寒石山)(1119m) . 가리봉(加里峰)(1518m) . 한계령(寒漢領)(1004m) . 점봉산(點鳳山)(1424m) . 가 

마봉(可馬峰) (1191m) 향로봉(香健u逢)(1293m) . 주억봉(主憶峰)(1443m) . 가칠봉(加七峰)(1240m) . 응 

봉산m훌峰山)(1271m) . 방태산(芳台山)(1435m) . 칠절봉(七節峰) (1172m) . 개인산(開仁山) 등의 산이 우 

뚝 우뚝 솟아 있다. 해발 800m 이상의 봉우리가 인제군 안에 208개라고 『강원총람」에 기록되어 있다. 

강원도 전체의 800m 이상의 고봉이 1000여 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무려 1/5이 인제군에 위치하고 있다 

는 점은 바로 산림자원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인제군은 강원도의 중동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영서북부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 

해 있으며， 사면이 해발 1 ， 000m이상 되는 산들로 병풍같이 둘러쌓은 산간지대이다. 북쪽으로는 해발 

1 ， 293m의 향로봉， 동쪽으로 해발 1， 708m인 설악산 대청봉， 서쪽으로는 해발 1 ， 316m인 대암산이 위치 

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해발 1 ， 563m인 오대산이 접해 있다. 

이러한 산들을 발원지로 하는 하천은 서면 북쪽 무산(꼬山)(1320m)에서 발원하는 소양강과 북면 설악 

산에서 흘러오는 북천 상남면과 기린면을 흘러내리는 내린천이 인제읍에서 합류하여 인제 시가지 앞을 

관류하면서 소양호로 유입된다. 또한 인제군은 영동과 영서의 제2관문인 한계령과 진부령에 접해 있어 

동서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인제의 하천으로는 산지사방의 높고 낮은 산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인제읍 합강리까지 이르는 물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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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제군의 지리와 기후 

많은데 하폭(河福)2~5m가 78하천 6~lOm가 49하천 11m 이상의 것이 15하천 모두 1427H의 하천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인제읍을 감돌아 나가는 하천이 바로 미록천(購햄川)인데 미록전은 오늘날 소양강이 

시작하는 원류가 된다. 예전 합강정 앞에 돌미록이 많이 서있었는데 이로부터 미록천이란 이름이 유래한 

다. 지리적으로는 합강리에서부터 주연진(冊淵律)까지의 소양강 상류 8km를 미륙전이라 지칭한다. 이 

물줄기는 원통에서 내려오는 원통천과 상남면에서 발원하여 기린면을 거쳐 흘러오는 내린천(內購川)이 

합강리에서 합수되면서 이루어진다. 원통천은 서화면에서 흐르는 서화천과 한계리에서 흘러오는 한계천 

이 합수되면서 만들어지는데 넓은 의미로 이들 하천을 합하여 인북천(購北川) 혹은 서화천(瑞和川)이라 

이름한다. 상남면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두 줄기인데， 이중 한줄기는 평창으로 흘러가고， 다른 한 줄기는 

기린면으로흘러간다. 이 물줄기가바로내린천이다. 

멧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적심을 한 하천이 내린천과 서화천이다 

내린천은 평창군 도암면과 홍천군 내면의 경계를 이루는 오대산 · 계방산(桂芳山) . 인제군 상남면 개 

인산 · 기린면 가칠봉 · 방태산 등에서 발원하여 상남면과 기린면을 거쳐 북쪽으로 흘러 합강리에서 원통 

천과 합수하는데 길이는 50km에 달한다. 내린천 물줄기를 따라 퇴적작용으로 마치 하상(河皮)에 하나의 

섬을 연상케 하는 서호(西湖)와 서 l리의 광대버덩을 비롯하여 하남리 가산동 송림 그리고 방동약수와 청 

류정 등 절경을 이룬 계곡들이 산재해 있다. 

- 합강리 합강머리 -

서화천은 민통선 북쪽의 금강산맥과 접경하고 있는 서화면 이포리(伊布里)에서 발원하여 북면 원통을 

지나 인제읍 합강리에서 북천으로 유입되는 길이 36km의 하천이다. 이포리에서 발원한 이 물줄기는 동 

남쪽으로 흘러 장승리(長承里) 대평에 이르러 남쪽으로 꺾이어 황기 칠미동 송노령을 끼고 돌다 서희리 

(西希里)에서 흐르는 물과 합류하여 다시 가전리 · 후덕리 · 수곡리를 흘러내려 구십구곡천과 다시 합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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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여러 굽이를 지나면서 면소재지인 천도리를 지나 서흥리와 논장교， 사천교와 칠성령 기숨을 거쳐 

북면 소재지인 원통리를 거쳐 합강리에서 내린천과 만나 북천을 지나 소양강으로 유입된다. 

서화천과 내린천이 합류한다고 하여 합강이라 부르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소양강의 원로가 된다 이곳 

에서 각 산골짜기의 하천에서 적심하여 물줄기를 타고 운반된 원목을 물 속에 모아 두거나 야적하였다가 

멧목을 만든다. 합강리에서부터 비롯하는 미륙천은 서남쪽으로 흘러가면서 남면 관대리 · 부평리 · 신윌 

리 · 상수내리 · 하수내리를 지나 양구군 남면 명부리 · 심포리 · 석현리 -수인리 · 춘성군 북산면 대곡 

리 · 추전리 · 내평리， 신북면 유포리 · 천전리를 지나 춘천시 사우동을 사이에 끼고 금강산에서 발원하여 

강원도의 북쪽 지방을 서남쪽으로 가로지르며 화전을 휘돌아 내려오는 북한강과 합류하여 춘천시를 가르 

고 의암리 · 강촌을 거쳐 가평의 동쪽을 지나 홍천군 남면 관천리(冠川里)에서 홍전을 거쳐 흘러오는 홍천 

강과 합류하여 정평 · 대성리 · 문호리를 지나 경기도 양서면 양수리에서 남한강의 큰 강줄기와 합류하여 

팔당 · 덕소를 지나 서울의 들머리인 광나루에 닿고 다시 묵섬 · 용산 · 노량진 · 마포의 옛 나루터를 지나 

인천 앞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2) 

2. 기후의 특성 

인제군은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형성된 지역이어서 기상의 특정은 완전히 산악기후의 특성을 나타 

내고 있으며 북동기류 유입 시는 군의 동쪽 산맥 정상부근에 짙은 안개나 안개비등으로 교통에 지장을 주 

기도 하며 산을 찾는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계곡이 갚기 때문에 국지적인 집 

중호우도 가끔씩 발생하여 피해를 주기도 하며 겨울철에는 산악지방에 큰 눈이 내리며 이로 인하여 교통 

이 두절되는 등 눈으로 인한 피해 또한 종종 발생한다. 

인제 지역은 지리적으로 영서지방에， 예보구역상으로는 강원 영서북동내륙지역에 속하며， 북쪽으로 

DMZ, 서쪽으로 양구군과 춘천시， 남쪽으로 홍천군과 접하고， 동쪽으로는 양양군과 인접하고 있다. 

강원영서 북동내륙지방인 인제군은 최북방에 위치하면서 80%내외가 산지로 기상현상 역시 산악기후 

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분지를 이루는 평지에서는 바람이 약하고 한 · 난의 차가 심하여 일교차도 크게 나 

타나고 있다. 인제 지방의 연평균기옹은 9.8 0C, 연평균 강수량은 1,091. 6mm, 강수일수는 104일로 1/3정 

도이며， 눈이 내린 일수도 30일로 영서지방에서도 인제 지방은 지형특성에 의한 북동기류의 유입에 따라 

눈이 내리고 있으며， 바람은 2.0m/s로 약한 편이다. 봄은 평균기온은 9.7 0C이며， 주로 남서풍 계열의 바 

람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우박이 봄철에 편중된다 여름은 평균기옹은 22.0
0

C 이며， 여름철 강수량이 

655.3mm로 다우지역에 속하고 계곡이 갚기 때문에 국지적인 집중호우도 가끔씩 발생하여 피해를 주기 

도 한다. 가을은 평균기온이 l1. 1 0C이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안개가 가을 

철에 자주 발생한다. 겨울 평균기온은 -3.3 0C이며 ， 주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눈은 30일 정도로 

춘천과 홍천에 비해 자주 내리며 폭설로 인한 피해를 주기도 한다 

다음은 최근 인제군의 평균기온과 강수량을 보여주는 도표이다. 

2) 인제문화원 r인제멧목J ， 2002,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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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제군의 지리와 기후 

< 1975년 rv 2005년 월 평균 기온 > 단위: CC)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0월 1 ↑월 ↑ 2월 평균 

기온 5.2 2.7 3.2 • 0.4 15.5 • 9.8 23.1 23.• 17.8 •• .2 4.3 2.0 9.9 
최고 0.9 3.6 9.8 • 7.8 22.8 26.3 28.2 28.6 24.3 •8.7 • 0.6 3.7 • 6.3 
최저 •• .0 -8.6 -2.7 3.2 8.8 • 4.4 • 9.• • 9.1 • 3.1 5.4 -• .1 7.3 4.4 

< 1975년 rv 2005년 월별 평균 강수량 >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단위 , 강수량(mm) 

↑ 0월 끼월 12월 합 

강수량 • 4.8 • 9.4 34.0 67.0 94.7 •• 9.• 262.7 273.5 • 33.8 37.5 36.8 20.8 1•• 4.• 

다음은 멧목과 관련있는 1945년 이전의 인제군의 기후를 보여주는 도표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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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제문화원 r인제멧목J ， 2002,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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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한강수계4) 

그림2: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인제지역의 하천 흐름 

4) 인제문화원 r인제멧목J ， 1985, p.20. 이하 그림은 모두 이 책에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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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인제 떳목의 역사 

血. 인제 멧목의 역사 

1. 멧목의 역사 

멧목은 떼(群)와 목(木)의 복합어로 파악되는데 박민일은 떼는 나무토막이나 풀 따위를 한데 엮어 물 

위에 띄우는 구조물의 명칭이고 멧목은 통나무들을 한데 엮어 만든 구조물이라고 구별했다 5) 나무를 벌 

목하여 녕쿨로 묶어 물에 띄우는 운반수단이다. 이를 이용하여 사람이 교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물자 

를 수송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멧목 자체가 운반의 주요한 물자이자 운송수단이 되기도 한다. 

나무를 운송하기 위해 멧목의 형태를 만들어 수로로 운반하여 멧목을 넘겨주변 그게 바로 목재를 수송하 

는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실 멧목은 인류가 하천을 끼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개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나와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기원전 4000년경의 토기에 새겨진 그림이 아 

닐까 한다. 그러나 구석기 시대에도 사람들은 멧목을 만들어 사용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고인돌의 덮개돌 

같은 경우 인근 근방에서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근처에서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물길을 이 

용하여 운반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이런 선사시대의 전통이 역사시대에도 이어져 내려왔음은 분명하다. 고대국가가 성립되고 각종 목조 

건물이 신축되었을 때 사용된 재목들은 물길로 이용하여 운반되었다면 멧목은 그 주요한 운반수단이었음 

에틀림없다. 

원시적인 형태의 멧목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남아 있다. 펼리핀이나 태국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서는 아직도 참대로 만든 떼배[竹接쩨감]가 널리 쓰이고 있으며 남아메리카 서해안지역에서도 갈대다발을 

묶은 풀멧목이 사용되고 있다 6) 남아메리카 서해안 지역에서는 갈대 다발을 묶은 풀 멧목이 있었으며， 이 

집트는 파피루스(papyrus)로 만든 것， 중국에는 쇠가죽을 통째로 주머니 같이 만들어 나무틀을 엮어 밑 

5) 박민일 r아리랑정신사J ， 강원대출판부， 2002, p.171. 

6) 진용선 r정선멧목J ， 정선문화원， 2001,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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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달은 가죽 멧목이 있었다. 특히 중국 양자강(陽子江)에서는 멧목 위에 밭을 만들어 경작하고 닭 · 돼 

지를 사육하는 큰 것들도 있었다 7)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근해와 남해 도서지역에서는 이층 멧목도 사용되었다. 또 제 

주도에는 지금도 ‘태우’ 라고 하는 멧목배가 사용되고 있다. 테우는 나무토막 여 러 개를 나란히 펴놓고 묶 

은 원시적인 형태의 배로 오래 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태우는 일본 쓰시마섬의 ’오가리부네 1라 

고 불리는 멧목과 유사한 것으로 일본 학계에서는 이 멧목이 원형 이 한반도에서 왔다고 보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 발행된 화보 주간지인 [The Illustrated London News] 1887 1년 11월 26일자에 실린 

거문도의 이층 멧목은 당시 거문도에 주둔했던 영국 해병이 섬과 섬 사이를 오가는 신기한 모습의 멧목을 

보고 그린 그림이다. 이 멧목에 대해 일본의 역사학자인 신지 니시무라는 1925년 그의 저서 r일본의 옛 

멧목(Ancient Raft of Japan)J에서 우리나라 멧목의 우수성과 이층 멧목의 독창성을 말하고 있다 8) 

조선에는 다양한 종류의 해상 운반도구가 있으며 이 중 멧목선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층 멧목은 주로 제주도 근해와 남해 도서 지역에서 제작되었는데， 부력과 안정성을 유지 

하기 위해 오래된 통나무를 통째로 시용했다. 이층 구조로 된 갑판은 어부와 어구가 파도에 휩쓸리거나 젖 

지 않도록 독특하게 고안되었는데 갑판에는 대나무를 돗자리처럼 바닥에 깔아 물이 잘 빠지고 습기가 차 

지 않도록 배려했다 9) 

사실 삼국시대의 각 나라의 수도가 강이나 하천을 끼고 도읍하고 있음도 이를 반증한다고 하겠다. 평 

양이나， 신라， 공주， 부여 등이 모두 큰강을 끼고 건설되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고려시대의 개성이나， 조 

선시대의 한강도 다름이 아니다. 아마도 서울의 궁궐이나 일반 건축물에 사용된 재목은 대부분 남한강이 

나 북한강의 수계를 통하여 멧목으로 운반되었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부동 궁궐과 같은 커다란 황장목 

들은 강원도 인제 · 평창 · 영월 등지에서 별목하여 운송하였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삼림이 울창하여 재목용으로 벌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으나， 그러나 고려 초에 

와서는 밸나무로 너무 많이 사용하여 산림이 황폐화되기 시작하자 이를 금하기도 하였다 r고려사」현종 

4년(1017년) 조를 보자. 

禮f: 1:J<:一樹不以時非孝也 史긍 松拍木之長也 近聞百姓lifT1:J<:松拍 쫓不以時 自今除公家所用違時 1:J<:松者

一切禁斷(예서에 이르기를 나무 한 그루를 벨 때라도 그 시기를 고르지 않으면 효를 다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였다. 또 사기에 이르기를 소나무 · 잣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서 으뜸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들려오 

기를 백성들이 소나무 · 잣나무를 벌목하는데 그 시기를 택하지 않는 자가 많다고 하니， 지금부터는 관청 

용이 아니면 시기를 위반하여 소나무를 베는 자는 모두 엄단할 것이다.) 

또 고려 현종 22년(1031년) 기록을 보면 “立春後 禁1:J<:木(입춘 뒤에는 나무를 벌목할 수 없다. )"고 하였 

으니， 나무를 베는 시기도 과학적으로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벌목은 겨울에 하여 봄이 오면 그만두어야 

7) 인제문화원인제멧목J ， 2002 , p.18. 

8) 진용선 r정선멧목J ， 정선문화원， 2001, p.13. 

9) 백성현 이한우 r파란 눈에 비진 하얀 조선J ， 새날， 1999. p.156. r정선멧목」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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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봄부터 여름에 베는 나무는 물이 올라 있는 상태로서 수축 - 팽창이 심하여 재목으로 사용하기에 부 

적절하기 때문이다. 고려 충숙왕 12년 (1325년)의 기록을 보자. 

山林川澤與民共~Ij者也 近來權勢之家自 古寫和 擔禁橫救以寫民害 frp憲司 禁約違者治罪(산림 강 · 못은 

백성이 같이 이용하는 것인데 최근에 권세 있는 집안이 독점하고 일반 나무문과 목동들의 입산 채취를 금 

하여 백성을 해롭게 하니 사법부에 명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죄를 물을 것이다J 

이는 삼림의 사유화가 현실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는데 이를 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림보호정책은 

조선조에 와서도 법으로 엄금되는데 r경국대전」 형전GfIJ典) 금제조(쯤뽑IJfI용에 “私古架場 校八十(밸감 채 

취장을 사점하는 자는 곤장 80대)"라 하여 개인의 사유화를 엄금하였다. 벌목 또한 엄금하였다. 

諸道禁山 禁松犯빠者 重論 大松犯빠 十.:f*以上-律論 九:f*以下減死定配(각 도 금산에서 금송을 베거나 

큰 나무를 10그루 이상 벤 자는 사형 9그루 이하를 벤 자는 사형은 변하게 하되 귀OJ'을 보낸다 ) 

그러나 조선왕조가 성립되고 서울의 인구가 늘게 되자 각종 건축물의 자재와 앨감으로 나무가 많이 필 

요하자 경기 · 강원도의 소나무는 벌목을 허용하였으나， 다른 도는 여전히 벌목을 금하였다. 아래는 세종 

21년(1439년)의 기록이다. 이로 미루어보아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건축자재로 벌목을 허용했음을 짐작 

할수있다. 

=議政府혈 者ß城內 未造家者願多 京鍵江原松木EfTf:J(;꺼禁之法 載在續典觸錄 ... (의정부에서 장계를 올리기 

를， 서울 안에 집을 짓지 못한 자가 많다. 경기 · 강원도의 소나무 벌채를 막지 못하는 법이 속전에 등록되 

어 있으니 ... ) 

조선조에 들어와서 멧목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 세조 7년(1461년)에 간행한 r능엄경언해(偶 

嚴經語解)J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 보면 벌(俊)은 ‘H뎌l ’ 라고 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벌’ 이 바 

로 멧목을 의미한다 그 이후 성종 13년(1482년)에 간행된 r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J와 중종 22년 

<1527년) 최세진(崔世珍)이 지은 r훈몽자회(힘11豪字會)J에도 ‘H뎌l ’ 라는 기록이 보인다 10) 이로 미루어보아 

조선 초에도 멧목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수로를 이용한 물자의 수송은 조선을 비롯하여 그 이전시대부터 주요한 운송수단이었음은 분명 

하다. 특히 목재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을 멧목을 이용하여 운송하였을 것이다. 나라의 주요한 토목 · 건 

축사업에 강원도의 아름드리 나무 즉 황장목이 사용되었음은 불문가지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엿 

볼 수 있는 멧목관련 부분들이다. 

r태조실록」에 보면， 태조 4년 2월에 강원도의 삼림을 재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기(雨期)를 기다려 

떼로 엮어 수운으로 서울로 보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10) 박민일 r아리랑 정신사J ， 강원대출판부， 2002 ， p.l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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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州道빠木져IJ藍盧뼈日 빠材木萬餘後若於此時刻 日盡輪 其慶甚銀 願、待雨作結 流下便 上從之11l (교주도 

작목별감 노상이 아뢰기를 벌채한 재목 1만여 개를 지금 곧 운반하려면 그 폐단이 매우 클 것입니다. 원하 

건대 비가 오기를 기다려 멧목을 엮어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 

다.) 

r태종실록」에도 태종 14년 본궁을 짓기 위하여 낭천(狼) 1 1)에 고용인(흩f庸A)을 보내 나무 1천 그루를 

베어 멧목으로 묶어 물길을 따라 내려보냈고 태종 18년에도 창덕궁을 수선하기 위해 원주 · 영월 · 인제 

등지에서 나무를 베어 보냈다는 기록12)이 있다. 

r서l종실록」에 보면， 세종 9년에 춘천 등지에서 후궁에 쓸 목재를 벌채하였고， 세종 25년에도 임금이 

춘천에서의 벌목 상황을 감찰하게 하였다. 아마도 조선초기에 강원도에서 주로 벌목을 하여 궁궐이나 관 

아의 재목을 충당한 것으로 짐작한다. 당시 벌목한 나무는 남한강이나 북한강 수계를 통하여 운송되었을 

터인데， 그때 멧목을만들어 목재를수송하였다. 

조선 중기로 들어와서도 빈번한 별목과 운목을 위해 멧목이 사용되었다. 벌목한 나무를 육지로 운송하 

는데 장정 100인의 힘이 든다. 성종 24년 기록을 보면，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서 재목을 가져오기 위하여 

아름드리 나무 한 개를 나르는데 100인의 힘을 써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멧목을 이용하면 단지 몇 

사람의 힘만으로 쉬이 운송을 할 수가 있으나 그 경제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관에 의한 공적인 필요로 강원도의 재목이 서울로 운송되기도 하지만， 사적으로 벌목을 하여 

서울로 가져가 매매하기도 하였다. 세종 20년 기록을 보면 강원도 백성이 언제나 농한기만 되면 목재를 

벌채하여 멧목을 만들어 강물의 흐름을 따라 내려와 서울의 강구(江口)에 이르러 매각하는데， 순전히 이 

를 업으로 삼는 이도 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보아 목재상들도 상당히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라 

에서도 이를 엄금하였더니 이로 인한 백성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그리하여 r성종실록」을 

보면， 성종 6년 대사간 정괄과 조석문이 강원도의 토지가 메말라 백성들이 생활을 전적으로 재목을 판매 

하는데 의지하는데 이를 금지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높다고 상소를 하였다. 이로 인해 한때 해제하기도 하 

였지만， 서울도성 내에 인구가 늘고 각종 건축자재 및 밸감으로 나무가 많이 쓰이계 자 산림이 황폐해지 

고 나라에서는 다시 도벌(짧快)을 엄금하였다. 

도벌을 엄금한 이유는 조선과도 관련이 갚다. 배를 만들 소나무는 국방에 요긴하기 때문이다. 세조 10 

년 병조에서 청원하기를 “兵團請於諸道i삼海옆ß縣 松木옳盛之處 禁民lifT↑:Jt YA備造船 從之(병조에서 청원 

하기를 바다를 끼고 있는 군현에서 소나무가 무성한 곳은 백성들이 벌목하는 것을 금하여 조선에 대비하 

도록 하십시오. 왕이 이를 따랐다.)" 또 성종 7년의 기록에 보면， 소나무는 40년 이상을 거워야만 조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벌을 금했다는 내용도 있다. 

諸道觀察使日 軍國之務 兵船寫重 造船之材 非四十五十年之久 不可用也 禁1:Jt松材薦此也 (각도의 관찰사 

들이 아뢰기를， 나라의 국방에 있어서 병션을 만드는 일이 기장 중합니다 배를 만드는 나무는 사십 년이 

나 오십 년보다 오래지 못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별목을 금해야 합나다.) 

11) 인제문화원조선왕조실록 인제편 초록J ， 1998, p.10. 

12) 인제문화원조선왕조실록 인제편 초록J ， 1998,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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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26년(1593년)에는 전국에 봉산은 무려 6257B소가 있었다. 이후 1808년에 나온 「만기요람」어l는 

전국에 60곳， 강원도에 43곳으로， 1864년에 나온 『대동지지」를 보면， 전국에 41곳， 그중 강원도에 32곳 

이 봉산으로 나타나는데 강원도가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얄 수가 있다. 

그러나 봉산으로 지정이 되어도 벌목이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영조 28년(1753년)에 삼척， 강 

릉， 양양， 고성， 인제， 이 다섯 곳에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봉산에는 출입엄금을 지시한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 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목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산림은 다 

시 황폐하게 되었다. 이에 나라에서는 황장봉산을 지정하여 삼림을 보호하려 애썼다. 당시 황장봉산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 북한강 수계에 총 7곳인데 인제에 2곳 낭천에 3곳 홍천에 2곳 등이다. 이중 인제 

에 있는 것은 1곳이 발견되었는데 현재 한계리 안산 절터 근방에 있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 일본인들은 전쟁물자에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재목을 벌목했는데， 이 별목은 남 

한강， 북한강 수계뿐만 아니라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서도 행해졌다. 1898년 조선왕조가 1896년 러시아 

에 념긴 무산(횟山) 압록강 유역 · 울릉도 삼림채벌권이 1908년 l윌 일본으로 넘어갔다. 일제는 울창했던 

이 일대의 삼림을 벌채해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주요 운송수단인 멧목 또한 조사했다. 조선총독부가 

1930년대에 펴낸 멧목분포도에는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일대의 멧목 

까지 자세히 기록해놓았다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을 탈취하고 그 운송수단까지 조사했으니 일제의 경제적 

수탈이 얼마나 심했논지 짐작할 수가 있다. 

1045년 조국이 광복되자 차츰 한강수계를 이용한 멧목 운송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남한강， 북한강 

수계에 건설되기 시작한 범 때문이었다. 한강수계에 최초로 건설된 1943년의 청평뱀 때문에 이미 1945 

년 조국광복 이전부터 북한강수계에서 멧목의 운반은춘천까지밖에 할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남과북 

이 갈리면서 38션이 그어지자 더욱 멧목을 운반할 수 없었고 차츰 경제개발로 인하여 도로망이 잘 정비 

되자 이제는 물길로 운송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오늘날 멧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산간오지에는 하천을 건널 때 멧목과 유사한 기능 

을 하는 멧목배가 있으며 속초시 청호동 갯배처럼 현대식으로 변모하여 관광명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 

러나 예전에 멧목이 담당했던 운송기능은 현대식 교통수단이 대체하면서 이미 그 설자리를 일어버린 것 

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쩌면 요즘의 멧목은 레저도구로 전락해 래프팅의 보조수단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예전처럼 주요 경제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이제는 취미생활의 한 부분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도전정신은 최근에는 발해탐사선 띄우기로 멧목을 만들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멧목 

은 이처럼 최근에 도전과 모혐의 상정으로 즐겨 사용되곤 한다. 

2. 인제 지역 삼림의 최근 역사 

인제 지역은 예로부터 아름드라 수목이 울창하여 서울의 주요건축물 자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보니 도별도 심하여 삼림이 훼손되자 나라에서도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금표정책을 사용하였다. 황장목 

(黃陽木)에 대한금표(禁標)를설치하여 잡인들의 접근을금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에 인제 지역에 설치 

된 금표는 두 곳이었다고 전해지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곳은 인제군 북면 한계리 안산 절터에 있는 1곳에 

불과하다 이곳에 ‘黃陽禁山 自西古寒漢 至東界二十里’ 라 새겨져 있는데 서쪽 한계리부터 동쪽 20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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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황장목으로 보호하고 있으니 입산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이 일대의 좋은 소나무는 궁중에서 필요로 할 

때 용재(用材)로 쓸 것이므로 벌목하거나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표시인 것이다. 

인제 한계리의 금표는 원통에서 한계령으로 난 국도를 따라가다가 쇠리라는 민박촌 마을 북쪽의 안산 

(較山) 기숨을 1. 2km 거슬러 올라가면 부서진 탑이 밭에 쌓여 있는 절터가 있는 곳의 뒤쪽 축대에 새겨져 

있다. 이 축대는 통일신라시대 말기나 고려시대 초기에 조성된 절의 것으로 자연석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절터는 백담사의 전신인 운흥사지(雲興좋址)의 절터이다 13) 운흥사는 신라 

원성왕 6년(790년) 창건하여 고려성종 3년(984년) 화재로 폐찰이 되 었다 한다. 

예전 강원대학교 인제멧목 학술조사단이 이 일대를 탐사했을 당시에 지름 50cm 정도 되는 소나무가 

몇 그루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예전의 황장목이 얼마나 거대했 

을지 짐작이 간다. 

황장목으로 지정이 된 수목은 소나무인데， 현재 인제군에서 보호수(保護樹)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나무로서 수령 300년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이 남면 갑둔리에 1그루， 남면 신남리에 1그루， 북면 한계 

리에 2그루， 서화면 서화리에 l그루가 있다. 높이가 대략 20m에 달한다. 그밖에도 기린면 서1리의 소나 

무는 높이 45m에 이르는 것도 있고， 수령이 100~200년 된 것은 인제읍 덕적리， 북면 한계리와 원통리， 

남면 부평리 등에서 아직도 많이 볼 수 있다 14) 이를 통하여 예전에 황장목이 얼마만한 크기였는지를 짐 

작할수있다. 

사실 이러한 황장목은 궁궐이나 큰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도 쓰지만 왕족들의 관(植)으로 많이 사용되 

었는데 이 인제 지역의 소나무가조선조에 임금이나양반들의 관을만드는목재로도 이용되었다. 

인제 지역은 오랜 역사동안 사람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았던 곳으로 일제 강점 시대가 시작되기 전 

까지는 북면 설악산 · 기린면〔觀購面)의 방태산 · 서화변의 향로봉 -칠절봉 -응봉산 따위의 높은 산이 우 

뚝 우뚝 솟은 태백산맥과 그 가지산맥인 동북쪽의 금강산맥 동남쪽의 오대산맥 일대에는 원시림에 가까 

운수목이울창하였다. 

인제군의 주요 수종은 소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마가 

목 등이다 15) 현대에도 기린면 진동리(鎭東理) 일대에는 원시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우리나라 임업사 

(林業史) 연구에 없어져서는 안될 주요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원시림이 보존 

되어 있는곳이 인제 지역이라할것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엔 일제의 수탈정책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황폐화되었는데， 이는 대한제국이 산 

림채벌권을 러시아로， 일본으로 넘어주면서부터 비롯한다. 1896년 러시아가 먼저 무산(옮山) 압록강 유 

역 ·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가져 갖고 이후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 

하면서 한국 전역에서 삼림채벌권을 강탈해갔다. 

이 당시만 하여도 원시림이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압록강 · 두만강 · 함경북도 · 강원도 일대의 사람 손 

길이 닿지 않았던 곳이 많아 그야말로 울창한 숲을 이루어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남아 있었 

13) 최병헌인제의 禁 · 封山과 禁標에 관한 考察」， 「인제문화J16집， 2001, p.33. 

14) 인제군 r인제군지J ， 1980, pp.535~6. 수령이 500년 이상이면 道나무로 지정이 되고， 300년이상이면 시군 자 

치단체에서 관리한다. 200년 이상이면 읍면나무이고 100년 이상이면 마을나무로서 관리한다. 

15) 인제군 r인제군사J ， 1996, p.444. 

22 I 잉저1옛목과 옛끊들 



川. 인제 멧목의 역사 

다. 이 때 압록강 · 두만강 일대의 나무는 잎갈나무 · 분비 -가문비나무 등이 300년 이상의 수령이었으며 

높이 30m, 지름이 1m 정도가 대부분이었고， 내금강 일대인 인제 · 양구(楊口) . 회양(灌陽-) . 김화(金化) 

에서는 거대한 소나무 · 잣나무 · 전나무 등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는데 설악산 · 오대산의 것은 지름 1m, 

높이 20m에 달하는 것이 많았다 16) 

1916년에 일본이 한국 삼림자원을 수탈하기 위하여 조사한 각 도별(道別) 임상별(林相別) 통계에 의하 

면 강원도가 큰 나무 지역 667만 정보 어린 나무지역 96만 정보 나무 없는 산 지역 27.8만 정보인데 

이 통계에서 보면 함경남도가 큰 나무 지역이 145.8만 정보， 함경북도가 88만 정보， 평안북도 87 . 9만 정 

보로서 강원도가 넷째로 삼림이 많은 것으로 나왔다. 또 1909년 조사된 국유삼림 조사보고에 의하면 인 

제군 일대의 748정보가 국유림으로 되었는데 소나무가 대부분으로 총 재적 C;j;材훌)이 47 ,900m' ’ 1정보당 

제적 64m3이었고， 금강산 일대의 국유림은 삼림지역이 18， 773정보， 총 재적 4, 326 ,100m' ’ 1정보당 재적 

은 230m'로서 강원도의 삼림이 우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 

이러한 삼림자원을 수탈하기 위하여 1910년 이후 영림창(營林願과 출장소 · 파출소를 전국 삼림지역 

에 설치할 때 인제군 인제면에도 출장소를 두어 6.9만 정보를 관할하였었다. 1924년에 전국 65개소를 삼 

림보호구역으로 설정할 때 인제 · 양구 -화천 · 금강산 등이 모두 포함되어 보호구역이 된다.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전역의 산림자원이 그들의 수탈대상이 되었을 때 인제 지역 일대의 수목들도 큰 피해 

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일본이 당시 한국에 원래부터 붉은 산이 많았다고 선전을 하지만， 사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거대한 삼림자원이 황폐화되었다고 「인제멧목」에서는 보고 있다. 

이 때에 일본이 대동아전쟁을 하면서 공출이란 명목으로 하다 못해 숨가락， 젓가락까지 빼앗아 갔는 

데， 우리나라의 울창한 삽림을 가만 두었을 리가 만무하다 이때 이들에게 나무를 쉽게 운송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멧목이다. 한강유역의 멧목은 말할 것도 없고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나무도 멧목을 

이용하여 한곳에 모아 놓은 다음 차를 이용하여 운송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림을 일본은 무참히 강 

탈해간것이다. 

1945년 조국 광복 이후 인제 지역의 많은 삼림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았다. 더 

구나 인제에서 서울까지 흐르는 강물이 1943년 청평댐 1967년 의암댐 1973년 소양뱀이 건설됨으로 인 

하여 물길로 인한 수운(水運)이 끊어지게 되자 자연히 인제의 멧목은 운반작업의 역할을 트럭과 기차에 

빼앗기고 점차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 

16) 인제문화원인제멧목J2002 ， pp.24~25 . 

17) 지용하 r한국임정사J(서울:명수사)， 1964, pp.135~61. r인제멧목JP.2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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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인제멧문의 생애 

박해순은 강원도가 자랑하는 소리꾼이다. 그의 소리엔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다. 구수하면서도 처량 

한， 그러면서도 감칠맛 나는 그의 소리엔 삶의 온갖 감정이 진득하게 묻어난다.80평생에 곰삭은 삶의 여 

정이 소리에 여울지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이다. 멧목을 만들던 추억과 떼를 타고 여울을 건너던 

그 숨가쁘던 시절과， 지금은 고인이 된 멧꾼들의 초상이 하나둘씩 아리랑 가락 속에 녹아든다. 

이제 강원도가 자랑하는 멧꾼이자 소리꾼인 박해순의 일생을 조망해보기로 한다. 

1. 멧문 박해순(朴海順) 

박해순은 1925년 1월 20일(양력)1에 인제군 남면 부평리 1064번지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춘천 박씨 

이고 장본파 22대손이며 인제 토박이다. 그의 집안은 오래 전부터 인제군 남면 부평리에서 자리를 잡았 

는데，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부평리를 떠나 인제읍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상업에 종사하였다. 조부 박성근 

(朴聖根)은 1944년에 별세하였는데 슬하에 6남1녀를 두었고 박해순의 부친인 박기동(朴基東)은 그 중 

셋째였다. 

당시 부평리는 호수가 약 120호나 되는 큰 마을이었고 강변에 있어서 물산(物훌)이 상당히 풍부하였 

다. 주막도 강가에 있을 정도였으나 주민들의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한 전형적인 강변 농촌마을이었다. 

박기동은 1904년 생으로 남면 부평리로 장가를 들어， 원래 고향이자 처가가 있는 부평리에서 자리를 

잡았다. 박해순의 모친 김용해(金龍海) 역시 남면 부평 리 출신으로 1904년 생이다 부모님은 그곳에서 농 

사를 지었는데， 부친은 농한기나 여름한철에는 멧목도 타고， 겨울에는 목상도 하면서 생업을 영위하였다. 

슬하에 2남3녀를 두었는데 박해순은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박기동은 63세의 일기로 별세하였고， 모 

친 김용해는 부친과 동갑으로 62세에 별세하였다. 

18) r인제멧목」에는 1925년 1월 25일생으로 잘못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를 1월 20일로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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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순이 기억하는 부친 박기동은 경험이 많은 멧꾼이었다. 그러면서도 동네에서는 제일가는 소리꾼 

이었다고 한다. 가산은 넉넉하지 못해도 재주가 많았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는 분이었다 그의 소리 

도 부친으로부터 귀동냥으로 배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접 부친으로부터 배우지는 않았지만 동네 어귀에 

들어서면 부친이 주막에서 소리하는 모습을 곧잘 보곤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처남들과 같이 여름이면 

멧목도 타고， 또한 목상도 겸하는 사업가이기도 했다. 자식들에는 상당히 엄격했는데， 모친은 정반대로 

상당히자상하셨다. 

박해순은 남변에서 관대리에 있는 보통학교를 다녔다. 당시 남면에는 면소재지인 관대리에만 보통학 

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6년제인 인제읍으로 학교를 보내기는 가정 형편이 감당하기 힘들었 

다. 남면 관내에 있는 남전리， 관대리， 대흥리， 신월리， 부평리， 어론리， 새재 등의 마을에서 보통은 한 10 

리 길을 걸어서 혹은 강을 건너서 그곳 학교를 다녔다. 당시 보통학교는 4년제였는데 ， 이 학교는 박해순 

이 살고 있는 부평리 강 건너 마을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강을 건너다니며 멧목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또타보기도했다. 

당시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돌아오는 길에 멧목을 타려고 강가에 옷을 벗어 책보와 같이 내려놓고 

강 위로 올라가 지나가는 멧목이 있으면 태워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안면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이 귀여워 

서 곧잘 태워주곤 했다는데 사실 멧목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 아녀자들이나 노약자들은 절대 타지 못하 

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떤 멧꾼들은 아이들이 태워달라면 태워주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 

면 아이들은 “돼지우리 틀어라”라고 소리치곤 했다 19) 돼지우리란 여울에 멧목이 부딪치는 현상이 마치 

돼지우리 같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말이었다. 그렇게 운행하다가 돼지우리처럼 여울에 부딪치라는 일종의 

가벼운 저주(~且뻐)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멧꾼들도 화를 벌킥 내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러 

나 멧꾼들이 육지로 올라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아이들이니까 돌아와서도 뭐라 하지는 못했다. 

어떤 멧사공들은 그런 말을 듣기 싫기 때문에 멧목을 태워달라면 무조건 태워주는 멧꾼들도 있었다. 

그렇게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박해순은 인제읍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편입을 해 그곳에서 5 

~6학년을 마저 마쳤다. 이때에 그는 합강리 합강정 앞에서 물두영상굿을 하는 것을 보았다. 

합강리 합수머리는 내린천과 인북천 물이 합수되는 곳이다 그곳에 물이 빙글빙글 도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잘못 빠져들면 쉬이 생명을 다치곤 했다. 그래서 해마다 무당을 불러 그곳에서 물두영상굿을 했 

다. 이른바 물귀신을 위로하는 자리였다. 당시 박수무당과 같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 ， 암무당이 고깔을 쓰 

고 춤을 추면서 “마눌쇠야’ 하고 부르면， 박수무당이 장고를 치면서 “예이” 하고 대답을 한다. 이렇게 서 

로 주고받으면서 물두영상굿을 하는데 이 굿의 백미는 무당이 몸에 천을 칭칭 감고 물로 향해 들어가면 

서 마치 물귀신에 씌여 물로 허우적거리며 들어가는 것을 연기하는 데에 있었다 물두영상굿은 1년에 한 

번 가을 추수를 마친 다음에 주로 했다. 

물두영상굿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원혼을 위로하는 굿이라면 용왕을 위하는 용왕제도 1년에 한번 

씩 지냈었다. 당시 용왕제는 대목상이던 우모리가 모든 경비를 대었고 다른 목상들도 같이 참가하였던 것 

으로 박해순은 기억한다. 우모리는 본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당시 일본식 이름인 모리를 사용하던 

대목상이었다. 이 용왕제가 바로 강치성이었는데 무당이 치성을 드리고 멧목 위에 올라가 한바탕 신명풀 

이를하는것을보았다. 

19) 정선멧목에서도 이와 같은 소리를 한다. 정선문화원장인 배선기도 어린 시절 “돼지우리 제라”고 하면서 놀았다 

고 증언한다. 배선기 r남한강 따라 천리 길」 ， r도원문화J 4호， 2001,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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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순의삶과생애 

인제읍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박해순은 중학교로 진학할 수가 없었다. 당시 인제에 중학교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춘천에 있는 중학교로 가기에는 집안 형편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공부에 관심 

이 있는 동네 아이들이 여릿이 모여 한문 훈장을 모셔놓고 공부를 했다. 당시 배웠던 책은 r동몽선습.1 ， 

r명심보감」 ， r소학」， r무제시(無題詩)J ， r통감절요」 등이었다. 이렇게 7년 간 한문을 배우면서 틈틈이 부 

친을도와멧목을탔다 

멧목이 출발하는 합강머리에 예전에 돌미륙이 여러 개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하나둘씩 점차 물 속에 

들어가더니 끝내는 모든 돌미록이 사라져버렸다. 그 전에 화춘이 어미라는 무당이 있었는데， 이 무당의 

꿈에 돌미륙이 선몽을 했었다. 그래서 돌미륙을 건져내었다고 한다 20) 

합강머리에 흘러 들어오는 두 줄기 물은 내린천 물이고 인북천 물이다 기린천이 암물이고 인북천이 

숫물이다. 그래서 장마가 졌을 적에 인북천 물이 많으면 한번 장마가 또 진다는 말이 있다. 인북천 물이 

많고 내린천 물이 좀 적다 하면은 그 물이 적기 전에 또 내밀어서 장마가 거듭 진다는 얘기다. 또 다른 설 

명도 있다 r유적 · 지명 · 전설」에 따르면21) 합류지점에서 건너편 만호대(萬戶臺) 기숨 강변을 지나는 내 

린천 물 빛깔이 흐리고 인북천 물보다 맑으면 홍수가 나고 반대쪽인 인북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맑으면 풍 

년을기약한다고한다. 

멧목은 당시 상당히 위험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고소득이 보장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박해순은 멧목을 

타긴 했어도 공가(임금)를 만져본 적이 없다. 당시 외삼촌들이나 손용인처럼 동네 어른들과 함께 멧목을 

탔기 때문에 공가는 고스란히 부친이 받아갔고 더구나 춘천까지 갔었던 멧목은 부친이 직접 목상을 했던 

멧목이었으므로 공가는 언감생심이었다고 한다. 

공가(노임)는 쌀 한 말 가격이 l원5전하던 시절인데 춘천과 인제간 공가가 광목 한 통을 사고도 남는 

5~6원이 었던 것으로 짐작한다. 춘천에서 서울간 공가는 30~35원으로 상당히 후한 편이 었다. 서울에 

한 번 갔다오면 그 해의 농사 비용은 모두 충당할 수 있었다. 

그 당시 공가는 앞사공이나 뒷사공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 박해순이 멧목을 타기 이전에는 아마도 

앞사공이나 뒷사공의 공가가 차이는 있었을 지도 모른다. 다음은 인제 출신이지만 정선에 정착하여 멧목 

으로 한평생으로 보낸 송문옥의 진술이다. 

그 전에는요 앞사공이 고전을 더 먹었지요마는 요 중간에 와서는 더 안 먹구 똑같이 갈라 먹었습니다. 

앞시공이 길은 잘 알고 전부 가주지마는 심부름은 뒷사공 그 눔이 말짱 해요. 뭔 섬부름이든지 그 눔이 말 

짱 하지요. 갖다 댈 대도 뒷사공이 벼렛줄도 가져가서 내다 매야 되고 힘이야 실지 더 들죠 나이 더 많은 

사람이 뒷사공으로 탈 수도 있지요 그래도 불가부득 그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을 시키지요. 그렇게 하 

게 돼 있지요 22) 

정선의 멧목과 같이 인제의 멧목도 그러했다. 앞사공이 물말기를 보아서 멧목의 진로를 잘 인도해야 

20) 돌미록에 관한 전설은 후에 기술하겠지만 손천유의 진술이나 현지 돌미륙에 적혀 있는 설명과는 다른 것이다 

인제문화원에서 발간한 「유적 · 지명 · 전설」에 나오는 설명 (p.57과 p.304)과도 좀 다르다 그러나 이 또한 가치 

있는 전설이라고 생각하여 기록을 한다. 

21) 인제문화원유적 · 지명 · 전설J ， 2003, p.303 

22) 신경란 편 r대라， 틀어라， 박아라!J ， 뿌리깊은 나무， 1992,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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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긴 했지만 뒷사공도 앞사공이 물말기를 잘못 보는 경우에는 오히려 뒷사공 

이 벼랑에 부딪치거나 다치는 경우가 더 많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물말기란 물의 흐름이다. 물이 

겉보기에는 모두 편편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속에 물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다. 그 높은 골을 타 

고 가야 빨리 갈 수 있고 강변으로 밀려나지 않는다. 

멧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별목을 해야 했다 벌목은 주로 겨울에 한다. 겨울에 벌목하여 강가에 야 

적한 후 우기(雨期)에 맞추어 적심을 하고 그렇게 떠내려옹 나무를 건져내어 인제읍 합강리에서 멧목을 

만드는데， 때로는 남변 부평리에서도 멧목을 만들기도 하였다. 멧목을 만드는 이는 시공으로 선발이 된 

사람이 직접 만든다. 박해순도 사공인 외삼촌을 도와 같이 멧목을 만들고 또 멧목도 타보았다. 

멧목은 주로 여름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출발했다. 비가 많이 와 소양강 물이 불어나야 멧목을 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갯때기’ 라고 해서 이른 봄철에도 멧목을 운행하기도 한다. 박해순은 다행히 물이 

많을 때 멧목을 타고 다녔지만 멧꾼들 중에는 늦가을철 물이 줄었을 때도 떠나는 떼를 본 적이 있다고 한 

다 이런 멧목을 ‘막사랴’ 떼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기술하겠지만 새끼목상들이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실어 나르는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박해순은 17세부터 멧목을 탔는데 처음 멧목을 탔을 때는 큰외삼촌이 앞사공을 하고 박해순은 뒷사공 

을 했다. 당시에는 춘천까지 가는 골안떼였다 한 번 멧목을 타본 박해순은 그 다음에 작은외삼촌하고 같 

이 또 한 번 멧목을 탔다. 이번에도 춘천까지 가는 골안떼였다. 

멧문이 되는 일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워낙에 고임금이었으므로 너도나도 서로 하려고 했 

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어려웠던 시절이라 나무는 큰돈이 되는 일이었으므로 멧문으로 들어와서는 멧목 

을 훔쳐 팔아버 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그래서 목상들이 여간해서는 새로운 사람에게 시공 일을 믿고 맡기 

지 않았다 다행히 박해순은 손용인이나 외삼촌들이 앞사공을 했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이 뒷시공을 할 

수있었다. 

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는 부동이고， 그 다음은 궁궐이다. 이런 나무들은 굵기가 서까래보다도 더 굵 

다. 보통 한 동가리를 만들 때 일반 재목은 307H 정도를 엮어서 앞동가리를 만들지만， 부동이나 궁궐 같 

은 경우는 20개 정도만 엮어도 앞동가리가 만들어진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갈수록 나무 수가 줄 

어드는 형태로 멧목을 엮는데 부동이나 궁궐 같은 경우는 앞동가리가 20개이므로 두 번째 동가리는 18 

개， 세 번째 동가리는 167H 하는 식으로 줄어든다. 부동이나 궁궐보다 작은 나무를 연목， 화목， 이렇게 부 

른다. 

나무를 벌목을 할 때에는 산신제를 우선 지내고 그 후에 근처의 나무 한 대를 베어 내는데， 그때 “어명 

(個]命)이요”라고 소리를 지른다. 물론 같이 있던 동료들도 같이 소리를 치는데 그렇게 해야만 지골을 입 

지 않는다고 한다. 지골이란 나무의 귀신으로서 옛날부터 큰 나무를 베면 나무가 념어가자마자 나무를 벤 

사람도 즉살한다는 속신({씁信)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춘천까지 가는 l바닥(5동가리) 멧목을 골안떼라 하고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3바닥 멧목은 보통 아랫 

강떼라고 불렀다. 아랫강떼는 바닥 3개를 이어 붙여 가기 때문에 보통 세때기라고도 부르는데， 앞사공은 

2명， 뒷사공은 1명이 탄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타는 것이다. 박해순은 1943년 청평탱이 생겨 

나기 전 해에 서울로 한 번 가본 적이 있다. 이때 큰외삼촌과 손용인이 앞사공을 하였고 박해순은 뒷사공 

을 했다. 이때가 박해순이 18살 때 일이다. 

떼가 한 번에 출발할 때 스무 바닥이나 함께 출발한 적도 있다. 보통 멧목과 멧목 사이에는 10여 분 정 

도 시차를 두고 출발시키는데 동시에 떠날 때도 있다. 그러나 속도는 제각각이어서 먼저 가는 멧목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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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금 늦게 가는 멧목도 있다. 물말기를 잘 타느냐 못 타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다. 그래도 멧목끼리 부 

딪치는 사고는 거의 없다. 혹 떼를 타고 가다보면 여울에 걸려 떼가 부서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급히 

나무를 주워 모아 다시 멧목을 엮는데 이때 근처를 지나가던 멧목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곤 한다. 

멧목 위에 회목이나 옹기를 싣는 적도 많았다. 이럴 경우 목상은 대체로 간섭을 하지 않는데， 혹 목상 

이 자기의 화목을 자기의 멧목 위에 설어 나르는 경우도 있었다. 박해순이 살고 있던 남면 부평리에는 옹 

기점이 있었다. 그래서 옹기를 실어 나가는 것도 여러 번 보았는데 옹기를 실으면 멧목이 반쯤은 물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옹기를 세는 단위는 ‘자래’ 다. 몇 십 자래씩 싣고 가면서도 옹기 하나 깨트리지 않았다 

고 한다. 실제 박해순은 자기 아버지의 멧목을 운행할 때 화목을 실어 가기도 했었다. 

비록 몇 번에 지나지 않지만， 박해순은 손용인과 외삼촌들이 멧목 위에서 흥얼거리던 소리를 절대 잊 

지 않았다. 박해순의 총기는 남다른 데가 있어서 운율과 같이 들려오는 소리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먹 

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그분들이 주로 불렀던 소리가 바로 멧목아리랑이었다. 

아링아링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우수나경칩에 물풀리나 

합강정 멧목이 떠내려 오네 

창랑에 멧목을 띄워 놓으니 

아리랑타령이 절로난다 

→도직껴 리 갈보야 술 거르게 

보매기 여울에 떼 내려가네 

멧목의 서방이 좋다더니 

포아리 신연강이 하직일세 (이하생략) 

이 소리는 동네 주막에서도 곧잘 들었다고 한다. 동네의 이름난 소리꾼인 아버지가 흥이 날 때면 부르 

곤 했다. 박해순의 아버지는 멧목아리랑 뿐만 아니라 강원도아리랑， 어랑타령， 정선아리랑， 청춘가， 수섬 

가， 경기민요， 서도잡가 등 못하는 소리가 없었다고 한다. 박해순의 음악적 재질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 

은바가크다. 

1943년 청평댐이 들어서면서부터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물길은 완전히 끊겨버렸다. 이후 박해순은 

1944년경까지 춘천으로 가는 멧목을 여러 번 타보았다. 그때마다 당신 집안에 장사가 났다고 그렇게 좋 

아하였던 조부가 이 해에 사망한다. 박해순은 당시 나이는 어렸어도 용력은 남들보다 뛰어났고 더구나 장 

남으로서 책임감도 갖추었기 때문에 조부는 그렇게 총애했는데 그렇게 그 해에 조부를 떠나보내게 되었 

다. 

박해순은 20살 되던 해에 같은 마을에 살던 동갑내기 처녀 경주 이씨 이장생(李長生)과 결혼을 했다. 

그 후로는 농사일을 하면서 멧목 일은 하지 않았다. 위험한 일이라 신혼의 박해순이 멧목을 할 마음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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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 었다. 그런데 차에 1945년 조국 광복을 맞이하였다. 

당시 1945년 조국광복은 인제군을 남과 북으로 완전히 갈리놓아 버렸다.38선이 바로 인제군을 지났 

기 때문이었다. 남과 북으로 갈린 마을에서는 저마다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대한청년단을 조직하여 

자체적으로 마을을 지커고 있었다. 청년 박해순도 대한청년단에 가입하여 감찰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 

히수행하였다. 

당시 인제읍은 이북이었고 남면 부평리는 이남이었다. 그런데 1946년 5월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물줄기를 따라 북에서 멧목에 4동가리가 묶여진 멧목이 내려옹 것이었다. 보통 멧목 l바닥은 5동가리여 

야만 되는데， 이것은 4동가리에 불과하지만 앞그레， 뒷그레까지도 모두 갖추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동네 

의 젊은이들 셋이서 이 멧목을 가지고 춘천으로 가서 팔아보자고 하였다. 그러나 부평리 아래로도 물줄기 

를 따라 이남이었다가 이북이었다가를 반복해야만 했기에 멧목을 운송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 

었다. 

남면 부평리로 내려온 멧목을 당시 박해순 박덕근 이성준 이렇게 세 명의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이 밤 

을 이용하여 춘천으로 끌고 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어디쯤인지는 기 억이 나지 않지만 곧바로 북한 보안대 

에잡혔다. 보안대는이남의 경찰에 해당되는집단이었다. 당시 셋이서 멧목을 끌고내려갈적에 이런상 

황을 예견하고 저마다 참나무로 나무방망이를 하나씩 만들어 갖고 멧목을 탔었다 북한사람이 덤비면 그 

것으로 대적하려고 했었다. 

물이 갚은 곳에서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물이 깊으니 북한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물이 얄은 여울목에선 문제가 달랐다. 북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라 떼거지로 덤벼드니까 할 수 

없이 멧목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강가로 기어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곳도 이북 땅이었 

다. 그래서 급히 인근 산 속으로 피신하면서 날이 밝으면 내려가려고 산에서 밤을 지새우기로 하였다. 

문제는 그 다음날 해가 밝으면서 발생했다. 셋이서 아침 9시경이나 되었을까 총을 맨 북한 보안대 두 

명에게 발각 당한 것이었다. 북한 보안대원들이 날이 밝기가 무섭게 산 속으로 이들을 찾으러 나온 것이 

었다. 이들 세 명은 보안대원들에게 사정 얘기를 했으나 보안대원들은 이들 젊은이 셋에게서 남한 사정 

을 염탐하려고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 명이 서로 눈치를 맞추면서 이들을 해치우기로 하였 

다. 

당시 담배는 지금처럼 갑담배가 아니고 봉지담배였다 그래서 박해순이 담배를 피우는 척하면 박해순 

과 이성준 두 명이 한 사람을 당해내기로 하고 나머지 보안대 한 명은 박덕근이 혼자 감당해내기로 약조 

하였다. 그렇게 약조를 하고 보안대원들에게 끌려서 하산을 하다가 강변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곳에 인가 

가 한 곳 있었다. 셋이서 그곳에 들어가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맹탕을 치다가 담뱃불을 붙이면서 신호를 

했다. 그곳에서 보안대원 물을 해치우고 그들 총을 빼앗아 산으로 도망을 쳤다. 그 산을 넘어오니 바로 

신남(남면)이었다. 지금의 신남 휴게소가 있는 곳이었다. 그곳 지서에 북한 보안대원에게서 빼앗은 총 두 

자루를 건네주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 해 겨울에 박해순은 경찰에 투신한다. 당시 박해순의 나이 

22살때였다. 

1946년 12월 6일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 첫 부임지가 인제경찰서 신남지서였다. 당시 인제읍은 미수 

복지구여서 오늘날 홍천군 두촌면에 인제경찰서가 자리했었다. 그렇게 한 1년을 근무하다가 1947년 8월 

에 철도경찰로 전출되었다. 철도경찰이란 공비가 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도에 타고 다니면서 기자를 

보호하는경찰을말한다. 당시 철도경찰역시 치안국소속이었다. 

철도경찰로 처음 부임한 곳은 대구대m쳤) 소속 경주지대였다. 당시 대구대는 대구뿐만 아니라 경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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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울산 등지를 모두 관할하고 있었다. 박해순은 이곳 경주지대에 근무할 당시 한국전쟁을 맞이했다. 그 

리고 떨어져 있던 아내와 가족들을 경주에서 다시 상봉을 했다 박해순은 이렇게 철도경찰로 근무를 하다 

가 한국전쟁이 휴전할 무렵에 인제경찰서로 다시금 복귀를 했다. 이렇게 경찰 생활을 11년을 봉직했으나 

당시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뭇한 바 있어 사표를 내고 나왔다. 그 후 사업을 시작하면서 

틈틈이 인제의 문화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관내 단위조합장을 6년 봉직하고， 다시 축협 

조합장을 6년 봉직하면서 차츰 인제군의 문화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공부할 요량으로 인제문화원 일을 보 

기 시작했다. 1996년 문화원 이사를 시작으로 인제문화원 원장으로 3년간 재임하고 2000년에 후임 방효 

정 원장에게 인계하였다. 

박해순이 자신이 그전에 즐겨 불렀던 소리가 바로 멧목아리랑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은 강원대학교 학술 

조사단을 만났을 때였다. 당시 박해순은 인제문화원 이사로서 1985년경 강원대학교 최승순， 박민일， 최 

복규 교수와 같이 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그분들이 “멧목아리랑을 아냐?"고 묻기에 모른다고 했다. 그런 

데 그분들이 들려주는 소리는 춘천에 있는 이태순의 멧목소리라고 하였지만 가만히 틀어보니 예전에 아 

버지나 외삼촌들이 즐겨 부르던 소리였다. 다만 가사에 멧목이 들어가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할 줄 

안다고 교수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면 한 번 해 보라 하기에 즉시 불러본 적이 있었다. 

이를 인연으로 1985년 제3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인제멧목@으로 참가하여 우승을 한 후 강원 

도대표로서 그 해 강흥에서 열리는 제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인제 멧목군 소리&란 이름으로 참 

가할 수 있었다. 이때 소리는 박해순이 직접 지도하고 소리를 하였다. 당시 혼자서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서 인제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멧목아리랑을 비롯한 인제의 소리를 지도한 바 있다. 박해순은 또 숭가마 등 

치는 소리， 갈이남박소리 등 전통소리를 보유하고 있어서 인제군이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할 적 

마다 여러 소리를 지도하였다. 그 후로도 줄곧 인제군의 멧목소리를 전승시키기 위하여 인제문화원에서 

후학들에게 언제의 소리를 지도하면서 지역문화에 한없는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북면 월학리 

에 멧목연구소를 개소했다. 

슬하에 2남2녀를 두었는데 ， 장남은 서울에 살고 있고， 인제읍에는 장녀와 같이 있다. 차남과 차녀는 

현재 울산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로로 1989년에는 강원도문화상(전통예술부문) 

을 수상하였고， 1995년에는 제13회 인제군민대상도 수상하였다. 그 외 1988년에는 전두환 대통령으로부 

터 감사패도 받았고， 이듬해엔 동아일보로부터 또한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도 감 

사패및수상을하였다. 

2. 적심문 방범수(方範守)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적심꾼 방범수(方範守)는 영월군 수주면 운항리에서 1919년 10월 10일(음력)에 

출생했다. 온양 방씨로서 3형제 중의 장남이었다. 방범수는 20세 되던 해에 인제군으로 이시를 왔다. 그 

전까지 살던 영월과 비교하변 인제는 살기가 한결 나았다. 당시 일제강점기 때 영월은 공출이 무척이나 

심하였다. 관에서 일정량을 강제로 할당을 했는데 그 량이 너무 많아 할당량을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19살 되던 겨울에 아버지와 함께 기린변에 올 일이 있었는데 와보니 공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살만하다고 느껴졌다 할당량은 관에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내고싶은 만큼만 적어내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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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부모님이 인제군 기린면으로 이사를 오기로 결정했고 이듬해 방범수가 20살 되던 해에 드디 

어 인제군 기린면으로 이사를 왔다. 그렇게 방범수의 인제군 삶이 시작되었다 

방범수의 인제군 삶은 도전과 개척의 삶이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인제군으로 이사오자마자 이듬해 

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3형제 중의 장남이었던 그가 실질적으로 가장 노릇을 해야한 했기 때문이었다. 당 

시 두 동생들 나이는 11살과 9살이 었다. 지금 그 동생들은 서울과 원주에 살고 있다. 

그때부터 방범수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했다. 당시 산판이나 적심은 상당히 고 

임금을 보장해주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20살부터 적심을 시작했고 25살부터는 산판일도 직접 뛰어들 

어 하기 시작했다. 그의 삶을 적심과 산판 두 부분으로 나누어 아래에 기술한다. 

1) 적심 

그가 처음 적심을 한 것은 이기용과 김용갑이 목상을 할 때였다. 다행히 두 분은 기린면 분들로서 평소 

부터 안면이 있던 터였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외지 사람들이 목상으로 많이 찾아왔다. 지금 그분들 이름 

은기억하지못한다. 

적심이란 내린천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나무가 강변에 걸리면 물을 타고 흐르도록 떠내려보내는 주 

는 일을 말한다. 주로 상남면에서부터 시작하여 내린천 물줄기를 이용하여 나무가 떠내려오는데， 이 나무 

를 합강까지 보내주면 되는 것이었다. 당시 김매는 일당이 10전이고， 조금 힘든 일 같으면 15전을 받던 

때였는데， 적심을 하면 평균 40전， 50전을 받았고 더구나 쌀밥에 참까지도 먹었으니 상당히 고임금이라 

할수있었다. 

일당이 아니라 유하(流下)로 도급을 받아 일을 할 때도 있었다. 유하란 일정 구간의 적심을 책임지는 

이른바 도급제와 비슷한 것이었다. 유하로 할 경우 물의 흐름이 좋기만 하다면 평균 일당이 70~80전까 

지도 올라 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물이 적으면 오히려 평균일당이 감소할 수도 있었다. 방범수는 유하의 

3단계 구간 중 2단계 구간에서 주로 적심을 했다. 상남변에서 흘러오는 나무를 현리 앞 배소까지 맡아하 

는 팀들이 1구간이라면 배소에서부터 하답까지 맡아 하는 팀들이 2구간이었다.3구간은 하답에서부터 

합강리 거무세기까지 맡아 하였다. 1구간은 주로 상남면 사람들이 맡아서 하였고， 기린면 사람들은 2구 

간을 주로 맡았고， 3구간은 인제읍 사람들이 주로 맡았다. 

공가(노임)는 선불로 주지 않는다. 물론 필요하면 다소간 얼마를 준다. 일이 다 끝난 후 일정기간이 지 

난 후 목상이 계산을 하여 준다. 때로는 일당을 떼먹고 도망치는 목상도 있다. 물론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인제군에 발붙이기 힘들지만 그런 사람이 간혹 있었다. 짚신은 목상이 대주는 경우가 많은데， 혹 짚신 값 

을 공가에서 제외하면 공가가 그만큼 비싸진다. 

적심은 지렛대 하나만 가지고 한다. 지렛대는 물푸레나무로 만든다. 보통 네 자 길이다. 물에 빠질 때 

도 있기에 헤엄을 칠 줄 알아야 적심을 한다. 적심은 주로 6월부터 했다. 장마철은 적심을 하기에 가장 좋 

은 때다. 물의 흐름이 빨라 쉬이 나무를 찾아 떠내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이 불 

어나 암초에 걸린 나무를 데미 떨 때에는 위험하기도 했다. 적심을 하는 이들은 필수적으로 헤엄을 잘 쳐 

야만했다 

사실 적심을 하는 계절은 농사철하고 겹치므로 어떨 때는 농사일이 급하면 적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일당의 차이가 심하므로 어떤 때는 품파는 사람을 써서 농사를 짓게 하면서 본인은 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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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러 갈 때도 있었다. 그러나 품파는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으므로 농사가 한창일 때는 아무리 많 

은 돈을 줘도 적심을 못할 때도 있었다. 보통 아이짐을 매고 여유가 있어야 적심을 시작한다. 

적심은 물만 계속 내려가면 8~9월까지도 할 수 있다. 적심을 할 적에는 보통 5~6명이 한 조를 이루 

는데 많을 때는 10명이 한 조를 이루기도 했다 강 양쪽으로 갈라서서 하는데 물이 깊은 소에는 직접 헤 

엄쳐 들어가기도 했다. 하천 중간 곳곳에 암초가 많았다 그래서 나무가 걸리면 그 위에 또 나무가 걸리 

고 해서 마치 모양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일행 중에서 반장이 들어가그 더미를풀 

어헤친다. 적심꾼들은 적심을 하러 나가기 전에 반장을 뽑는다. 이른바 ‘오야가다’ 이다. 철멕꾼이라 부르 

기도 했지만，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니었다. 나무가 많이 쌓이변 ‘데미를 푼다’ 고 하여 적심꾼 여릿이 참여 

를 했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 갖고 다니던 지렛대 하나만 갖고 들어가 그 일을 했 

다. 방범수도 여러 번 데미를 풀러 들어가곤 했다. 

적심을 하러 나갈 때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다 워낙에 없이 살던 때라 가리고 뭐고 할 것이 없기 때문 

이다. 적심을 나가면 하루에 밥 3끼 참 2끼가 나온다. 참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참을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저 목을 축이라고 나오는 막걸리 한 사발과 김치가 전부다.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것만해도 대단한 참이 

었다. 밥도 쌀밥을 먹는다. 평상시엔 잘 먹어보지 못하는 쌀밥이지만 이때만큼은 쌀밥을 먹을 수 있다. 

복(服)지기가 있다. 적심꾼들의 옷을 젊어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꽃은 일을 도맡아 했다. 보통 1명을 

두는데， 주로 나이가 많거나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 분들이 했다. 또한 복지기는 적심꾼들이 먹을 쌀을 

젊어지고 다닌다. 평상시 오늘은 어디에서 점심을 먹고 아침을 먹고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 

물론 때로는 예약이 안될 경우 즉시 현장에서 밥해줄 집을 물색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적심꾼들의 

집에서 해먹는 경우가 많다. 그들 집에 특별히 수고비를 주지는 않는다 다만 밥을 해주는 집안 가솔들하 

고 적심꾼들이 모두 같이 한끼 끼니를 떼울 수가 있으므로 그것으로 수고비를 충당하는 셈친다. 더욱이 

평상시 조밥이나 옥수수밥을 먹다가 쌀밥을 먹을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 밥해주는 집들이 고마워하기도 

한다. 물론 나올 적에 쌀을 조금 털어 주는 경우도 있다. 반찬은 특별한 것이 없다 보통 김치면 된다. 이 

런 일들은 모두 복지기가 해야 한다 대동아전쟁이 한창일 때는 쌀밥 대신 보리밥에 콩을 넣어 먹기도 했 

다 

여러 날을 일하다보면 힘들기도 하여 적심을 하는 이들이 저마다 추렴을 하여 돼지를 잡기도 한다. 당 

시에는 돼지껍질도 주요 공출 품목이었다. 그래서 돼지를 잡으려면 관에 신고를 해야 했다. 당시 작은 돼 

지 한 마리 가격은 3원에서 5원 정도였다. 그렇게 하루를 돼지고기를 먹고 남은 고기는 각자 나누어 집에 

갖고 갔다. 물론 돼지를 잡아먹은 집에도 일정량을 나눠주었다. 반찬은 김치가 전부였다. 요즘에야 과일 

이 흔하지만 그때는 과일이란 것을 구경도 하지 못했다. 

옷은당시 주로삼베옷을 입었다. 신발은 짚신인데 적심신이라고 따로 있었다 좀물렁하게 신발을삼 

았는데 개인별로 구입해서 사용했다 1죽에 30전이니 1죽을 구입하여 나눠 쓰기도 했다 1결례에 3전 꼴 

이다. 물 속에 들어가 일을 하므로 혹시 신발을 안 신고 일을 하지 않나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신발은 반드 

시 신었다. 왜냐하면 물 속의 돌들이 미끄럽고 강가에 자갈이 많아 한여름 띄약볕에서 일을 하다보면 돌 

들이 화로처럼 뜨겁게 달아 았기 때문이었다. 워낙에 비싼 값이라 적심꾼들 중에는 자기가 직접 신발을 

삼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다. 이 짚신도 복지기가 갖고 다닌다. 

적심을 나가면 단체생활을 한다. 하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침 6시경이면 벌써 일터로 

나가는데 그전에 아침을 해먹는다. 해가 져야 일이 끝난다. 

적심을 하러 나가면 적심꾼들은 보통 팬티 한 장만 걸치고 일을 한다. 사람들도 많지 않던 시절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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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들은 팬티마저도 벗어 던지고 맨몽으로 일을 할 적이 많다. 어차피 하는 일이 물 속으로 들어가 나 

무를 하천 복판으로 끌어내는 일이므로 팬티마저도 벗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그 당시 팬티 자 

체가 없었기에 맨폼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합강정 근처에 가면 근처에 여자들이 나와 있다가 

흘먹 벗은 몸을 보고는 키득거린다. 사내들이 부끄러워 불알을 웅켜쥐고 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럴 경 

우 그 여자들이 더 짓꽃게 말을 한다. “물가 쫓은 개쫓인데 흔들면 어떠니?" 대개 그런 아줌마들은 술을 

파는아줌마들이었다. 

배소에서 합강리까지는 70리 길이다. 이 길을 적심을 하면서 가자변 보통 20일은 걸린다 강은 꾸불꾸 

불하므로 사실 70리가 더 된다. 갈보가 있는 주막은 없으나， 선술집은 많았다.5전짜리 술 한 사발， 10전 

짜리 술 한 사발， 이렇게 사발로 술을 팔았다. 물론 안주는 김치이며 술을 마시면 안주는 공짜였다. 그런 

대돗집들이 하추리에 두서너 집 하답에 서너 집이 있었다. 그 외 일을 하다가 술을 먹고 싶으면 복지기 

에게 말을 한다. 그러면 복지기가 막걸리를 통자로 사갖고 온다. 

당시 술을 파는 아줌마들은 나이가 30살~40살 정도 되었는데 합강리에 가면 볼 수 있었다 20대 아 

가씨는 없었다. 집에서 술을 파는 주모가 있었고 술을 갖고 다니면서 파는 들병장수도 있었다. 들병장수 

는 갈보라고 부르고， 술집아줌마는 주모라고 불렀다. 나이가 든 여자들은 알은 하늘색 치마에 반호장 하 

얀 저고리를 주로 입었고 젊은 여자들은 분홍치마 노랑저고리를 입었다. 당시 나이 든 적심꾼들이 있어 

서 30~40대 아줌마들이 많았다. 사실 적심을할 때는바쁘니까들병장수와노닥거릴 시간은 없었다. 그 

러나 밤에는 주막에서 노닥거리기도 할 수 있었다 이때 이들이 주로 불렀던 소리는 정선아리랑， 노랫가 

락， 창부타령， 수심가， 난봉가， 청춘가 등이었다. 때론 경기민요도 했으나 그러나 서도소리나 유행가는 

하지 않았다. 

당시 같이 적심을 하던 분은 대부분 마을주민들로 전갑윤(방범수보다 1살 아래) 김동수(방범수보다 몇 

살 아래) 등이 있고， 이중 오야가다는 김동수의 형으로 나이는 방범수보다 서너 살 많았다. 모두 기린면 

서리에 있는 마을에 살았는데 방범수는 응짓말에 살았고 김동수는 양짓말에 살았고， 전갑윤은 골말에 살 

았다. 이들은 노름은 거의 하지 않았다. 

적심을 하다보면 기린천 곳곳에 암초 덩어리가 있다. 이를 춧돌이라고 불렀다. 1945년경이 이를 깨트 

리려고 공사를 하던 것을 보았으나 조국 광복이 되자 공사가 중단된 것을 보았다. 

혹 적섬을 하다보면 강물에 흘러가던 나무를 민가에서 주워 가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궁궐이나 

부동철 커다란 나무는 사용을 하자면 남의 눈에 쉽게 뜨이므로 잘 하지는 않지만 작은 나무들은 간혹 민 

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갖고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특별히 목상이 사람을 고용하지는 

않았다. 적심꾼들이 적심을 하면서 강물을 훌어 내려가다 보면 자연스례 발견이 된다. 만약이 발견이 되 

면 큰일이 발생하기에 사실 그렇게 민가에서 나무를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목상들은 적심꾼들과 

동행을하지는않았다. 

2) 산판 

방범수는 25살 무렵부터 겨울이면 산판을 했다. 산판은 초겨울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2월까지 주로 한 

다. 벌목을 여름에 하면 나무에 물이 올라 있어서 나중에 재목으로 사용을 하여도 쉬이 뒤틀린다. 그래서 

나무에 물기가 다 빠져버린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져야만 벌목을 할 수 있었다. 산판도 멧목처럼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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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조국광복이 될 무렵까지 성행했 

다. 

방범수가 일했을 당시 목상들 중 

에서 이기용， 김봉갑 등 동네 사람 

들은 기억을 했으나， 외지 목상들은 

기억을 하지 못했다. 이기용은 기린 

면에서 가장 크게 목상을 했는데， 

나중에는 기린면장까지 지냈다고 

한다. 이기용의 5형제 중 4형제가 

목상을 했다고 하여， 그 후손들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김봉 

갑도 기린면 사람으로 이기용보다 

는두살정도어렸다고한다. 

산판을 하러 갈 적에 부정을 탄 

다고 하여 특별히 조심하는 것은 없 

었다. 음식도 귀한 시절이라 가려먹 

는다는 사치에 불과했다.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든 시절이었다. 산판은 

적심과는 달리 하루 세 끼 식시를 

저마다 제각기 해결을 했다. 아침과 

저녁은 집에 가서 먹고， 점심은 도 

시락으로 해결을 했다. 도시락이어 

야 조밥이나 옥수수밥에 반찬으로 

는 김치가 전부였다. 제각기 식사를 

해결하므로 적심처럼 목상이 주는참은 없었다. 

적심꾼 방범수 

일반적으로 산판은 인부들이 목상을 찾아가 도급을 받는 경우와 목상이 도급을 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방범수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같이 목상을 찾아가 도급을 받아 일을 많이 했는데， 당시 일당은 

70전~80전이 보통이었다. 산 하나를 산판 해주는 대가로 얼마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일당으로 계산해 

보면 보통 70~80전 정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악산(惡山)을 만날 경우는 그보다 못나올 

때도 있었고， 간혹 쉬운 산이 나오면 더 나올 수도 있었다. 도급을 받아 일을 할 경우 보통 7~8명이 한 

팀을 이룬다. 일 하는 시간은 아침 해 플 적에 나가서 해가 질 무렵까지 일을 했다. 

산판은 인제읍 상남면에서 주로 했는데， 인제읍 기린면에서는 방동랴， 서리 뒷산에서도 간혹 했다. 수 

종은 주로 소나무였으며， 길이는 22자 길이로 잘라 낸다. 아래와 위에 도끼로 구멍을 내어놓는데， 이렇게 

구멍을 내어놓으면 운목(運木)하기도 편리하고 멧목을 엮을 때도 유용하다. 

산판을 하는 동안에 목상은 잘 찾아오지 않는다. 산판꾼들이 목상을 보는 경우는 처음에 산신제를 올 

릴 때뿐이다. 목상이 주과포를 갖추고 돼지도 잡아 술을 한 잔 부어놓고 큰 나무에다가 절을 한다. 이때 

사용한 돼지를 목상은 산판꾼들에게 나눠 먹는 경우가 많다. 

산판을 할 때에는 두 명씩 짝을 지어 올라간다. 한 명은 톱질꾼인데， 톱질꾼은 톱 쓰는 줄과 톱을 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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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루먹 같은 것)에 넣어 갖고 올라간다. 다른 한 명은 도끼 갓칼(나무껍데기 베는 칼)을 갖고 올라간 

다 이렇게 두 명이 한팀을이뤄 벌목을한다. 

벌목하는 나무는 관에서 허가한 나무만 벌목을 해야 한다. 보통 검 (f했) 자가 한자로 찍혀있다. 벌목한 

나무를 운반할 때 목도를 했다. 앞에서 둘이 목도를 하면서 나무를 질질 끌고 하산하는데， 나무가 제법 

큰 것은 4목도로 했다 또 통길을 만들어 운반도 하고 심지어는 그냥 산 아래로 굴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목도를 하는 것은 가을이나 봄이 올 무렵이고 눈이 한창 쌓인 겨울에는 소를 이용하여 하산을 했다. 소 

로 끌 적에는 쇠로 만든 고리를 장만한다. 당시 이 쇠고리줄 가격이 쌀 한 말이었다고 한다. 이 줄을 이용 

하여 별목한 나무와 소를 연결한다. 물론 소에도 써레 비슷하게 쇠고리줄을 연결할 장치를 한다. 

방범수는 24살에 양양군 서림리 출신 김규옥(1927년생)과 결혼을 해 슬하에 3남1녀를 두었다. 자식들 

은 모두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있다.2005년 2월에 자식들이 있는 경기도로 이사를 왔다. 지금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702번지에 살고 있다. 인제에 있을 적에는 논 열 마지기에 받 2천 평에 옥수수와 

감자 콩들을 재배했고， 고추나 배추 등은 집에서 먹을 만큼만 재배를 해 자급자족을 했다. 

3. 손천유(孫天有)와 천유송(川流送) 공사 

손천유는 1924년 양구에서 출생하였다. 본래 선향은 인제군 기린면이었으나 할아버지가 양구로 잠시 

가 있었을 때 태어났다. 그러나 손천유가 7상이 되던 해에 다시 기린면 서리로 이사를 왔다. 이후 한국전 

쟁이 휴전되면서 원통이 수복되자 1955년경에 원통으로 이사를 와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동안 인제군 

향교 전교를 역임했고 슬하에 3남2녀를 두었다. 천유송 공사는 손천유가 젊었을 적， 그러니까 1945년 광 

복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다. 

1) 천유송공사 

내린천은 홍천군 내면이 발원지다. 홍천군 내면은 행정구역이 자주 바뀌었다. 한때는 인제군이었다가 

또 홍천군에 속했다가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변경된 끝에 지금은 홍천군에 속하게 되었다. 내변에서 흐 

르는 물이 기린면을 통해서 인제로 가기 때문에 앞의 두 글자를 따 내린천이랴 부른다. 내린천은 워낙에 

물이 맙아 쏘가리， 눈치， 어름치， 메기， 모래무지， 쩍지， 쉬리 등 없는 고기가 없다. 열목어도 상남면에 가 

면 지금도 볼 수가 있다. 이렇듯 물고기가 많으니 수달도 많다. 

내린천으로 올라가다 보면 서리 근방에 다리가 나온다. 물론 그 다리는 최근에 세워진 다리다.1945년 

경 지금의 그 다리가 있는 곳에서 암초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었다 암초가 많아 적심을 할 적에 나무가 

많이 걸리므로 암초를 폭발시켜 없애는 일을 한 것이었다. 이런 암초를 동네분들은 춧돌이라 불렀다. 손 

천유가 살았던 이 근방에 유독 춧돌이 많았었다. 

1945년경에 일본인이 한국사람 인부를 8명 데리고 이곳에 왔다. 한국인 인부 8명 중 1명은 베림질을 

하는 사람이었다. 나머지 7명은 폭발전문 일문들이었다. 춧돌에 구멍을 파고 그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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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폭발시켜 춧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손천유와 동네사람 1명은 이들이 춧돌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 

하는 정， 망치 등이 무디어지면 수거하여 베림질 하는 곳으로 갖고 오고， 다시 베림질 하여 갖다주는 잡 

부 역할을 했었다. 동네분은 오해수 부친인데 당시 그분은 연세가 지긋했었던 걸로 기억한다. 

천유송공사현장 

베림질 하는 장소는 지금 간이정류장 있는 곳 뒷산에 장소를 마련해놓았다. 바로 그 옆에 산에서 흘려 

나오는 물줄기도 있어서 베림질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이렇게 강속에 있는 춧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천유송(川i짧쏟) 공사라 불렀다 뱃물에 흘려서 보낸다는 

돗이다. 당시 이 일은 한 달여를 하다가 8.15 조국광복이 되는 바람에 중단했는데， 그래서 이름조차 아는 

분들이드물다. 

당시 일본인 소장이 자전거를 한 대 갖고 왔었다. 그 자전거가 읍내와 교통하는 강력한 운송수단이었 

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손천유는 다음과 같이 전해준다 . 

... 낮이 되었는데， 그 소장이 가서 막걸리를 한 통 사오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가니까항복했다고， 일본놈이 항복했어， 어쩌구하더라구. 수근수군거리더라구 그래서 술을사갖고와서 

그런 소리를 했지 그랬더니 나 “이거 빠가야로” 그러더라구. 그럴 리 없다 이거지 일본이 절대 항복을 

안 한다 이거지. 가 보라고 그랬더니，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더니， 갔다오더니， (일을) 하지 마라 그러더라 

구. 당시 식당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었다. 보통 민가에다가 쌀을 갖다주고 밥을 해달라고 하면 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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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했는데， 1인당 하루에 6두(斗)씩으로 계산을 했다. 그렇게 계산한 6두에는 일반적으로 반찬 

등 부식대도 포함이 되었다. 당시 일하던 사람들은 먹기도 많이 먹었다. 그래서 민가에서 밥을 해주 

어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못했을 것이다. 

2) 기타 

이곳 서리를 지나가는 도로는 당시에도 뚫려 있었다. 그러나 이 도로를 통하여 나무를 실어내지는 않 

았다 그렇다고 해도 관에서 이 도로를 그냥 썩히지 만은 않았다. 장마가 지거나 해서 풀이 무성해지변 

동네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도로에 풀이 자라는 것을 제거했다. 이렇게 큰 도로가 뚫려 있었으므로 

이 길로 목상들이 지나가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었다 기린면에서 유명한 목상으로는 이기용이 있 

다. 그 밑에 동생 이홍준 이용봉 이종혁 등 5형제 중에서 4형제가 모두 목상을 했다. 이기용처럼 유명한 

목상 외에도 심영재라는 기린면 서리 출신 목상도 있었다. 그리고 아주 큰 대목상들은 서사라고 하여 새 

끼목상들을 주로 보냈었는데， 이들도 수시로 볼 수 있었다. 이기용이나 심영재 같은 분들은 당시에도 기 

와집을 짓고 살았었는데 그 후대는 지금은 알 수 없다 옛말에 나무 그루터기가 썩으면 나무를 벤 자도 

썩는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목상과 관련이 있는 전설도 있다 23) 지금 합강리 합강정 뒤에 보면 돌미륙이 있는데， 어느 목상이 꿈을 

꾸었는데 합강리 앞 뱃가에 빠 

져 있는 돌미륙을 건져달라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어난 

그 목상이 사람들을 동원하여 

물 속을 뒤져보니 돌미록이 하 

나 나왔다고 한다. 그 돌미륙 

을 지금 합강정 바로 앞길에다 

가 세워놓았는데， 한국전쟁 당 

시 북한군이 그 곳에 토치카를 

세우느라고 돌미록을 물 속에 

다시 집어넣어 버렸다. 그걸 

다시 찾아내어 지금은 합강정 

정자 뒤에 세워놓았다 그 후 

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 
이한길과손천유 

았는데， 그 돌미륙의 코를 베어먹으면 아이 못 낳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소문이었다. 그래서 돌미 

록의 묘를 베어 가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지금 그 돌미륙을 살펴보면 코부분이 뭉개져 있음을 알 

수있다. 

20대에 산판에도 쫓아 다녔기 때문에 그분들 얼굴은 대강 기억을 한다. 산판을 하러 가면 나무를 벤 

23) 인제문화원에서 편찬한 r유적 · 지명 · 전설」을 보면 방명천이란 목상이 친구 김성천에게 부탁하여 꺼낸 석주를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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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터기에는 앉지 마라고 한다. 동티 입는다고 하는데 나무귀신이 쓰이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 

다 그리고 산판을 할 때 가장 큰 나무는 아무래도 신령스렵다 하여 꺼리는 바가 있었다. 보통 이럴 경우 

“어명이오” 하고 소리를 치는데 예를 들어 논둑 같은 데 큰 나무가 있어서 베고 싶을 경우에도 직접 나무 

를 베지 않고 관에 부탁을 하여 베도록 한다. 그래서 관에서 나와 어명으로 벨 경우 동티가 덜 난다는 믿 

음에서 비롯한 것이다. 

당시 산판을 할 때 보면 목상과 계약을 하는데 계약 내용은 재(일본말로 사이)당 얼마로 계약을 했다. 

한 재라 하면 열두 자 길이에 사방 1치정도 되는 길이를 말한다. 이렇게 나무를 벌목을 해서 강가까지 운 

반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했다. 

재목 중에 가장 굵은 것을 부동이라 했다. 부동보다 약간 작은 것을 궁궐이라 했다. 부동이든 궁궐이든 

모두 엄청난 크기였다. 보통 4자 9자 12자 크기로 자르는데 12À}보다도 훨씬 커야만 궁궐이나 부동이 

라 그랬다. 또 일본말로 로꾸라 부르는 톱이 있는데 그것으로 철로목이라 하여 네모지게 자른 재목도 있 

었다. 

사실 손천유의 조부 손치명도 유명한 멧꾼이었다. 지금 살아 계신다면 142세는 되었을 것이다. 손천유 

의 부친은농사도 지었지만산판도많이 했다. 손천유 역시 산판도 해보았으나 적심은하지 않았다. 

손천유는 적심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을이 기린천변에 위치한 관계로 적심하는 이들을 수시로 볼 수가 

있었다. 적심이란 강가에 붙어 있는 나무나 춧돌에 걸려 있는 나무를 끄집어내어 잘 흘러가게 만드는 일 

을 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이 신는 짚신은 다른 짚신과는 달리 대강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가격은 똑같은 

값을 받았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든 신발에 비하면 비싼 편이라 할 수 있다 24) 적심을 하는 이들을 뒤따 

르며 꽃은 일을 하는 이들을 복지기라 불렀다. 적심을 하는 사람은 옷을 벗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 

옷을보관해주는사람이 필요하다. 이들을복지기라불렀다. 

합강리엔 주막도 많았다. 멧목을 묶어 타고 가는 사람을 멧사공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사실 아주 위험 

한 직업이다. 나무를 매어 멧목으로 만들어 타고 가다가， 급류나 돌이라도 걸려서 멧목이 뒤집히기라도 

하면위험하니 멧꾼들은술을아주많이 먹었다. 

합강리엔 주막도 많았지만 들병장수도 많았다. 당시 집에서 만들어 파는 밀주는 단속이 워낙에 엄했기 

에， 대부분 양조장에서 만든 술을 갖다가 팔았다. 당시 매월마다 단속이 나왔던 것으로 손천유는 기억을 

했다. 

인제에는 “인제가면 언제오나 원통해서 못살겠네”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네는 사실 가내 

고개가 전성되어 생겨난 말이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병으로 동원된 6개 읍면 주민들이 가내고개를 넘 

어 언제읍으로 모였다. 그래서 인제로 가내고개만 넘어가면 소식이 없다는 돗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한다 

그 가내고개는 지금의 군축령이다. 예전 3군단이 있던 길을 확장하면서 군대가 만들었다고 하여 군축령 

이라이름이붙여졌다. 

24) 앞에서 언급한 방범수의 의견과는 상이한 부분이나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모두 채록한 대로 기재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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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목(賣木)과 김춘봉(金春鳳j 

1910년 12월 30일생인 김춘봉도 인제 토박이다. 조부 때 충청도에서 인제읍에 정착한 이래 줄곧 인제 

에 살고 있다. 그는 22살에 영림서 산하 산림보호국에서 산림간수로 근무했는데 당시 첫 근무지가 원통 

이 었다. 원통에서 산림간수로 또 산림주사보로 근무하다가 인제읍 남동리 조림사업소에서 2년을 근무한 

다음 철원으로 가 그곳에서 1945년까지 근무를 하다가 조국이 광복이 되고 38선이 그어지자 월남하여 

기린변에 살다가 인제읍이 수복이 된 후 이곳에 정착하였다. 

김춘봉이 처음 원통에서 근무를 할 적인 1920년 초중반 무렵에도 인제 합강리에서는 떼가 많이 나갔 

다. 당시 합강리에 흘러온 나무는 대체로 내린천 쪽에서 적심해 온 나무였다. 인북천 쪽에서는 나무가 그 

렇게 많지는 않았었다. 설령 인북천쪽에서 나무가 적심을 했다면 그것은 원통에서 흘러온 나무였을 것이 

라 짐작한다. 당시 합강리에는 강변에 주막이 두 개 정도 있었다. 주막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 

었는데， 이른바 갈보가 있는 그런 술집은 아니었다. 

당시 목상들도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큰목상들은 사유림은 상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대목상 

들은 주로 함경도 쪽에서 많이 매목(賣木)을 했는데 인제 쪽에서도 대목상은 원통이나 한계리 쪽에서 주 

로 매목을 했다. 매목이란 산림간수가 산에 나가 이 나무는 베어도 좋다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오 

늘날도 인제군의 사림현황을 보면 국유림이 사유림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제군 관내의 국 

유림은 11.4만ha이고， 사유림은 3 . 8만ha에 불과하다 251 사유림은 시군 자치단체의 산림과(계)에서 담당하 

고국유림은산림청에서 담당을한다. 

71걷s..s프 .2 
I그=0 。

25) 인제군購歸那史J ， 1996, p.444. 

대목상들은 국유림을 불하 

를 받으면 매목 신청을 한다. 

그러면 산림보호구 직원인 산 

림간수가 나가 도장을 찍는다. 

도장을 찍기 위해서 나무 밑동 

을 일정 부분 깎아낸 다음 그 

곳에 석도장을 찍는데， 나무마 

다 일일이 모두 도장을 찍고 

각 나무마당 몇 재가 나오는지 

일일이 기록을 한다. 그래서 

목상이 할당받은 만큼만 계산 

하여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베어야 할 나무를 선택하는 것 

도 산림간수가 선택을 한다. 

대부분 목상이 동행할 경우가 

많은데 목상이 해달라고 하여 

도 산림간수가 판단하여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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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베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벨 수가 없었다. 그러나 대체로 좋은 재목들을 골라서 매목을 해준다. 

이때 찍는 도장에는 산(山)이라고 한자로 각인되어 있다. 산판을 하는 분들은 이 ‘산’ 자가 붙은 나무 

만 벌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벌목한 나무가 산 아래로 하산하여 쌓여 있으면 이때 다시 한 번 조사 

를 하여 검(檢)지를 찍는다. ‘산’ 과 ‘검’ 두 글자가 찍히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한다. 

산에서 가장 조심할 점은 뭐니 해도 불이다 산불이 나면 그야말로 황폐화가 된다. 그 다음으로 엄중히 

감시한 것은 도벌이다. 당시에는 건물들이 대부분 목조건물이었으므로 벌목을 해 집을 짓는 재목으로 많 

이들 사용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인지라 산에서 조금씩 도별하는 것은 대부분 눈감아주곤 

했다. 그밖에 집에서 연료로 쓰는 화목용으로 도벌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당시엔 연료라곤 화목뿐이었으 

므로 잔나무를 벌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경우도 심하지만 않으면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다. 

김춘봉이 원통에서 6년간 근무할 적에 국유림 불하를 받아 산판한 적은 한 번에 불과했다 백담사 근 

처에서 벌목을 했는데 벌목한 나무를 한 군데에다가 모아놓고， 골짜기에다가 일종의 저수지를 만든다. 골 

짜기가 꽉 차게 만드는데 ， 그렇게 해서 골짜기에 꽉 차면 그때에 골짜기를 막았던 나무를 치운다. 그러면 

그 물살에 나무가 떠내려가는데 그 나무를 용대리에서 건져낸 다음 차로 운반했다. 

당시 국유림을 불하받은 대목상이 누군지 기억은 못했지만 아마도 함경도 대목상이었다고 김춘봉은 

추측했다. 대목상은 워낙에 크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았다. 대목상의 일을 대신 봐주는 새끼목상도 

있었다. 

김춘봉은 1930년대에 원통에서 근무를 했다. 1940년대의 경우는 북면 용대리에 살고 있는 최정기 (80 

세)의 증언을 참조하면， 1940년대부터 1945년경까지 심할 정도로 벌목을 했었다고 한다. 백담사에서 물 

을 막아놓았다가 터트리는 방법으로 나무를 하류로 내려보내면 용대리에 와이어로 줄을 쳐놓고 걸리는 

나무들을 강가로 건져내어 차로 실어 수송을 했는데 차로 미처 못할 경우에는 합강리까지 적심도 많이 

했었다. 다시 차로 실어 가는 방향은 서울이나 간성이 많았다. 철로목들은 거의 간성으로 향했다. 당시의 

목상들은 대부분이 일본인들이었다. 동네 사람들도 소규모로 했던 분들이 있었다. 

5. 심흥규(沈興奎)와 김종식(金宗植) 

인제군에서는 인제 멧목을 전승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인제 멧목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있 

는데， 심흥규와 김종식은 故손용인과 박해순으로부터 인제 멧목에 관한 것들을 전수를 받아 인제 멧목에 

관한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제 이 두 분에 관하여 간단히 기술해본다. 

1) 심흥규(沈興奎) 

심흥규는 기린면 원대리 출신으로 1936년 7월 15일(음력) 태어나서 한 변도 이곳을 벗어나지 않고 줄 

곧 이곳에 살아왔다. 본관은 청송으로 아주 오래 적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 토박이인데， 워낙에 손재주가 

많아 무엇이든지 한 번 보면 그대로 따라하는 재주를 지녔다 그래서 나무를 깎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데 남들보다도 훨씬 작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흘륭한 물건들을 쉽게 만들어내곤 했다 함지， 곰방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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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벌통， 단장(지팡이) 등 그의 손을 거쳐가기만 하면 훌륭한 민속예술품이 되었다. 

5~6년 전에 손용인이라는 분이 인제읍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존장을 대하는 마음으로 몇 번 놀 

러온 손용인에게 올 때마다 정겹게 대하고 또 단장(지팡이)를 만들어 선물을 했다 그랬더니 하루는 손용 

인이 멧목을 만들어보지 않겠느냐며 관심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재주를 높이 샀기 때문이 었다 그 

렇게 해서 인제의 멧목에 관해 배우기 시작했다. 워낙에 손재주가 좋은지라 한 번을 본 것은 곧장 따라하 

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멧목을 배울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후로 2002년에 인제의 멧목을 

재연할 때도 같이 출연을 했다. 

그렇게 인제의 멧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던 손용인은 2003년에 돌아가셨다 그분으로부터 멧목 

아리랑도 배웠다. 한 번 들어보니 본래부터 알고 있던 강원도아리랑 가락과 비슷했다. 그래서 이 소리 역 

시 쉬이 배울 수 있었다. 산에서 나물을 할 때 부르면 니물 묻는 소리가 되고， 논밭에서 일 할 때 부르면 

논밭소리가 되는 것이 강원도아리랑이다. 멧목에서 부르면 그게 당연히 멧목아리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심흥규는 인제의 멧목을 만들고 멧목아리랑을 배웠다. 

지금 그는 논 3천평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부업으로 토봉도 하고 있다. 슬하에 8남매를 두었다. 70년을 

살면서 엿장사도 해 본적이 있고 술과 담배만 제외하고는 안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일들을 섭렵했 

다. 그래서 그런지 멧목아리랑， 강원도아리랑 뿐만 아니라 장타령， 정선아리랑， 청춘가， 수심가， 회다지， 

어랑타령， 경기민요등못하는소리가없다. 

2) 김종식(金宗植) 

김종식(金宗植)은 올해로 61세가 되었다. 처음 살던 곳은 오늘날의 인제군 상남변인데， 60년 전만 해 

도 그곳은 행정구역 상 홍천군 내면에 속했던 지역이었다. 1954년 10월에 인제읍이 수복된 후 이사를 왔 

다 지금 인제읍에서 놀부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선친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인지 여l전부터 우리의 소리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러다가 인제문 

화원에서 소리를 배울 수 있다는 소식에 인제문화원 문을 두드리면서부터 박해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 

다. 그분으로부터 멧목아리랑을 배웠다. 김종식도 워낙에 음악에 재질이 있어 못하는 소리가 없었다. 

우수나경칩에물풀리니 

합강정 멧목이 떠내려가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념 어가네 

창랑에 배를띄워놓으니 

아리랑 타령이 처량도 하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인저l옛l옥:Ilr 떳l꾼들 I 41 



박해순의삶과생애 

요즘 실제 멧목을 운행할 

수는 없지만 본인도 모르게 멧 

목아리랑을 부를 때면 당시 멧 

목을 상상하면서 부르면 한결 

감흥이 인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멧목은 아니더라도 김종 

식은작은멧목을타본경험이 

있다. 

군대를 가기 전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인제읍의 에너지 

원은 대부분이 화목이었다. 화 

목은 주로 내린천 주변 산에서 

벌목을 해서 충당했는데， 김종 

식이 주로 별목을 했던 마을은 

인제읍 고사리 큰방이 었다. 그 
심흥규(왼쪽)와 김종식(오른쪽) 

당시 리어카도 없었던 시절이라 산에서 벌목을 한 잔 나무들을 내린천에서부터 멧목을 엮어 합강리까지 

갖고 왔었다 그렇게 해서 합강리로 갖고 온 화목들을 해체하여 말린 후 연료로 사용했었는데 ， 68년도 9 

월에 군(軍) 제대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그 사이에 리어카가 보급이 되어 더 이상 멧목을 만들지 않아 

도되었다고한다. 

또 인제의 멧목에도 관심이 많아 손용인， 박해순 등으로부터 멧목 만드는 법을 배웠다. 또 그 분에게서 

여울， 덕두원， 주막 등 당시의 일화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6. 손용인(孫龍仁)과 멧문들 

- 故손용인 

인제의 멧목은 예로부터 유명한 것이었다. 인제읍에는 언제나 유명 

한 멧꾼들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본고가 집필되는 동안에 생존해 계시 

는 분들은 드물었다. 아래에는 인제에서 유명했던 분들의 프로펼을 소 

개하고자 한다. 손용인， 임일남， 김계근 등은 전업 멧꾼들이었다. 물론 

집에서 농사도 간혹 짓지만， 떼를 타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이들에 대 

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글을 찾기가 힘들었다. 여러 서적들을 조사하던 

중 김열규의 r아리랑， 역사여， 겨례여， 소리여」에 마침 故손용인의 면모 

를 엿볼 수 있는 글이 있어 그 전문을 싣는다 26) 

26) 김열규 r아리랑， 역사여， 겨례여， 소리여J ， 조선일보사， 1987, pp.296~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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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용인과 멧목판의 노래 

우수나경칩에물풀리고 

합강정 멧목이 떠내려간다 

IV. 인제멧꾼의 생애 

내린천과 인북천이 만나는 곳을 ‘합강’ 또는 ‘합강머리’ 라고들 한다. 합수라고 해도 다를 거야 없지 

만， 지방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 

지방 사람들은 인북천을 숫물이라 하고 내린천을 암물이라고 하나， 천하 제일， 강산 제일의 암수 두 물 

이 어우러져 북한강을 낳은 것인가. 사람들은 장마 뒤 큰물이 질라치면 두 물의 기세를 살핀다. 암수 두 

물 어느 쪽 기세가 센가에 따라 각기 그 골짝 안에 대풍이 든다고들 그들은 생각했다. 하지만 내린천이 인 

북천 물살을 밀어낼 지경이변 인제 아랫녘 일대가 흉해진다고들 걱정을 했다나 물도 ‘여필종부’ , 지아 

비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고 옛사람들은 믿은 것이다. 

손용인 옹은 이제 합강의 뱃사공으로서 젊음의 시절을 보냈다. 열아홉 살 먹던 해， 첫 떼를 탔다. 떼의 

뒷꼬리에 달라붙다시피 ， 그것도 찰거머리처럼 달리붙어서 안골을 탄 것뿐이지만， 어떻든 시작은 시작이 

었다. 그것이 손 노인의 멧사공의 첫 진수식이자 인생의 진수식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온전히 따로 구실 

받아서 일을해본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손 노인의 물살이는 그의 나이 서른 두 살 먹던 해에 끝이 났다 끝내고 싶어서 끝낸 것 

은 결코 아니었다. 해방되고서부터 남북이 분단되면서 인제와 춘천 사이의 소양강 또한 분단된 탓이다. 

인제는 6.25까지 줄곧 북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떼를 띄울 수가 없었다. 세월 탓에 그야말로 본의 아니 

게 멧사공을 그만두고 물살이에 하직을 고했다. 손노인은 지금도 그것이 불만스럽다. “무슨 놈의 세월이 

떼를 앗아갔느냐 말이다 차라리 강물이 마를 일이지 손 노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강바닥에 침을 뱉었 

다. 

그는 멧목을 자그마치 이백 팔십 여섯이나 탔다 열아흡부터 서른 두 살까지니까 그럭저럭 십삼 년의 

세월동안 줄잡아 셈을 해도 한 해 평균 스무 번을 더 내리지도 않을 거라고 했다 

인제 강물은 겨울이면 배가 잔뜩 부른 쌀가마니 세 개를 겹친 물의 두께로 얼음이 언다. 음력 2월이변 

플라긴 하지만， 정말이지 군데군데 빙산이 험악하게 으스대고 있을 때다. 그 얼음덩이 사이를 헤집고 비 

로소 ‘갯떼기’ 를 한다 그 해의 첫 멧목이 진수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늦가을 다시 강바닥을 얼음이 뒤덮 

기 시작할 무렵에 ‘막서리’ 를 한다. 한 해의 마지막 진수인 셈이다. 그렇게 치면 손 노인은 갯떼기부터 막 

서리까지 도합 스물 두 번씩이나 멧목을 타고 한 해를 보내기를 열세 번씩이나 되풀이했던 것이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창랑에 멧목을 띄워놓으니 

아리랑 타령이 처량도 하네 

스스로 말하기를 이마에 사잣밥 붙이고 타고 내려간 그 험한 물살이듯 주름진 얼굴은 나이를 모르는 

듯 표현했다. 넓게 벌어진 턱과 우묵한 광대뼈가 콧등 언저리에서 입술 가장자리로 흘러내린 갚은 주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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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져서 무척 강직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손 노인은 그 얼굴 표정에 별로 변화를 주지 않고 노래했다. 이른바 「강원도아리랑」의 장단이었다. 태 

백산맥 이쪽저쪽의 영통영서지방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자진아라리」의 가락이었다. 강릉시 변두리， 

학산마을의농부들이 

심어주게심어주게 

원앙의 줄모를 심어주게 

하며， 모심기하면서 부르는 가락 그래도 손 노인은 「멧목아리랑」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흙의 노래， 들 

의 소리， 멧노래가 물의 소리， 강의 노래로 바뀌어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í아리랑」은 불과 흙， 강과 들을 

가리지 않는다. 두 다리 진흙에 박고 허리 굽혀 모심던 손의 장단이 다르고 두 가랑이 멧바닥에다 버티 

고 ‘그레’ 젓는 팔뚝 장단이 다를 법도 하건만， 내쳐 아리랑은 같은 가락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손 노인은 생각이 좀 달랐다 í멧목아리랑」과 「논매기아리랑」 사이에는 노랫말이 다른 것도 있 

고 같은 것도 있으나 가락은 서로 다르다고 했다 í멧목아리랑」은 「정선아라리」보다는 좀 빠르고 í강원 

도아리랑」보다는 좀 느리다면서 “암! 다르고 말고”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무려나 그는 줄곧 열세 해 동안 멧목을 탔고 또 그때마다 「아리랑」을 불렀다 「아리랑」장단으로 그 

레를 젓고 물살을 타고 포와리를 건너간 것이다. 멧목과 소양강 물빛과 「아리랑」 그 셋이 손 노인의 삶의 

떼를엮은것이다. 

십 년에 강산이 변한다더나 

소양강 변할줄 어찌 알았나 

멧목의 생활이 좋다더니 

신식의 생활로 달라졌도다 

이렇게 세월이 바뀌어 강물에서 떼가 끊기기까지 손 노인은 「아리랑」을 부르며 안골의 소양강과 밖골 

의 북한강을 념나들었다. 

멧목의 물길은 위험했다. 안골은 군데군데 포와리요 여울이었다. 포와라란 작은 폭포다. 거기 이는 물 

바래를 물사품이라고 했다. 그 아래 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으면 쾌랭이라고도 했다. 언제 멧사공 낚아첼지 

모르는 호랑이 쾌랭이가 있었고 쥐젖여울도 있었다. 쥐젖같이 몰기가 심한 뾰족바위들이 감춰진 여울을 

그렇게 익살을 섞어서 불렀다. 그러기에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었다. 목숨 걸고 사잣밥 이마에 붙인 그런 

꼴이었다. 포와리에서 내려꽂힌 멧바닥에서는 멧목 사이가 짜개지기 일쑤였다. 서툰 멧사공이 그 틈에 곤 

두 박히면 목을 빨 새도 없이 물귀신이 되곤 했다고 손 노인은 손을 저었다. 말하기조차 무섭다는 시늄이 

였다. 그러기에 멧사공질은 건달네나 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도 한때는 하릴없는 건달이었노라고 하면서 

씩 하니 웃고 그리고는 소주잔을 들이켰다. 

앞사공 뒷사공 몸조심하게 

포와리 물소리가솟아오르네 

44 I 띤 '"11떳l옥과 떳꿈들 



”‘” ι 

ν 

IV. 인제떳꾼의 생애 

인제에서 춘천까지 소양강 안골의 물길 전체가 도시 위험지역이었다 육지로 치면 지뢰밭을 가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앞의 그림이 일러주듯이 안골 전체가 여울로 뒤덮여 있었다. 

합강머리를 뜨자마자 이내 맞닥뜨릴 앞여울이 첫 난관이었다. 그곳을 ‘첫들바우’ 라고도 했다. 뿐만 아 

니다. 그 뒤로 줄줄이 이어진 여울들， 요컨대， 안골 전체가 여울로 연주창이듯 엮어져 있었다 송곳 같은 

바위투성이의 ‘송곳여울’ 또는 ‘핑의 여울’ , 숫사슴뿔마냥 뾰족바위가 솟아 있는 ‘사심이여울’ , 바위들 

이 얽혀 있는 ‘두지아우여울’ , 멧목을 벌례잡듯 거미듯이 옳아맨다는 ‘거무여울’ , 물고 덤비면 마냥 물고 

늘어져 놓지 않기에 붙인 이름인 ‘개여울’ 멧목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덤비는 ‘망태여울’ 등이 멧사공을 

죽음으로 위협했다. 그런가 하면 물살이 유독 낮아서 멧목 밑의 강바닥의 흙을 파고， 그러고도 모자라 끌 

고 밀고 하고서야 가까스로 빠져나가는 ‘마른여울’ 은 위험하지는 않으나 성가시기로는 으뜸이었다. 지금 

청평댐 근처의 ‘고래이’ 는 얄은 여울로 특히 악명이 높았다 멧사공과 그곳 주민들이 어울려서 강바닥을 

파 헤집어 물길을 내지 않고는 떼가 나아갈 수 없었다. 멧사공들은 그 골치는 일에 샀을 치러야 했다. 또 

‘비투리’ 란 희한한 이름의 여울도 있었다. 거기 말려들면 물실이 뺑뺑이를 돌면서 멧목을 비틀어서 짜개 

지게 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그러나 꼭 어둠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쾌랭이 포와리 다지나니 

덕두원 썩쟁이가 날 반기네 

도지거리 갈보야술거르게 

보매기 여울로 떼 내려가네 

이만하게 꽤나 건들거리는 경우도 없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 지경이면 제법 호기를 피우고 건탈이요 

난봉이었다. 여울과 포와리만큼 줄줄이 엮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안골과 밖골의 물줄기 따라 주막이며 색 

주가 덤성텀성 전을 벌리고 멧사공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말로 흔히 주모라거나 색주라고들 한 여인네들을 멧사공들은 굳이 ‘썩쟁이’ 라고들 했다. 지금의 

양평군 양수리의 합수머리에 있던 주막집에 ‘석정(:fî貞)’ 이란 예쁜 주모가 있었던 게 원인이라고 손 노인 

은설명했다. 

그러나 ‘들병이’ 이기도 했던 이들은 그 처지가 ‘삭정이’ (말라 시든 나무 가지) 같다고 해서 그렇게 이 

름 붙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썩은 신세의 술쟁이’ 그런 뭇이었을까. 아무튼 여울들의 지옥 아닌 

수옥(水，짧을 빠져나온 멧사공을 여인과 술이 기다려주었다. 

썩쟁이들은 도지거리(춘천 상류) 덕두원(지금의 의암탬 근처)과 미음(지금의 양수리) 등지에 진치고 

있다가는 떼에까지 올라왔다고 한다. 남편이나 기둥서방이 저어주는 마상이를 타고는 떼까지 건너오곤 

했다니까 사정은 그쪽도 펙이나 딱했던 모양이다. 

그러노라면 때아나게 멧바닥 위에 술자리가 벌어지고 노래판과 춤판도 벌어지곤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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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다가 갈 마음은 간절한데 

서산닥조에해 떨어지네 

이렇게 술잔이 오고가고 「아리랑」도 주고받았다 r아리랑」의 대창(對唱)이 물살 따라 출렁이기도 했던 

것이리라. 오늘날 인공적으로 재현된 「멧목아리랑」이 유독 이 썩쟁이들과의 놀이를 강조하는 걸 보면 그 

런 대로 선명스런 한때로 멧사공 가슴속에 간직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자니 공임을 술값， 몸값 그리고 노름에 탕진하는 경우인들 없지 않았다고 한다. 그럴 때 멧사공과 

그 집안 식구 사이엔 말없는 약조 같은 것이 있어서 그대로 웃지 못할 장면이 벌어지곤 했다. 

여느 때 같으면 멧목 타고 갔다가 혹은 춘천에서 혹은 서울에서 돌아오는 남편들은 꽤나 거드름을 피 

며 돌아왔다. 가령 춘천까지 안골만 타고 다녀올 때는 공가가 그 당시로는 쌀 두 가마 값은 실하게 되었다 

니까 상당한 목돈이었다. 광목 필이나 사서 등에 지고 거기다 검은 고무신짝 식구 수대로 사서 매달고는 

흥청거리며 개선들을 했다. 

하지만 썩쟁이들 술판에서 빈털터리가 되고서는 그럴 수가 없었다. 제주에서 돌아오는 배비장 꼴이라 

고 할 수밖에 그럴 때면 야음을 이용해서 살그머니 동네 안으로 들어와서는 집에 다다라도 안방에는 

들어가 자지 않았다고 한다. 아래채나 곁채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도 못할 때엔 헛간에서 밤을 

새우기 예사였다. 그러고는 밝은 날 마누라들의 암묵의 양해를 얻고서야 안방으로 들어갔다니 무서운 엄 

처시하(嚴奏待下)였기 때문이기보다는 그만큼 자책하는 마음이 컸던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멧바닥에서 술판이 벌어지는 때가 아니고는 「아리랑」은 아무 때나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포와 

리와 여울들을 헤치고 갈 땐 노래 따위 할 겨를이 없었다. 아무리 ’물말기를 잘 타는 멧사공이라도 노래 

할 염을 낼 수가 없었다. 어쩌다 가파른 고비를 넘기고 제법 수량이 넉넉하고 물살이 느릿한 곳을 만나야 

「멧목아리랑」을 부르곤 했다. 

멧목을 타고서 술잔을 드나 

만단의 시름이 다풀어지네 

멧목을 타고서 하강을 하나 

광나루 건달이 손짓을 하네 

이럴 때 멧사공은 제볍 한다 한 건달이요 풍류잡이였다. 실제로 손 노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멧사공의 물짓은 “건달 아니고는 못할 일”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 

도사린 위험부담， 사잣밥 노상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격의 위험스런 일은 돈벌이 작심하나만으로 견뎌낼 

것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돈 탐 말고 흥이 남달라야 하고 신명도 출중해야 했던 것이다. 그것은 가장 좋 

은 건달기라고 할 만한 것이다. 

조사자 일행이 멧목을 재구성하고 손 노인에게 그것을 맡겼을 때 일흔 세 살의 나이는 간데 온데 없었 

다. 실하디 실한 막노동의 일꾼 같았고 우람한 머슴의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그는 멧바닥에 올라서자 집 

짓 다리에 힘준 것도 아닌데 그것은 대지를 밟은 코끼리의 모습이었다. 

‘강다랴’ 라고 부르는 그래(노)받이에 옷이며 도시락이 든 봇짐을 매다는 것을 예대로 재현해 보였다. 

그러면서 이게 언제 수의(壽衣)가 되고 사잣밥이 될 지 알 수 없는 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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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제떳꾼의 생애 

그 옛날 입춘 든 무렵에 하던 갯떼기이기나 히듯 그는 삿대로 떼를 강심으로 밀고 나갔다. 짙푸른 합강 

물이 밀려가는 떼를 따라 맴돌이 물살을 일으켰다. 전체 다섯 토막으로 엮어진 한 바닥의 떼를 손 노인은 

앞머리에 서서 능숙하게 저어 나갔다. 지난날 서른 두 살 때 마지막 떼를 타고는 얼마 만인가. 자그마치 

마흔 이태만의 그례질이었지만 전혀 서툰 기색이 없었다. 

떼가 합강정 앞의 수섬 깊은 곳에 다다르자 떼는 천천히 동그라미를 그라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할 본 

격적인 떼흘림(벌류 · 벌류)의 신호였다. 그러면서 손 사공은 유유히 노래를 불렀다. 그레 젓는 팔 장단 따 

라 그리고 강다리에 그레 쓸리는 소리 따라 「아리랑」은 강물 위에 퍼져 나갔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우수나경집에물풀리니 

합강정 멧목이 떠내려 가네 

졸동(첫 동가리) , 앞부탐(둘째) , 허 리동(셋째) , 뒷부담(너l째) , 뒷동(끝) 등을 동새로 맨 바래줄이 이따금 

씩 삐걱거렸다. 미양끼에 끼워 단단히 X자형으로 묶은 7별도 꽤나 뻐근해 보였다 때마침 수십 마리의 

갈가마귀 떼가 멧목 위를 스쳐 하늘을 뒤덮고 손 노인의 「아리랑」을 삼켜 벼렸다 

떼는 이제 완전히 여가리(물깃)를 떠나 있었다. 물 건너 산 쪽 구방으로 흐르는 물살을 타고 있었다. 금 

새 짝통(산 밑 언덕)으로 밀려갈 기세였다. 손 노인은 노래를 그쳤다. 팔이 날렵해지고 그레가 팔랑개비 

돌듯 날째졌다. 첫 난관인 앞여들(여울)이 바로 눈앞에 와 있었다. 거칠고도 물 얄은 여울이었다. 손 노인 

은 뒤쪽의 가줄을 챔싸게 풀었다. 거기 물살이 쏟아져 들고 그 탄력을 받아 떼는 앞으로 밀려 나갔다. 

물깃에 선 우리들에겐 사뭇 위험해 보였다. “그만 가세요”라고 소리치고 손짓들을 했으나 손 노인은 

막무가내였다. 뒷사공이 쓰러져 멧바닥에 곤두박혔다가 일어나는 게 자못 안스러웠으나 손 노인은 으레 

그러려니 하는눈치였다. 때는 허이연 포말을 일으키는물살을 타고또 다른짝통쪽을향해 쏟살같이 내 

리닫는것이었다. 

“지금 탄대도 십 년은 더 탈 걸” 떼에 오르기 전 손 노인이 한 말이 귀에 쟁쟁했다. “떼를 타면 언제 

무엇이 제일 좋은개’라는 물음에 지체 없이 “떼 타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결 떼만 탔다 하면 그걸로 만사 

요즘 말로 오케이지 뭐” 이렇게 내뱉듯 말하고 껄껄대던 손 노인의 웃음소리가 쟁쟁했다. 떼는 이미 안 

보일 만큼 멀리 가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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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제의 멧문들 

; 

’ 

손용인 이외에 그와 동시대의 멧꾼들로 전하는 알려진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잉) 

* 김계근(金桂根) 
생년월일 : 1898년 7월 16일생(현재 88세) 

본적 : 인제군 인제읍 상동 100번지 

현주소 : 인제군 인제읍 상동 2리 

경력 : 1918년(당시 20세)부터 1943년(당시 45세)까지 25년간 멧목 운행 

* 임일남(林-男) 
생년월일 1912년 5월 10일생(현재 74세) 

본적 : 인제군 인제읍 합강 2리 3반 297번지 

현주소 : 인제군 인제읍 합강 2리 3반 297번지 

경력 : 1930년(당시 18세)부터 1945년(당시 33세)까지 15년간 떳목 운행 

* 손용인(孫龍仁) 
생년월일 : 1913년 10월 8일생(현재 73세) 

본적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현주소 : 인제군 인제읍 상동 3리 6반 

경 력 1934년(당시 21세)부터 1945년(당시 32세)까지 끄년간 멧목 운행 

* 심한호(沈漢浩) 
생년월일 : 1920년 3월 16일생(현재 66세) 

본적 인제군 언제읍 합강 2리 1반 

현주소 : 인제군 인제읍 합강 2리 1반 

경 력 : 1934년(당시 14세)부터 1945년(당시 25세)까지 11년간 멧목 운행， 주로 앞사공을 했음 

* 송태익(宋泰益) 
생년월일 : 1921년 3월 8일생(현재 65세) 

본적 :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624번지 

현주소 : 인제군 인제읍 합강 2라 3반 

경력 : 1937년(당시 16세)부터 1945년(당시 24세)까지 8년간 멧목 운행 

27) 인제문화원인제멧목J ， 2002 ,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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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인제멧목제작과정 

v. 인제멧목제작과정 

본 장은 처음 나무를 베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그 나무를 운반하여 강가에 야적한 다음 강물에 적심을 

한 후 합강리에서 멧목을 엮어서 춘천 혹은 서울까지 갖고 가는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의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목상 

인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삼림이 울창한 지역이다. 인제군의 79%가 삼림면적으로 원시림이라 

할 정도로 우거진 삼림을 자랑하는데 수령 몇 백 년이 된 나무들이 가득하다. 이런 나무들은 나무 한 그 

루라도 함부로 벨 수 없는데 신령함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다 못해 길가 혹은 논둑에 있는 오 

래된 고목일지라도 차마 베어내지 못하고 만약에 벨 경우에는 관에 고하여 관의 힘을 빌어 베려고 한다. 

그만큼 오래된 나무에는 함부로 범접 못할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 주변에서 쉬이 발견할 수 있 

는 서낭목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서낭목에 손대변 동티를 입는다는 말을 자주 한다. 

갚은 산에 가득한 오래된 나무도 마찬가지다. 이들 나무를 손댈 맨 어명(倒命)을 동원한다. 나라의 임 

금이 하는 일이니 나무의 신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라는 일종의 고육지책인 것이다. 그래서 산림과 직원 

들과 같이 간다. 그들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바로 관에서 나와 하는 일이니 그게 바로 정말로 어명이 

아니고무엇이겠는가? 

그래서 목상들이 벌목을 시작할 때 첫 나무를 찍어 내릴 때 어명을 동원하면서 벌목을 시작한다는 것 

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제군도 삼림이 많으므로 당연히 목상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본고 

에서는 언제군에서 활동한 목상들을 한 번 추적해보았다. 그러나 당시의 기록을 찾기가 만만하지 않고， 

증언해줄 만한 분들도 이미 별세한 지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몇 명 목상들의 명단 

을확보할수있었다. 

벌목은 주로 상남면과 기린변에서 행해졌다. 그래서 내린천 물줄기를 타고 적심을 하여 합강리에서 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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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만들어 춘천이나 서울로 가져갔다. 그래서 기린면이나 상남면에서 많은 목상이 나왔다. 이기용은 기 

린변에서 가장 유명한 목상이었다. 북3리 출신이었는데 후에는 현리로 이사를 갔었다 그 5형제 중 4형 

제가 목상을 했었다. 이홍준이 둘째， 이용봉이 셋째， 이종혁이 넷째였다. 이기용은 나중에 목상을 그만둔 

다음 기린면장까지 지냈었다 당시 이기용의 집은 이 근방에서는 드물게 커다란 기와집을 짓고 살았었는 

데， 지금쯤 살아 있다면 100서l는 넘었다. 당시 지역에서 대다수의 한국인 목상들은 사유림을 많이 했는 

데， 이기용은 국유림을 더 많이 한 몇 안 되는 목상 중의 하나였다. 

기린변에서 목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김용갑도 그 중 하나다. 나이는 이기용보다 두 살 정도 어리다. 기 

린면 방동리에는 정덕만이라는 목상이 있었다 주로 방동리 근처의 산에서 산판을 했는데， 방동리 근처의 

하천은 소하천이어서 적심을 해 합강리까지 끌고 가 거기서 멧목을 만들어 나갔었다 그는 한국전쟁 때 

사망했다. 심영재라는 목상도 기린면 서리 출신이었다. 그는 대목상의 새끼목상 일도 겸해서 했었다 28) 

상남변에는 장덕수， 한명대 등이 목상을 했다. 두 분 모두 살아 있다면 100세가 훨씬 넘 었다. 장덕수의 

후손은 지금도 상남변에 살고 있다. 

서화면에도 최병용이라는 목상이 있었다. 그렇게 큰 목상은 아니었고 살아 계신다면 104살 정도 되었 

을 것이다. 당시에 커다란 기와집을 짓고 살았으니 꽤 괜찮게 살았다고 할 것이다. 그분이 주로 산판을 

한 장소는 양구와 인접하는 접경지에서 많이 했다. 

북변에는 설악산 줄기여서 국유림이 대부분이다. 1930년대만 해도 함경도 목상이 많았다고 김춘봉은 

증언하는데， 그 이후로는 일본인들이 목상을 많이 했다. 근처 사유림은 한국인들도 많이 했는데， 이희복， 

김정기 등이 유명한 목상이었다. 이회복은 살아 있다면 90대 정도 되었고 김정기 역시 살아 있다면 97 

세다 

故김정기는 1945년경까지 목상도 하고 직접 멧목을 타기도 했던 멧꾼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와중에 

돌아가셨다. 목상들이라고 해서 모두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다. 김정기 같은 경우 한 번은 직접 멧목을 

타고 춘천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시일을 너무 지제하여 손해를 본 적도 있었다. 물만 좋으면 하루 

라도 갈 수 있는 춘천을 20여 일이나 걸려 갔었기 때문이었다 29) 그래서 김정기는 집에 돌아와 논 600평 

을 팔아 그 빚을 충당했다. 

멧꾼을 부리는 일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때로는 멧꾼들이 멧목을 팔아버리고 도망치는 일도 빈번하 

였다. 그래서 목상들은 멧꾼을 거의 전속으로 데리고 있다시피 했다. 멧꾼들 중에서 몇몇 앞사공을 선택 

을 하면 앞사공이 알아서 뒷사꽁을 데리고 왔다. 뒷사공에 대해선 앞사공이 암묵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뭇 

이었다. 그래서 뒷시공을 하는 일도 웬만한 연줄이 없으면 하기 힘들었다. 

남변에는 박기동이란 분이 목상을 했었다. 박해순의 선친이다. 예전 남면 부평리에서 직접 멧목을 만 

들어 박해순과 외삼촌하고 같이 춘천까지 간 적이 있었다. 당시 멧목 위에 회목도 적재했었다. 남면 부평 

리에는 옹기점도 있어 그곳에서 멧목 위에 화목뿐만 아니라 옹기도 멧목에 실어 나가기도 하였다. 

인제읍에 유명한 대목상은 우모리라는 일본이름을 쓰는 사람이었다 원래 우모리는 인제읍 사람은 아 

니지만 목상을 하기 위해 인제읍에 와 정착한 사람이었다. 노부찌란 일인 목상도 대목상이었다. 그밖에 

김영재， 김덕순 등은 심부름목상 흔히 말하는 거간꾼이기도 했다. 1945년 이후에는 강릉사람으로 한천 

28) 박해순은 김영재라는 목상이 심부름목상을 했다고 전했다. 아마도 동일인물을 말한 것이 아닌가 싶다. 

29) 구술자는 故김정기 목상의 아들인 김진헌(71세 북면 한계3리 거주)이다. 박해순 옹의 증언에 의하면 심할 경우 

15일은 갔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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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춘천사람으로 이해영， 구봉수 등이 인제를 자주 찾은 목상이었다. 

봄철부터 비가 오면 목상들은 병을 내어놓고 비의 량을 재었다. 병으로 하나 가득 넘치면 목상들은 멧 

목을 내려보내기 시작한다. 이르면 얼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2월부터 멧목을 내려보내기 시작하는데， 이 

런 떼를 갯떼기라고 한다. 멧목은 보통 8~9월이면 끝이 나는데 왜냐하면 이후로는 물이 적어 떼를 보내 

는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0월 늦게도 내려보내는 떼가 있다. 이 멧목을 막 

사리라고 한다. 이렬 경우에 내려가는 멧목은 보통 대목상의 일을 봐주는 새끼목상일 경우가 많다. 새끼 

목상이 여름 한철에 미리 가용한 돈 때문이다. 그래서 대목상에게 약조한 물량만람은 연내로 보내야 하므 

로 무리를 해서라도 멧목을 보내려고 했다 30) 

2. 벌목( 1::lt木)

예로부터 인제군의 소나무는 주요 벌목 대상이었다. 강원도의 소나무는 그 질이 특히 좋아 조선조 시 

대부터 서울로 많이 실려갔는데， 황장목이라 하여 아름드리 소나무를 주로 사용하였다. 일반인들의 사용 

을 금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금표를 세우기도 하였는데 오늘날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금표가 존재한다. 

그 외 강원도에서 황장금표(黃陽禁標)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원주시 구룡사(龜龍좋) , 영월군 청령포 주변 

두곳뿐이다.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인들이 철로목 등의 군사용으로 또한 많이들 벌목해 갔다. 인제군에서도 특히 북 

면 쪽에서 벌목한 것은 주로 철로목으로 만들어져서 간성 방향으로 차를 이용하여 수송하였다. 북면은 바 

로 설악산이 있는 곳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굵은 소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목상은 별목을 신청하기에 앞서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해당 지역에 원하는 종류의 나무 

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일이다. 원하는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그 일대를 벌목을 해서 충분한 량의 재 

목을확보할수 있는지를우선적으로살펴보아야한다. 이때 벌목한 나무를갖고 내려오기에 적당한지 그 

통로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 길이 너무 힘든 곳에서 벌목을 하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목상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높고 큰 산이 아니라 마을 주변의 야산에서 주로 벌목을 했다. 사실 높고 큰산 

은 바람이 많고 또 거세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자란 나무들은 대체로 곧게 자란 나무들이 드물다. 또한 

설령 곧게 자랐다 할지라도 워낙에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수령(樹觀)보다 실제로는 작아 보인다. 더구나 

높은 산에는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많기 때문에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목상들은 손해를 보기 십상이 

다. 그래서 길도 편리한 인근의 얄은 야산에서 주로 벌목을 한다. 

벌목지를 결정하면 땅주인과의 협상을 거쳐 해당관청에 별목 허가를 얻는다. 이때 국유림은 보통 영림 

서(오늘날의 신림청)이고 사유림은 인제군 산림과(혹은 계)이다. 소정의 서류를 완비하여 허가를 얻으면 

해당관청에서 관리가 나와 나무에다가 ‘검(檢)’ 자가 새겨진 도장을 찍어준다. 국유림 같은 경우 보통 2인 

의 관리들이 l팀을 이루어 나오는데， 한 명은 나무에 도장을 찍는 일을 맡고， 다른 한 명은 장부에 몇 재 

(일본말로 사이) 정도가 나오는지를 기록을 맡는다. 이렇게 장부에 적힌 분량을 근거로 하여 세금을 매긴 

다. 

30) 박해순의 구술에 의하면 김덕순이란 분이 막사리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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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신제 

벌목이란 나무를 베는 작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목상이 어느 지역의 나무를 벌목하겠다고 해당관청 

에서 허가를 얻으면 해당관청에서 관리가 나와 베어야 할 나무를 지정해준다 이때 보통 목상이 같이 동 

행을 하는데， 대목상인 경우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은 새끼목상을 비롯하여 산판하는 인부 등 상당히 많은 

인원이따라온다. 

목상은 우선 자신이 벌목을 한 산중턱에서 산신제를 올리기 좋은 나무 한 그루를 정해서 제사 준비를 

한다. 산신제란 산을 지키는 산신에게 당신이 지키는 산의 나무를 베어 가겠으니 노여워하지 마라고 올라 

는 일종의 치성이다. 그러니까 산의 나무는 산신의 소유물이란 일종의 믿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이다. 목상은 산신제를 올리기 전에 목욕재계를 하는데 심할 경우 그 날 당일 계곡의 물에 목욕을 하기 

도한다. 

보통 벌목은 늦가을에서 초봄 사이에 하는데 그렇게 해야 뒤툴리지 않는 재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다. 봄이나 여름에 벌목을 하면 나무에 물이 올라 파릇파릇해지면서 나무가 팽창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벌목을 하면 벌목 후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재목이 못 쓰게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비록 춤다 할지라도 

벌목은 추운 계절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r인제멧목」에는 이와는 다른 이유로 별목 시기가 고정되어 있다 

고그이유를제시한다. 

벌목 시기는 목재 이용상의 필요 지형 기후 운반방법 시장상황 인부조건(A夫條件) 등에 의하여 그 

시기를 경정하나 인제의 경우는 벌목 수송이 소나무 단일종인 데다가 운반도 멧목으로 운목한다는 제한조 

건 때문에 그 시기도 고정되어 있다. 

인제의 벌목 시기는 음력 10월에서 시작하여 다음 해 2월까지가 상례로 되어 있어 떳목으로 운목되는 

소나무는 반드시 이 시기에 벌목된다. 이같은 이유는 하산(下山) 작업과 운목 작업이 하나이고 둘째는 떼 

를 띄우는 시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에 벌목을 하면 적설기를 이용한 하산 작업이 쉬울 뿐 아 

니라， 하산된 운목을 떼를 만드는 장소까지 운반하기 쉽기 때문이며 또 떼를 연중(年中) 계속 띄우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는 수량이 적어 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강이 얼어 띄우지 못하므로 해빙기(解水期) 이후 

강물이 불어야 떼를 띄울 수 있기에 벌목은 떼 띄우는 기간에 맞추기 위하여 떼 띄우기 전인 동절에 한 

다 311 

계곡의 그 추운 물에 목욕을 할 만람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이유는 불문가지다. 이렇게 지극한 정성을 

드리니 산신령이 이 정성을 헤아려 살펴 벌목하는 기간 동안에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말기를 기원하는 것 

이다. 나무는 대단히 무거운 물건으로서 그 밑에 깔리기라도 하는 날이변 사고가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인제읍에서 현재 제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시화(1928년생)는 예전 벌목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차가운 계 

곡 물에 목욕재계를 했다고 전한다. 물론 음식도 가려먹는데 개고기 같은 경우는 먹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자기 폼을 깨끗이 하고서 목상은 자기가 준비해 간 제물을 산을 향하여 진설을 한다. 보통 주과 

포가 준비되는데， 돼지를 한 마리 잡을 경우도 있다. 돼지는 보통 수컷을 사용했다. 잘 차리는 사람은 펙 

도 해가고， 그 외 다른 음식도 준비해 간다 이렇게 돼지를 잡아 올리던 풍습도 20~30년 전부터는 간소 

31) 인제문화원 r인저l 멧목J ， 2002, p.37. 

52 I 언제옛옥끄r 옛꿈들 



v. 인제옛목제작과정 

화되어 잘 잡지 않는다. 대신 돼지머리로 대체하는데 최근에는 돼지머리조차도 생략하는 경우도 간혹 있 

다. 

산신령에게 제를 올리는 것이므로 따로 신위가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장례식 때 올리는 산신제를 

좀더 풍성히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목상은 진설이 끝나면 집사의 도움을 받아 헌작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축원을 올린다. 집사는 같이 간 사람 중에서 그런 대로 깨끗한 사람이 한다 때로는 집사 없이 목상이 직 

접 술잔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축원은 마음속으로 빌기도 하지만 때로는 암송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내용은 아무 날 아무개 

가 이곳(00산) 산신령에게 축원을 올리는데 금번 산(山)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이 

다. 그 내용은 목상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산신제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벌목을 한다. 벌목은 제사를 올린 나무에서는 잘 하지 않는다 이 

런 것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대체로 제사를 올린 나무는 벌목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 

2) 벌목 

산신제를 마치면 제단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소나무를 한 그루 베어 넘긴다. 이때 주의할 점은 톱을 쓰 

지 아니하고 도끼로 벤다는 것이다. 이 일을 하는 이는 일행 중에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 일을 맡는 

다. 나무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벌목하는 사람이 나무를 향하여 “어명(個]命)이요” 라고 외치는데， 그 이유 

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큰 나무에는 신령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으로 할 수 없이 베어야 하 

니 이해해 달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다 

큰 나무에는 지골이 있어서 해를 입는다. 이런 말이 있다. 그래서 큰 나무를 특히 밤나무를 벌목하면 

나무가 넘어가자마자 나무를 벤 사람도 지골을 입어 죽는다고 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명이라고 소 

리를 지르고， 같이 갔던 사람들도 모두 따라 소리치는데 이렇게 해야 지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다. 어명에는 귀신이라도 어찌 할 수 없다는 속신이십信)이 여기에 녹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주 큰 나무가 아닌 한 이렇게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처음 한 그루를 

베면 그 다음 산신제를 올린 제물로 배불리 먹고 나서 그리고 일을 한다. 대체로 목상은 그 날 산신제에 

사용한 음식을 그 날 온 일꾼들에게 모두 먹 이는 것이 관례다. 

벌목을 하는 일을 흔히들 산판한다고 말을 한다. 이 일을 하는 이들을 산판꾼이라고도 부르는데， 워닥 

에 고임금을 주기 때문에 겨울에 이 일만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은 농사가 끝나면 산판일 

에 뛰어든다. 대체로 동네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짜서 그 일을 따내는 경우도 

많다. 적심꾼 방범수는 농번기엔 농사를 짓고 아이짐(초벌 김매기)을 매고 나면 적심을 하고， 추수해놓고 

초겨울부터는 산판을 했다. 그가 산판을 할 때는 동네에 오야지(반장)이 있어서 그가 목상과 직접 담판을 

지어 일을 따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해서 그 팀은 맡은 지역 벌목을 하는 것이다 r인제 멧목」에 보 

변 인제와 같이 멧목으로 운목을 할 정도의 큰 삼림이 있는 지방에는 산판꾼이라는 벌목을 전업으로 하는 

작업 인부가 따로 있어서 그들이 삼림을 벌목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체로 동네 주민들이 산판에 참여하 

였다. 

나무를 베는 방법에는 간벌이 있고 택벌이 있다 택벌은 좀 큰 나무를 택해서 하는 것이고 간벌은 수령 

30년 미만의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다. 흔히들 속아낸다고 표현을 한다. 삭벌이란 것도 있다. 삭벌은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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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도 하는데， 수령은 50년 이상 되었지만， 구불구불하여 쓸모가 적은 나무를 베어 내는 것을 삭벌이 

라고 한다. 일종의 수종 개량을 겸해서 하는 것이다. 

인제의 멧목에 필요한 나무는 일정 규격이 되어야 멧목을 매기에 용이하다. 흔히 이렇게 규격에 맞게 

다듬어 놓은 재목을 가재목이라 한다 r인제멧목」에 보면 가재목의 크기를 규정하였다고 적혀 있다. 그 

대목을인용해본다. 

이때 떼의 길이와 나무의 크기는 함수 관계를 갖게 된다 즉 떼에서 쓰는 나무의 길이는 20척이고 그 나 

무의 말구(末口) 직경은 5촌(-;j) 이상이라야 한다. 말구에 맞추기 위하여 길이가 들쑥날쑥 하면 떼를 짤 수 

가 없고 길이를 맞추어 말구 직경의 크기가 일정치 이상이 아나면 용재로서는 결격이었을 뿐 아니라 떼 짜 

는데도 불편하여 인제의 떼로 운반되는 나무는 길이 20척， 말구 직경 5촌 이상이라는 것이 거의 철칙이다. 

이러한 전제가 붙어 있으므로 나무의 크기는 목측으로 이 조건이 구비되었다고 여겨질 때 비로소 벌목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떼로 운반되는 용재는 수령에 관계없이 그 크기에 있어서 제한조선이 충족되어야 벌목한다. 별 

목을 한 뒤에 20척으로 나무의 길이를 재어 그 길이대로 끊을 때에는 목측으로 어림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쓰고 있는 톱의 길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였다가 그 톱으로 베어 놓은 나무의 길이를 재어 20척이 되 

도록끊는다 잉 

이상에서 보면 20척， 즉 20척라고 되어 있으나， 본고에서 조사한 바로는 22자였다고도 한다. 위에서 

기술한 적심꾼이자 산판꾼 방범수의 진술을 보면， 

산판은 인제읍 상남면에서 주로 했는데 인제읍 기린면에서는 방동리 서리 뒷산에서도 간혹 했다. 수종 

은 주로 소나무였으며， 길이는 22자 길이로 잘라 낸다. 아래와 위에 도끼로 구멍을 내어놓는데， 이렇게 구 

멍을 내어놓으면 운목(運木)하기도 편리하고 멧목을 엮을 때도 유용하다. ( ‘적심문 방범수’ 의 항목 중에서) 

인부들이 일 하는 시간은 아침 해 플 적에 나가서 해가 질 무렵까지다. 인부들이 먹는 음식을 목상이 

대주지는 않는다. 이미 임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부들은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 

가 갖고 온다. 이른바 도시락이다. 그렇게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저념은 집에 가서 먹는다. 적심과 

는 달리 참도 없다. 어차피 자기 돈으로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먹는 식사는 옥수수밥이나 

조밥에 감자가 전부였다. 적심하는 이들처럼 쌀밥은 꿈에도 꿔보지 못할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산판은 인부들이 목상을 찾아가 도급을 받는 경우와 목상이 도급을 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방범수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같이 목상을 찾아가 도급을 받아 일을 많이 했는데， 당시 일당은 

70전~80전이 보통이었다. 산 하나를 산판해 주는 대가로 얼마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일당으로 계산해 

보면 보통 70전~80전 정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악산(惡山)을 만날 경우는 그보다 못나 

올 때도 있었고， 간혹 쉬운 산이 나오면 더 나올 수도 있었다. 도급을 받아 일을 할 경우 보통 7~8명이 

한팀을이룬다. 

벌목을 하는 방향은 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벌목을 한다. 

32) 인제문화원 r인제멧목J ， 2002 ,'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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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목도구 

산판을 할 때에는 두 명씩 짝을 지어 올라간다. 한 명은 톱질꾼인데 톱질관은 톱 쓰는 줄과 톱을 홀치 

기(주루먹 같은 것)에 넣어 갖고 올라간다. 다른 한 명은 도끼 갓칼(나무껍데기 베는 칼)을 갖고 올라간 

다 이렇게 두 명이 한팀을 이뤄 벌목을한다. 

다음은 인제 멧목에서 벌목의 도구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다. 

톱과 도끼를 사용하는데 톱은 ‘끊침’ 또는 ‘거도’ 라고도 한다. 톱에는 폭이 넓은 톱과 폭이 좁은 톱이 

잇고 벌목용은 폭이 좁은 것을 쓴다. 톱은 날이 서지 않으면 나무가 잘 끊어지지 않으므로 톱의 날을 세우 

기 위하여 강철로 된 날 세우기 기구인 ‘줄’ 을 가지고 다닌다. 톱이 잘 들지 않으면 벌목 작업을 중단하고 

줄로 톱날을 세워 다시 작업한다 33) 

벌목 방법은 톱과 도끼를 사용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톱만 쓰거나 혹은 도끼만을 쓰기도 한다. 

@도끼에 의한벌목 @도끼에 의한 벌목 

그림 3 벌목 방법 

@톱과도끼에 의한 벌목 

벌목은 할 때 주의할 점은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나 하는 것이다. 보통은 산아래 쪽을 향하여 쓰 

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언제나 잘 숙지해야만 한다.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 

들 중의 하나는 가지가 많은 쪽이다.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나무 밑동을 수평으로 베었을 경우 나무 

가지가 많은， 즉 중량이 많이 나가는 방향으로 쓰러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다음은 r인제 멧목」에서 설명 

하고있는대목이다. 

반드시 양쪽， 즉 정반대 방향에서 해 들어가며 이때 나무를 넘기려는 방향에서 먼저 벌목 작엽을 하는 

데 이 방향에서의 벌목은 나무의 직경 정도까지 끊되 끊는 부위는 가장 낮은 곳은 끊는다. 이것은 톱으로 

끊던 도끼로 끊던지 같다. 가장 낮은 곳을 먼저 반쯤 끊어 놓고 다음은 그 정반대 방향에서 벌목 작엽을 하 

되 반드시 먼저 끊어 놓은 부위보다 높은 부위를 끊는다. 

33) 인제문화원인제멧목J ， 2002,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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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끊으면 나무가 넘어질 때 높이 끊는 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낮게 끊은 쪽으로 넘어 

지게 된다. 선후 벌목의 벌목 부위 수평차이는 나무의 수세(樹勢) , 지표면과의 수직성에 따라 수평의 차이， 

간격을결정한다. 

즉 나무가 넘기려는 곳으로 약간 기울러 있다던가 그쪽 수세가 강하여 나무의 중량이 그쪽에 있다던가 

할 때에는 먼저 끊은 부위와 나중에 끊은 부위의 수평 차이를 작게 하여도 쉽게 넘기려는 방향으로 넘어간 

다. 지표와 수세가 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전자와 반대로 되어 있을 때에는 두 곳 벌목의 수평차를 많이 두 

어야한다 34) 

톱으로 나무를 베는 것하고 도끼를 나무를 베어넘기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나무의 손실 

율이다. 도끼질이 서툴다면 나무의 손실율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도끼질과 토질을 적절히 섞 

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 쪽으로는 톱질을 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쪽은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베 

어낸 다음 나무가 쓰러질 햄탤 예측하여 그 다음은 힘으로 밀어젖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적은 힘 

으로 나무를 베어낼 수가 있어 경제적이다 

나무가 넘어가면 톱이나 도끼로 가지치기를 한다. 가지치기를 해야 통길을 이용하던， 소를 꿀고 가던 

하여튼 하산을 하는데 용이하다. 재목으로 사용할 부분을 제외한 곳은 화목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하므로 

따로 화목용으로 남겨둔다. 

o 5 lOcm 

「닐갖팬흩 

34) 인제문화원인제멧목J ， 2002,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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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껍질벗기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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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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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지(標識) 

벌목한 뒤에는 벌목한 나무가 어느 목상의 것인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것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인방 

망이가 있다. 각자 자기만의 독특한 표지를 한 방망이인데 이 방망이로 나무에 때려서 자기 것임을 표시 

한다. 일종의 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행정관청의 관리들이 나무 밑동을 벗겨내고 ‘검(檢)’ 자 도장을 찍은 곳에 인방망이로 도장을 

찍는데， 한 군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여러 곳에 인방망이로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적심을 하는 중에 재목을 분실하면 찾기가 요원하다. 그래서 목상은 분실한 재목을 찾기 위해 따로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적심하는 이들에게 재목을 찾는 일까지 같이 맡기곤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이나 궁궐 같이 커다란 재목틀은 쉬이 훔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그런 나무는 사용하려면 톱질이나 

대패질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미 소문이 나서 목상들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커다란 나무를 훔치기는 쉽지 않다. 멧목으로 엮어 내려가다가 분실한 재목도 매한가지이지만， 그래 

도 인방망이를 찍어 놓으면 혹시라도 찾아내기가 한결 수월하다. 

보통 인방망이는 쇠막대 끝에 직경 3~5cm 내외의 쇠로 양각된 도장으로 전체 길이는 30~40cm 정 

도이나， 작은 것은 1O~15cm 정도 되는 것도 있다. 인방망이는 인제군 관내에서는 만드는 곳이 없어 대 

체로 외지에서 주문해 갖고 왔던 것 같다. 개인이 사용하는 인방망이에 사용된 글자를 보면， 인(시， 복 

(福) , 국(國) 자 등이 사용되었다. 이중 국(國)자는 대체로 국유림을 벌목할 때 사용했다 나무에 찍을 때 

는 검은 칠을 한 곳에 문질러서 사용했는데 물길에 떠내려가도 잘 지워지지 않았다. 

3. 운목 

운목이란 벌목만 나무를 집목장(集木場) 、즉 산밑이나 강가로 운반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 

무를 젊어지고 하기에는 나무가 너무 크므로 이를 운반하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목도다. 목도는 

둘 혹은 넷이서 목도줄을 젊어지고 나무를 갖고 내려오는 방법인데 이 방법 외에도 소를 이용하거나 통 

길을 만들어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간혹 가다가 그냥 산 위에서 아래로 나무를 굴리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런 것은 만약에 아래에 사람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짓이라 할 

것이다. 

1) 통길을 이용하는 방법 35) 

벌목한 나무를 산록까지 내려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통길’을 이용하고 있다. 통길은 산곡(山各)에 만 

든다. 경사도는 나무가 충분히 미끄러져 내려갈만 하여야 하되 산곡의 굴곡이 심하면 미끄러지던 나무가 

그 활강세 때문에 통길에서 벗어나던가 내려가지 못하고 막힐 수 있으므로 통길의 지세는 우선 이러한 조 

35) 인제문화원 r인제멧목J ， 2002,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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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을 감안한 뒤에 목재 활강에 알맞은 곳에 만든다. 

통길은 목재로 둥근 관을 반으로 자른 모양으로 산곡을 따라 만든다 통길의 폭은 나무가 흘러내릴 

수 있을 정도이면 되고 길이는 벌목 작업장에 따라 산정의 나무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 거리인 산정 가 

까이까지올라간다. 

제작 방법은 밴 밑에 나무가 미끄러져 내리지 않게 가로 부목(數木)을 대고 가운데 가는 나무를 계곡 

따라 길이로 놓으며 가장자리에는 가운데 놓은 나무보다 굵은 나무를 놓는다 이렇게 되면 계곡 자체가 

우묵한데다가 가운데 가는 나무를 놓고 가장자리에 굵은 나무를 놓았으므로 그 가운데 공간은 둥글게 되 

고 활강시키는 나무가 횡겨 나오지 않고 잘 미끄러지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곡을 따라 세로로만 짜가는 것이 아니고 도중 여러 곳에 통길나무가 횡겨지지 않 

게 가로의 부목을 설치한다 계곡을 따라 세로로 놓은 나무의 길이가 꼭 같으면 횡겨 나오기 쉬우므로 길 

고 짧은 나무를 섞어서 짜이도록 한다. 

통길은 목조활로(木造消路)라고도 하는 것으로 삼림이 커서 작업이 여러 해 걸리면 상설 통길을 만들 

기도 하나 인제의 경우는 상설 통길은 없고 목재의 운반 기일이 짧으므로 임시 통길이 전부이다. 

~ 

그림6: 통길 그림7: 잔교의 구조 

통길을 통하여 삼림 내의 목재를 다 하산시키고 나면 맨 위쪽에서부터 이 통길에 사용하였던 나무를 

풀어 차례로 통길을 통하여 내려보내고 나면 통길은 저절로 없어지고 목재의 하산은 다 끝난다. 통길은 

원목을 사용하여 만드는데 나무가 미끄러져 내리는 부분 즉 바닥을 크기가 같은 원목으로 평면을 만들고 

그 가장자리에 바닥 원목보다 훨씬 큰 원목으로 활강시키는 나무가 됨겨지지 못하게 태를 짜는 방식과 앞 

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반원형의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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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에서 쓰인 통길은 이 반원형 통길이다. 반원형의 통길은 반원형의 중심 부위에 직경이 가장 작은 

원목을 놓고 그것을 기점으로 좌우에 꼭 같은 직경의 나무를 놓되 중심에서 양쪽 밖으로 나갈수록 나무의 

직경은 점점 커가야 하고 양쪽 맨 끝의 태는 미끄러져 내리는 나무가 횡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직경이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싼다. 

이런 방식으로 평지에 그대로 배열하여도 원목의 굵기 때문에 저절로 가운데 반원형의 공간이 생기지 

만 지세가 계곡일 때는 지세 자체가 이미 반원형으로 되어진 곳이 많으므로 그러한 지세에서 이런 식으로 

통길을 짜면 활강시키는 나무가 밖으로 령겨지지 아니하고 반원형의 가장 낮은 중심부를 따라 잘 활강하 

여 내려간다. 

통길은 지형에 따라 땅에 깔아서 만들기도 하고 잔교(殘橋)로 만들기도 하나 인제에서의 통길은 거의 

가 땅에 원목을 깔아서 만들고 잔교는 만들지 아니한다. 이것은 잔교 구성이 땅에 까는 것보다 비용이 많 

이 들고 작업 이 복잡하며 내구성도 적은 탓이다. 

그러나 지형이 파였다던가 바위가 있다거나 봉과 봉 사이를 운목해야 할 형편으로 잔교를 만들지 않으 

면 안 되는 곳은 그 지형에 따라 군데군데 잔교를 만들기도 한다. 잔교는 다리를 만드는 원리와 같은 것으 

로 밑에 기풍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원반형의 잔교를 찬다 

통길의 구배(句맹리와 경사도는 활강시킬 목재의 크기 활로면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활강시키려는 목 

재가 도중에 구배가 약하다던가 경사가 약하여 걸리는 일이 없을 정도로 취하고 지형에 따라 통길의 군데 

군데에 중간 토장(中間土場)이라는 것도 만든다. 

이 중간 토장이라는 것은 지형상 정상에서 산록까지 한번에 나무를 활강시킬 수 없을 때 도중에 산정 

에서 내려오는 원목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 중간 토장은 주로 구배와 경사도의 문제 때문에 필요 

하며 이곳에 와서 머문 목재를 다시 다음 통길에 넣어 활강시킨다. 그러나 인제의 삼림 통길에는 이 중간 

토장이 거의 없다. 통길의 마지막 종점을 토장이라 하여 통길을 통하여 내려온 나무를 여기에 쌓았다가 

다음 운반 수단에 의하여 운목한다. 

2) 소를이용한운목 

토장에 쌓아 놓은 나무를 운목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지금과 같이 육로가 발달하였을 때에는 

토장까지 화물 자동차가 와서 운목을 하는 육로가 없는 곳에서는 떼로 운목했다. 인제에서 떼를 매어 띄 

우는 곳은 수량관계로 합강정(合江亨) 밑 합강(合江)에서 떼를 매었으므로 합강 떼 엮는 곳까지 운목 하여 

야한다. 

합강까지의 운목도 ‘적심’ 이라 하여 원목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물에 띄워 떼 매는 집목장(集木場)까 

지 운목하는 과정이 있고 이에 앞서 토장에서 적심을 할 강물까지 운목하는 과정이 또 있다. 이 중 후자， 

즉 토장에서 적심을 할 강변까지의 운목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가 끌어 운목하는 방법이고 

다른하나는목도에 의한방법이다. 

소를 이용하여 운목을 하는 방법은 우선 소가 원목을 끌 수 있게 길을 대충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한다. 

노면이 파인 데는 흙으로 메우고 울퉁불퉁한 데는 깎아 내리며 굴곡이 심하여 나무가 걸릴만한 지형은 나 

무가 걸리지 않도록 굴곡을 평탄하게 다지는 작업을 한다. 

다음은 나무를 소가 꿀 수 있게 원목에 구멍을 뚫는다. 원목 밑동강쪽 절단부의 가장 가까운 곳에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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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멍을 뚫어 소가 끄는 맛줄을 뀔 수 있게 만든다 구명의 크기는 맛줄을 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불 

펼요하게 크게 뚫으면 맛줄을 꿰기는 쉬우나 원목의 손상이 크기 때문에 맛줄이 들어갈 정도가 한계이다. 

맛줄은 사서 쓰는 것이 아니고 칭줄을 꼬아 쓴다. 인제 지방의 얽에는 ‘드렁얽’ 과 ‘벼덩얽’ 의 두 종 

류가 있으나 원목에 꿰어 소가 운목할 때 쓰는 얽은 드렁얽을 많이 이용한다. 즉 이 드렁얽의 얽줄을 여러 

개 베어 이것을 하나로 합하여 칩맛줄을 만들고 나무에 꿰어 그 줄의 양쪽 끝을 소의 어깨에 매어 운목한 

다. 이 때에 구멍을 뚫는 것을 ‘코뚫이’ 를 한다고 말한다. 

칭줄 외에 피나무 껍질로도 줄을 만들고 소기죽도 일부 이용하며 느릅나무 순으로 탱개를 틀어 사용하 

였다. 원목을 땅에 길이로 뉘어 놓고 그 한 끝을 소가 꿀어 적심을 할 수 있는 수량(水量)이 되는 강변까 

지 끌고 간다 끌고 가는 과정에서 나무가 걸려 갈 수 없게 되면 사람이 지렛대와 같은 나무로 횡겨 준 
다 36) 

그러나 적섬꾼 방범수가 들려주는 내용은 이것과 사뭇 달랐다. 다음은 적심꾼 방범수가 진술한 내용이 

다. 

이렇게 목도를 하는 것은 가을이나 봄이 올 무렵이고 눈이 한창 쌓인 겨울에는 소를 이용하여 하산을 

했다. 소로 꿀 적에는 쇠로 만든 고리를 장만한다. 당시 이 쇠고리줄 가격이 쌀 한 말이었다고 한다. 이 줄 

을 이용하여 별목한 나무와 소를 연결한다. 물론 소에도 써레 비슷하게 쇠고리줄을 연결할 장치를 한 

다. (본문중에서) 

3) 목도에 의한 운목 37) 

목도는 사람의 힘으로 운목하는 작업으로 여기에는 필요한 용구가 있다. 목도채는 길이 2m가 좀 넘고 

굵기는 직경 15cm 정도의 가목이 아닌 둥근 나무다 수종으로는 고로쇠나무， 소나무， 사시나무 등을 사 

용하였다. 

목도재는 나무가 생긴 대로 원통으로 된 것도 있고 한가운데 맛줄을 거는 곳은 원통으로 되어 있으나 

양쪽 끝의 사람이 메는 부분은 사람의 어깨에 맞도록 양쪽을 약간씩 깎은 것도 있다. 목도는 목도에 의하 

여 큰 중향을 운반하므로 목도채가 탄력성이 없는 나무면 부러지기 쉬우므로 고로쇠나무， 사시나무 등 탄 

력이 강한목질의 나무를사용한다. 

목도줄은 목도끈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직경 5cm 내외의 맛줄로 길이는 두 겹으로 하여 두 사람이 어 

깨에 메고 원목에 걸러 그 원목이 땅에서 15cm 정도 들릴 길이면 된다. 커가 작은 사람과 큰 사람에 따라 

목도줄의 길이를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목도줄로는 피나무 껍질이나 삼을 쓴다. 

피나무 껍질은 산에서 살아 있는 피나무의 껍질을 벗겨 물에 담가 서 누굴누굴하게 한 뒤에 이를 하나 

씩 합하여 직경 5cm 정도 되게 만들어 쓴다. 이 피나무 껍질은 강하여 무거운 중량에 잘 견딘다 삼을 말 

린 껍질을 인제에서는 ‘조락’ 이라고 하는데 피나무 껍질을 쓰지 아나하면 이 조락으로 목도줄을 만들기 

도한다. 

36) 인제문화원 r인제멧목.1， 2002 , pp.46~47. 

37) 인제문화원인제멧목.1， 2002, pp.4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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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방법은 앞의 피나무 껍질 때와 같고 때로는 이 두 가지를 섞어 만들기도 한다. 

목도질은 원목의 운목뿐 아니라 한두 사람의 힘으로 운반하기 힘든 것을 옮기는 데도 사용되었다. 목 

도질은 4목도 .6목도 .8목도가 있다. 운반하려는 원목의 크기 중량에 따라 목도질을 하는데 때에 따라 

서는 2목도도있다. 

2목도는 원목의 뒷끝을 땅에 닿게 하고 원목의 앞 끝에서 두 사람이 목도질을 하여 걸어가면 앞 끝은 

땅에서 들렸으나 뒷 끝은 땅에 닿은 채 끌려서 운목이 된다.4목도는 4명의 목도꾼이 2조로 나뉘어 하고， 

6목도는 6명의 목도꾼이 3조로 나뉘어 하며， 8목도는 8명의 목도꾼이 4조로 나뉘어 하는 목도이다. 

신장이 비슷한 사람끼리 한 조가 되며 6목도나 8목도의 경우는 키가 맞지 않으면 중량이 고루 실리게 

목도줄로 조절을 한다. 조와 조의 간격은 등분하여 고르게 한다. 

목도줄을 감고 목도채를 등에 올려놓으면 전 인원이 함께 일어서기 위하여 앞에서 선소리를 부른다 

그 선소리에 따라서 동시에 일어서고 선소리에 따라서 발을 맞추어 행진한다. 발이 맞지 않으면 운반물의 

요동이 심하여 행진하기가 어렵다 도중에서 쉰다던가 집목장에 다 운반하여 원목을 내려놓을 때도 선소 

리 구령에 맞추어 일시에 앉는다. 다 옮기고 나면 목도줄과 목도채를 거두어 다시 간다. 

목도질을 할 때는 반드시 목도소리를 한다. 목도소리는 앞 조가 부르고 나면 후미 조가 그대로 복창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피로를 풀고 능률을 올리려는 일반 노동요와는 달리 걸음걸이를 맞추려는데 있다 

걸음걸이가 맞지 아니하면 운반하려는 원목이 흔들려 운반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몸을 

다치기가 쉽다 가사의 내용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나 ‘여차하니 여차 하고 합창하는 후렴이 행진의 

보조를 맞추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인제 멧목의 운목 목도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 목도소리 
이나무가어디서왔나 여차하니 여차 

방태산제일봉에 여차하니 여차 

낮이면은일광을타고 여차하니 여차 

밤이면은이승을먹고 여차하니 여차 

낙락장송되었다가 여차하니 여차 

만인간의 힘을빌어 여차하니 여차 

인제합강에 나왔도다 여차하니 여차 

이나무를끌어다가 여차하니 여차 

기역자로집을짓고 여차하니 여차 

한오백년살고지고 여차하니 여차 

가자가자어서가자 여차하니 여차 

고향찾아어서가자 여차하니 여차 

나귀등에솔질하여 여차하니 여차 

소고안장지어타고 여차하니 여차 

오작교건너광한루가자 여차하니 여차 

노류장화인개유지 여차하니 여차 

만첩청산어디려냐 여차하니 여차 

다죽다죽드린정이 여차하니 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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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하여 변할손가 여차하니 여차 

도중한식바쁜봄이 여차하니 여차 

점심참이늦어진다 여차하니 여차 

날아가는원앙새야 여차하니 여차 

너와나와짝을지어 여차하니 여차 

노세노세 젊어노세 여차하니 여차 

늙어지변못노나니 여차하니 여자 

마오마오그리마오 여차하니 여자 

사람괄시하지마오 여차하니 여차 

이팔청춘소년들아 여차하니 여차 

백발보고웃지마라 여차하니 여차 

먼데사람듣기좋게 여차하니 여차 

곁에사람보기좋게 여차하니 여자 

江물동이 호박씨날듯 여차하니 여차 

빨랫줄에제비놀듯 여차하니 여차 

어화둥실잘도논다 여차하니 여차 

창포밭에불나비날듯 여차하니 여차 

퉁실둥실잘노논다 여차하니 여차 

후렴이 ‘여차하니 여차 로 되어 있기도 하고 ‘허영차 허영’ 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 없이 후렴만으로 부르기도 하나 목도노래는 선후가 있어 후창은 반드시 선창을 복창하게 되어 있다. 

이 목도노래는 박진감도 있지만 애조 띤 4.4조의 가락에 목도꾼들의 흥취가 멋과 해학으로 담겨 있 

다 4.4조의 매검소리가 나오고 후창으로 4.3조의 받는 소리가 ‘여자하니 여차 하고 뒤따랐다. 선창 

은목도꾼중에서 가장힘세고 경험이 많은왼쪽선두가불렀다고한다. 

이 목도노래의 가사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또는 목도꾼의 신명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틀에 매이지 않 

고 자유롭게 불렀던 것이다. 운반해야 하는 통나무의 무게나 운반 거리에 따라 목도노래의 길이는 길고 

짧아질 수 있었다고 한다. 

소나목도로 집목장에 원목이 옮겨지면 그 옆에 있는하천에 ‘적심’을한다. 물론적심은물이 많은하 

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4. 적심 

1) 적심문 

적심이란 하천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나무가 강변에 걸리면 물을 타고 흐르도록 떠내려보내는 주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적심을 하는 이유는 물줄기가 멧목을 만들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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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하류로 운송하던 방법이었다. 인제에서 적심은 주로 내린천이나 인북천에서 많이들 했다.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해지는 곳에 합강이 있다. 이곳에서 양 물줄기를 타고 내려온 멧목을 합해 멧목을 엮었다 인 

북천은 서화에서 내려오는 서화천과 한계리에서 내려오는 한계천이 원통에서 합해서 원통천이 되어 합강 

까지 흐르는 물줄기다. 그런데 서화천 쪽에서는 그다지 적심이 많지는 않았던 듯싶다. 내린천 쪽도 상남 

변에서 내려오는불줄기와기린면 내 여러 작은물줄기들이 합해 내린천을 이룬다. 

당시 적심하는 경우 공가를 살펴보자. 내린천에서 적심을 했던 방범수의 경우， 당시 김매는 일당이 10 

전이고， 조금 힘든 일 같으면 15전을 받던 때였는데， 적심을 하면 평균 40전， 50전을 받았고 더구나 쌀밥 

에 참까지도 먹었으니 상당히 고임금이라 할 수 있었다. 물론 공가는 선불은 아니었다. 간혹 가불을 요구 

하면 목상이 이를 들어주기도 했다. 대제로 목상들이 임금을 떼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임금을 떼먹고 도 

망치는 목상도 간혹 있었다. 

적심을 하는 것도 날품팔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뤄 도급을 받아 일을 많이 했다. 이를 유하(流 

下)로 일을 한다고 했다. 이럴 경우 물의 흐름이 좋기만 하면 일을 쉬이 끝낼 수 있으므로 상당히 유리하 

지만， 물이 나뿔 경우 시일이 많이 걸려 되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적심은 지렛대 하나만 가지고 한다. 지렛대는 물푸레나무로 만든다. 보통 네 자 길이다. 물에 빠질 때 

도 있기에 헤엄을 칠 줄 알아야 적심을 한다. 적심은 주로 6월부터 했다. 장마철은 적심을 하기에 가장 좋 

은 때다. 물의 흐름이 빨라 쉬이 나무를 찾아 떠내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이 불 

어나 암초에 걸린 나무를 데미 떨 때에는 위험하기도 했다. 적심을 하는 이들은 필수적으로 헤엄을 잘 쳐 

야만했다. 

사실 적심을 하는 계절은 농사철하고 겹치므로 어떨 때는 농사일이 급하면 적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일당의 차이가 심하므로 어떤 때는 품파는 사람을 써서 농사를 짓게 하면서 본인은 적심 

을 하러 갈 때도 있었다. 그러나 품파는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으므로 농사가 한창일 때는 아무리 많 

은 돈을 줘도 적심을 못할 때도 있었다. 보통 아이짐을 매고 여유가 있어야 적심을 시작한다. 

적심한 원목이 유실되면 적심하던 사람들이 하류로 내려가 유실된 원목을 찾는다. 이 작업을 ‘거둠’ 이 

라 한다. 이 거둠을 할 때에는 ‘인방망이’ 의 표지에 의하여 원목의 소유자를 식별한다. 자기 팀의 원목이 

아니면 거두지 않는다. 이를 위해 특별히 사람을 따로 고용하지는 않는다. 보통 적심하는 이들이 강변을 

훌어 내려가면서 이를 유심히 살펴보면 모두가 나온다. 실제로는 적심을 하고 있는 원목을 훔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걸렸을 경우 그 뒤탈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심한 원목의 수와 합강에서 걷어올린다 원목의 수가 맞아야 하고 적심이 끝났는데 합강에서 걷어올 

린 원목의 수가 적심 때의 수보다 적으면 적심꾼은 다시금 강변을 오르내리며 혹시라도 발견하지 못한 나 

무가 있나 살펴본다. 이 외중에 혹시 일반 민가에서 가져가지는 않았나 살펴보기도 한다 

적심은 물만 계속 내려가면 8~9월까지도 할 수 있다. 적심을 할 적에는 보통 5~6명이 한 조를 이루 

는데 많을 때는 10명이 한 조를 이루기도 했다. 강 양쪽으로 갈라서서 하는데 물이 깊은 소에는 직접 헤 

엄쳐 들어가기도 했다. 하천 중간 곳곳에 암초가 많았다. 그래서 나무가 걸리면 그 위에 또 나무가 걸리 

고 해서 마치 모양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일행 중에서 반장이 들어가 그 더미를 풀 

어헤친다. 적심꾼들은 적심을 하러 나가기 전에 반장을 뽑는다. 이른바 ‘오야가다’ 이다 철먹꾼이라 부르 

기도 했지만，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니 었다. 나무가 많이 쌓이면 ‘데미를 푼다’ 고 하여 적심꾼 여렷이 참여 

를 했다. 특별한 도구를 시용하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 갖고 다니던 지렛대 하나만 갖고 들어가 그 일을 했 

다. 데미를 푸는 것을 데미를 떨었다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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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이 더미가 생기면 운목이 불가능하므로 이것을 와해시켜 원목이 떠내려가도록 하는 적업을 해야 

하고 이 작업을 ‘데미떨이’ 또는 ‘데미치기’ 라고 한다.(중략) 

이 데미떨이를 하는 사람을 ‘절먹꾼’ 이라고 부른다 칠먹꾼은 지렛대 하나를 들고 이 지렛대로 데미를 

친다. 데미는 육지에서 칠 때도 있고 물 속에서 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원목 위에 올라가서 칠 때도 있다 

데미를 쳐서 나무가 제대로 흘러가게 하는 작업을 ‘제미치기’ 라고도 한다. 데미떨이를 하여 원목이 무너 

져 내리면철먹문은나무보다한발자국앞서 피신하여 안전을도모한다 38) 

적심을 하러 나갈 때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다. 워낙에 없이 살던 때라 가리고 뭐고 할 것이 없기 때문 

이다. 적심을 나가면 단체생활을 한다. 하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침 6시경이면 벌써 일 

터로 나가는데 그전에 아침을 해먹는다. 해가 져야 일이 끝난다. 

적심을 하러 나가면 적심꾼들은 보통 팬티 한 장만 걸치고 일을 한다. 사람들도 많지 않던 시절이어서 

초보자들은 팬티마저도 벗어 던지고 맨옴으로 일을 할 적이 많다. 어차피 하는 일이 물 속으로 들어가 나 

무를 하천 복판으로 끌어내는 일이므로 팬티마저도 벗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그 당시 팬티 자 

체가 없었기에 맨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합강정 근처에 가면 근처에 여자들이 나와 있다가 흘떡 벗은 몸을 보고는 키득거린다. 사내 

들이 부끄러워 불알을 웅켜쥐고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럴 경우 그 여자들이 더 짓꽃게 말을 한다. “물 

가 쫓은 개쫓인데 흔들면 어 떠 니?" 대개 그런 아줌마들은 술을 파는 아줌마들이 었다. 

놀기 좋기는합강정이요 

넘기 좋기는 거니고개라 39) 

인제에 전하는 합강정 소리다. 합강정에 오면 정자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이 졸기에 좋다는 뜻이 표현 

된노랫말이다. 

배소에서 합강리까지는 70리 길이다. 이 길을 적심을 하면서 가자면 보통 20일은 걸린다. 강통은 꾸불 

꾸불하므로 사실 70리가 더 된다. 갈보가 있는 주막은 없으나 선술집은 많았다. 5전짜리 술 한 사발， 10 

전짜리 술 한 사발， 이렇게 사발로 술을 팔았다. 물론 안주는 김치이며 술은 마시면 안주는 공짜였다. 그 

런 대훗집들이 하추리에 두서너 집 하답에 서너 집이 있었다. 

2) 복(服)지기 

복(服)지기는 적심꾼들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다. 보통 적심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거나 헤엄이 

자신이 없는 사람이 복지기를 한다. 적심하는 사람들은 보통 팀을 이루어 움직이는데， 한 팀은 7~1O명이 

보통이다. 

적심하는 이들은 적심을 할 때 입는 옷과 당일 일이 끝나고 난 후 갈아입을 옷을 보통 같이 갖고 다닌 

38) 인제문화원인제멧목J ， 2002 , p.53. 

39) 인제군인제군지J ， 1980, 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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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옷을 간수하는 것이 복지기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다음 일은 적심하는 사람들의 신발을 관리하는 일이다. 물가 자갈밭이나 혹은 물속에서 일을 하므 

로 적심하는 이들의 짚신은 쉬이 떨어진다. 더구나 그들의 적심신은 일반 짚신보다도 부드러워야 하므로 

더욱 쉬이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상은 아예 적심용 신발을 죽(1죽은 10결레)으로 구입하여 복지 

기에게 맡기기도 한다. 그러면 복지기가 이 선발을 갖고 다니면서 적심하는 이들의 짚신이 헤어지면 즉시 

갖다 주어야 한다. 목상이 적심용 신발을 구해 주지 않을 경우는 적심꾼들이 자기 비용으로 선발을 마련 

해야한다. 

복지기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무래도 삼시 세 끼 끼니를 해결해주는 일이다. 아침 점 

심， 저녁을 해줄 민가를 구해놓고， 그들에게 밥을 해 먹이는 일이다. 보통 점심을 먹는 집하고， 저녁과 아 

침을 먹는 집은 다른 집이다. 왜냐하면 적심을 하면서 강 하류로 차츰 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 

류로 이동하는 과정에 곳곳에 밥을 해줄 집을 물색해야 한다. 당시에 전문적으로 밥을 해 파는 식당도 없 

던 시절이라 주로 민기를 이용하는데 복지기가 적섬꾼들을 위해 계약을 할 때는 쌀밥을 하여 먹이되， 밥 

을 해주는 집안 식구들도 푸짐히 먹게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 물론 밑반찬으로는 김치 하나면 된 

다. 그렇게 쌍방 간에 합의가 되면 그 집은 적섬꾼들에게 밥을 해주고 그 집 식구들도 모처럼 쌀밥을 푸 

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일반 민가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은 옥수수밥이나 조밥， 감자밥이 전부 

였다. 그런데 쌀밥을 해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치였다. 그래서 보통 민가에서는 당연히 밥 

을해주고선호했다. 

잠자리를 구하는 일도 복지기의 몫이다. 보통 저녁을 먹은 집에서 잠을 청하므로 이것은 큰 문제는 없 

다. 저녁 일과가 끝난 후 적심을 했던 분들이 술을 요구할 때가 있다. 그러면 술을 구해주는 것도 복지기 

의 일이다. 이렇게 먹는 술값은 공가에서 계산한다. 술은 새참으로 한낮 중에도 두 번 정도 제공이 된다. 

대낮에 참으로 제공이 되는 술은 목상이 제공하는 것으로， 보통 한 번 참에 막걸리 한 사발씩을 제공한 

다. 

적심을 여러 날 하다보면 지쳐 기운이 빠진다. 그러면 적심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 하루는 돼지를 잡아 

영양을 보충한다. 이때 돼지를 잡고， 또 잡은 돼지의 껍질을 면에 공출품목으로 제공하는 이런 귀찮은 뒷 

치닥거리를 복지기가 모두 해야 한다. 당시 작은 돼지 한 마리 가격은 3원에서 5원 정도였다. 돼지는 적 

심꾼들이 추렴을 해서 먹었다. 

5. 멧목만들기 

원목을 물에 띄워 적심을 하면 원목은 수세를 따라 하류로 흘러간다 내린천이든 인북천이든 양 강물 

줄기를 따랄 하류로 흘러온 나무는 합강리 합강에서 집목하는 이들에게 모여진다. 집목하는 분들은 갈고 

리를 가지고 떠내려오는 나무를 하나둘씩 모아놓는다. 

이 나무를 대상으로 곧바로 멧목을 엮는 작업에 들어간다. 작업은 강가에서도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도 일을 할 수 있다. 어차피 떠내려갈 멧목이므로 물에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 정도로 썩을 것을 걱 

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물의 부력을 이용하여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다음은 멧목을 엮는 방법이다 r인제멧목」에서 전문을 인용했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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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이 불고 시기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강 옆에 쌓아 두었던 통나무의 껍질을 깨끗이 벗겨 목도 방 

법을 이용， 합강리 우소로 운반하여 물에 띄운 상태로 멧목을 엮기 시작한다. 멧목을 엮을 때에는 모든 

작업이 물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부들은 물 위에 떠 있는 통나무를 모아 들이는 사람과 멧목을 잘 

엮는 기술자로 나뉘어 작업이 진행된다 

멧목을 엮는 방법에서는 지방과 하천의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얽녕쿨이나 쇠줄로 묶 

거나 구멍을 뚫어 바늘귀를 꿰는 것과 같이 꿰어 묶거나 또는 쇠고리를 박고 여기에 나무녕쿨이나 맛줄을 

꿰어 연결하기도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제 지역에서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것만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일단 우소에 모인 통 

나무는 산판에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길이 20자로 끊어낸 것의 양쪽 끝에 구멍을 뚫는다. 구멍을 뚫을 때 

에는 도끼와 끌을 이용하여 칩끈이 관통할 수 있도록 맞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구멍은 물론 통나무의 굵기에 따라 크고 작아지는데 큰 통나무는 구멍이 크고 작은 통나무는 구멍도 

작은 편이다. 지름이 60~90cm ， 길이가 600cm 정도 되는 것을 엮은 것을 부동떼 ， 지름 12~15cm， 길 

이 360~390cm의 통나무를 엮은 것을 가재목떼 통나무를 네모 기둥으로 제재한 나무를 묶는 것은 편 

목떼， 그보다 더 가는 것을 엮은 화목떼， 서까래떼가 있는데 엮는 방법은 모두 같다 41) 

궁궐떼의 경우는 지름이 커서 몇 개 묶지 못하나 부동떼의 경우 맨 앞에 엮는 통나무의 숫자는 25~35 

개를 한 묶음으로 하는데 너비는 5~9m 길이 6m 정도 된다. 제일 앞에 엮은 한 묶음을 ‘앞동가리’ 라고 

부르며 그 뒤로 4동가리를 더 붙여 떼 한 바닥이 완성된다. 

멧목은 언제나 5동가리를 연결하여 한 바닥으로 만들어 띄우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동 

가리부터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동가리라고 부르는데 42) 둘째 동가리부터 다섯째 동가리까지 뒤로 

가면서 각각 앞의 동가리보다 2~3개씩 통나무를 줄여서 묶어가기 때문에 전체의 모양은 역류선형(않流 

線型)이 된다. 

각 동가리의 통나무는 둘째 33개 정도 셋째 31개 정도 넷째 29개 정도 다섯째 27개 정도로 묶는데 

그 수는 강물의 양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그래서 한 바닥을 엮어 완성하면 150~ 

200개의 통나무가 묶이는데 요즈음의 짐차로 2차분은 충분히 된다. 

앞동가리의 앞머리를 묶을 때에는 통나무의 뿌리쪽이 앞으로 가고 위쪽이 뒤로 가게 늘어 놓고 이미 

뚫어 놓은 통나무의 구멍에 칩끈을 꿰어 묶는데 통나무가 흩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위에 ‘등터l’ 를 대 

고 한 구멍에서 다음 구멍으로 칩끈을 통여매는 사이 등태에 한번씩 말아 묶은 후 옆의 통나무 구멍에 꿰 

기 때문에아주든든하다 

이 때에 쓰는 얽은 오래된 드렁철을 물에 충분히 불렸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질기다 등태는 ‘등터1 

40) 인제문화원언제멧목J ， 2002 , pp.54~61. 

41) r인제멧목」에 실린 크기로 보는 재목의 순서는 궁궐， 부동인데， 이는 박민일의 책 r아리랑 정신사J (p.183)에서도 

발견이 된다. 그러나 박해순의 구술로는 부동이 가장 큰 나무며， 궁궐은 그 다음이라 한다. 부통， 궁궐의 순서는 

r강원의 전통민속예술J (p.162)에서도 엿보인다. 

정선멧목의 크기는 궁궐， 연목， 회목， 편목， 굴피떼로 나눈다 배선기 r남한강 따라 전리 길J ， 도원문화J 4호， 

2001, p.59. 

42) 이를 손용인 옹은 졸동， 앞부담， 허리동， 뒷부담， 뒷동이라 불렀던 것 같다 

김열규아리랑， 역사여， 겨례여， 소리여J ， 조선일보사， 1987, p.303 

66 I 띤꺼1옛옥과 옛쪼들 



v. 인제옛목제작과정 

가지’ 라고도 하는데 잘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참나무를 이용하는데 굵기는 약 6~7cm이며 길이는 앞머 

리를 모두 묶을 수 있도록 5~9m가 되는 것을 쓴다. 

이러한등테는각동가리의 앞머리와뒤쪽을묶을때 모두사용하며 드렁얽을꼬아서 만든굵은칩끈 

으로 앞머리의 등테 오른쪽 끝과 통나무를 한데 묶고 또 그 끈을 늘려 뒤등태 왼쪽 끝과 그 곳의 통나무 

끝을 한데 묶은 후 다시 앞머리 왼쪽 끝과 뒤쪽의 오른쪽 끝을 X자형으로 엮어 각 동가리가 더욱 흐트러 

지지 않도록한다 이 X형으로묶은줄을 ‘가줄’ 이라고한다 

첫 동가리부터 다섯째 동가리를 한 바닥으로 묶을 때에도 드렁얽을 이용하여 앞동가리의 양쪽 끝과 뒷 

동가리의 앞쪽 양끝을 단단히 붙잡아 매어둔다. 

그러나 맨 앞동가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묶는데 이는 앞동가리의 앞사공이 운전할 때 그 방 

향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한 바닥의 멧목이 묶여지면 앞동가리의 앞머리 가 

운데에 γ자형의 ‘강다리’ 를 엮어 세우는데 이것을 배의 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레’ 를 올려 놓고 멧목 

운전을 하기 위한 받침대인 것이다. 

그림8 떳목 엮는 방법 

그림 9 앞동가리와 강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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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강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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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리의 위치는 등태에서 조금 뒤쪽에 구멍을 파서 그 밑을 박고 고정시키고 그 옆에 버팀 나무를 세 

워 만든다. 이와 같은 강다리는 다섯째 동가리의 꼬리쪽 가운데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설치하는데 이는 앞 

시공의 운전을 뒷사공이 돕기도 하고 운행을 순조롭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 

이 앞과 뒤 강다리에 올려놓고 방향을 잡아 줄 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그레’ 라고 하는데 지름 10 

~15cm 되는 단단한 소나무를 깎아 만들며 그 한쪽에는 T자형의 손잡이를 매달아 놓고 물 속에 들어가 

는 쪽은 납작하게 깎아 물을 세차게 밀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례의 길이는 멧목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 

나 5~7m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하면 멧목 한 바닥이 완성되는데 2~3사람의 기술자가 한 바닥을 엮는 기간은 2~3일 걸린다 

고 하며 멧목이 합강에서 한창일 때에는 100~ 150바닥이 한꺼번에 엮어졌다는 경험자들의 말로 보아 그 

장관을 상상할 수 있겠다. 멧목은 통나무만 운반하지 않고 인제 지방에서 구워진 옹기나 서울 사람들이 

사용할 밸나무를 실어다 주기도 하는데 이것을 덤으로 싣는다 하여 ‘웃짐치기’ 라고 한다. 

멧목이 강 위에 떠내려갈 때 앞과 뒤에 설치한 그레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방향을 잡아 주는 키의 역 

할을 한다 물론 강물의 흐르는 속도에 맡기는 것이지만 물길을 찾고 강을 낀 양쪽의 강변이 암벽 · 모 

래 · 들판 · 계곡의 차이， 수심의 깊고 얄음， 느리거나 깊은 여울， 소용돌이 · 암초의 있고 없음을 파악하여 

멧목의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앞 · 뒷사공은 쉴사이 없이 운전을 한다. 멧목을 조립할 때 잊지 않아 

야 될 것으로 삿대가 있다. 이것은 중간에 멧목이 강 밑바닥에 닿았을 때 밀어내는 작업에 펼요하기 때문 

이다 

인제 합강에서 춘천까지 운행하는 멧사공을 ‘골안멧사공’ 이라 하며 이들은 춘천까지 갔다가 되돌아오 

는 사공이며， 그대로 춘천에서 정박하였다가 서울까지 계속 내려가는 멧사공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춘 

천에서 서울까지만을 운행하는 멧시공을 ‘아래멧사공’ 이라 이름하기도 한다. 

인제에서 조립된 다섯 동가리 한 바닥 멧목은 춘천에 와서는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류하여 강물의 폭이 

넓어지고 수심이 갚어졌음을 이용하여 세 바닥을 다시 묶어 하나의 멧목으로 합쳐 묶어 서울까지 내려간 

다. 

이 때 앞에 다섯 동가리짜리 2바닥을 묶고 그 뒤에 1바닥을 꼬리같이 붙여 완성한다. 이 큰 멧목에는 

앞시공이 2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1명이 운행할 수도 있으며 뒷사공은 그대로 1명이었다 춘천에서 서울 

까지는 강물이 넓고 갚으나 위험한 여울이 없어 큰 멧목이 유유히 떠내려 갈수 있다 

6. 벌류 

1) 강치성(江致誠) 

멧목은 그 크기에 따라 부동， 궁궐， 편목， 연목， 화목으로 구분한다. 부동이나 궁궐은 아름드리 나무로 

이른바 황장목을 의미한다 보통 22자 길이로 엮어지는데 25~30개를 묶어서 한 통가리를 만든다. 이런 

동가리 다섯 개를 합해야 하나의 바닥이 된다. 그러니까 멧사공은 멧목 한 바닥을 운행하는 셈이 된다. 

멧목은합강정 앞합강머리에서 엮는다. 합강머리는예로부터 이름난곳이었다. 조선시대 이응규(李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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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4잉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명사백석합강두(明沙白石合江頭)라 표현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다. 

明沙白E合江頭 두줄기강머리에모래맑은곳 

쏠樣高享半橫樓 삿갓같은 정자가 우뚝히 섰다 

萬戶臺空春一夢 만호대 비어 있어 춘몽과 같고 

中央樓古月千秋 낡은단한가운데달만비치네 

飛震孤驚確端沒 안개속에 백로는 날며 잠기고 

短蕭長破日下遊 풍악소리 즐기며 하루를논다 

望훌山川皆關t 보이는산수마다승경이기에 

購城從此權名休 여기가 인제성의 명승이로세44) 

멧목이 완성되면 우선 강치성을 올린다 강치성을 물고사라고도 부른다. 이번 멧목 길도 무사히 다녀 

올 수 있도록 기원을 올리는데， 예전엔 무당이 주로 이 일을 했었다. 이때 준비하는 제물은 돼지머리， 채 

나물 세 접시， 메 세 그릇， 포 한 개， 삼색실과 소지용(燒紙用) 한지 석 장(목상， 앞사공， 뒷사공용)이다. 

이 때 올리는 강치성 제문(察文)은 다음과 같다 45) 

유세차 

불계부정 택일하여 홍동백서 좌포우혜 외적내탕 진설하고 소지발원 하나이다. 

동방갑을용왕신 

남방병정용왕신 

서방경신용왕신 

북방임계용왕신 

중앙무기용왕신 

사해팔방용왕신 

소례로 드린 정성 대례로 받으시고 합강정을 출발하니， 앞여울 밑에 거미소， 

실바우 밑에 핑의여울， 비트리 밑에 송곳들， 쾌팽이 밑에 쥐젖여울， 십리허간 

에 사리여울， 성황당 밑에 스레여울， 포와리 밑에 개여울， 제비여울 밑에 망태 

여울， 여울 여울 굽이굽이 다 지나서 신연강을 지나갈 때 비나이다 

무사하강을비나이다. 

무사하강을비나이다. 

43) 이응규는 인제군 「읍선생안」에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황응규(黃應奎)의 오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r인제읍 

지J ， (p . 36J에 보면 황응규는 1572년 9월에 인제군으로 왔다. 

44) 인제군향교편잔위 r인제군향교J ， 1996, p.325~326 . 

45) 인제문화원 r인저1 멧목J ， 2002 ,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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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에서 춘천으로 가는 과정에 여러 개의 여울이 있다 이중 포와리 패갱이(쾌랭이) 같은 여울은 상 

당히 위험했기에 멧사공이나 목상이나 무사안전을 기원하려고 성심을 다하여 빌었다. 박해순이 기억하기 

로는 인제읍에서 강치성은 대목상 우모리가 주관을 많이 했었다고 한다. 

강치성이 끝나면 목상으로부터 ‘발기장’ (떼의 나무 수를 기록한 계산서)을 받아 출발을 한다. 발기장 

의 크기는 보통 A4용지 크기로 한지로 만들어졌는데 한두 장 정도 되는 간단한 것이다. 발기장에는 이 

번에 출발하는 멧목의 수량과 보내는 날짜와 받는 이 등 전달에 필요한 것들이 적혀 있었다. 이 발기장은 

앞시공이든 뒷사공이든 아무나 갖고 간다. 보통은 가슴에 넣고 운행을 하는데 혹 옹기라도 실을 때면 옹 

기 속에 넣어 놓기도 하였다. 멧사공들은 아무리 물결이 쳐도 발기장을 물에 젖게 하지는 않았다 한다. 

멧목이 출발할 때 가족들은 전송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송을 하면 아주 이별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 

다. 특히 여자 무당을 제외하고는 일절 여자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2) 벌류(箱流) 

벌류란 멧목이 물의 흐름을 타고 운행한다는 돗이다. 인제에서 춘천까지는 1바닥이 가는데， 1바닥에는 

앞사공과 뒷사공 두 사람이 탄다. 앞사공은 ‘물말기’ 를 잘 보아야 한다. 물말기를 잘 보아야 쉬이 멧목이 

나갈 수 있다. 물말기를 잘 타지 못하면 멧목이 강변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힘이 두 배로 들기 때문 

에 앞사공이 물말기를 잘 보는 것도 운행을 쉽게 하는 주요한 기술이다. 

인제〔購歸)에서 춘천(春川)까지는 하루가 걸리고， 춘천에서 서울까지는 물이 좋으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5일이 걸린다. 춘천까지는 당일도 기능하다. 그래서 도시락을 준비해 다녔는데， 도시락은 오늘 

날의 주먹밥과 비슷하게 만들어 헝깊에 싸 가지고 다녔다. 식수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다. 당시는 

오늘날과는 달리 벗물이 워낙에 깨끗해 그냥 강물을 떠 마시변 그만이었다. 

멧사공이 준비해 가는 물품도 단출하기 그지없었다. 옷차림이야 중의적삼이면 그만이었고 짚신도 보 

통 두 컬레를 장만해 간다. 한 결레는 신고 가는 것인데 멧목 위라 할지라도 짚신은 꼭 신고 있었다. 맨 

발로 있기에는 발바닥이 아프기 때문인데 이렇게 춘천까지 도달하면 짚신이 헤어져 버리는 것이 보통이 

었다 또 한 결레는 강다리에 걸어놓는다. 이것은 돌아올 때에 신는 것이다. 그러나 멧목 위에서 단련이 

된 사람은 아예 한 컬레만 강다리에 걸고 간다. 멧목 위에서는 맨발로 지내기 때문이었다. 

인제에서 아침 8시경에 출발하면 오후 4~5시경이면 춘천 소양통(昭|場通~昭~易路 윗다리 부근)에 도 

착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물이 좋을 경우이고 물이 나쁘면 여러 날이 걸렸다 

멧목 위에 화목이나 옹기를 싣고 가기도 한다. 남면 부평리에 옹기점이 있어서 이곳에서 많은 옹기를 

멧목 위에 싣기도 하였다. 또한 화목도 많이 실었다. 목상은 멧목만 무사히 가져다주변 되므로 멧사공이 

이런 것을 실어도 상관을 하지 않았다. 대체로 회목은 목상이 자기 것을 싣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 

우 멧사공은 공가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다 

급하게 춘천으로 가는 사람들은 혹 멧목에 태워주기도 한다. 그러나 하루종일 멧목 위에 섯 가야 하므 

로 여간한 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탈 수가 없었다. 그렇기에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들을 태울 수는 없 

었다. 물론 선가는 받지 않는다. 

춘천에 도착하면 3바닥을 엮어서 1바닥을 만든다.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해지면서 수심이 깊어져 3바 

닥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이다 46) 그리고 사공도 앞사공은 두 사람이 하고， 뒷사공은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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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처음 세 바닥을 몰고 춘천까지 온 사람은 3바닥이므로 총 6명이다. 이중 3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남은 3명이 춘천에서 서울로 멧목을 몰고 간다. 

춘천까지는 그럭저럭 하루 이틀에 간다고 해도 서울로 가는 일은 상당히 여러 날이 걸렸다. 그래서 시 

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떼 위에서 간단히 챙겨옹 주먹밥으로 요기를 하기도 했다 밤이 오면 주막을 찾아 

숙박을 해결하는데， 혹 근처에 민가가 없으면 강가 돌무지(이를 벼레라 한다J에 멧목을 묶어놓고， 그곳에 

서 선잠을 청하기도 했다. 어떨 때는 밤에도 멧목을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 

운행 중에 여울에서 잘못 운행하여 떼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다시 흩어진 떼를 모아 다시금 

엮는데， 이럴 때 오고가던 다른 멧꾼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곤 했다. 멧꾼들의 협동심은 대단하였 

는데， 사실 거의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니 인지상정이라 해야 할 것이다. 멧목을 묶은 얽녕쿨이 끊어 

지는 경우는 있어도 나무가 부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흩어진 나무를 주워 다시 엮으면 그만이 

다. 혹 찾지 못한 나무가 있어도 하류로 내려가다 보면 소(핍) 근처에서 찾을 수 있다. 그곳에서 나무가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찾지 못하는 나무가 발생하면 이는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누 

군가 먼저 갖고 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나무 값은 멧꾼의 공가에서 공제를 한다. 

멧꾼들은 운행의 경비를 보통 선용으로 해결한다. 선용이란 이를테면 가불을 의미한다. 보통 공가의 

1/4 정도를 타 간다. 그렇다보니 주막이나 들병장수를 만나면 선용이 모두 동이 나기도 했다. 그러면 심 

할 경우 멧목에 손을 대기도 했는데， 자신의 떼에서 나무를 일부 빼내어 팔아먹고， 부족한 떼는 다음 주 

막에서 잘 때 남의 것을슬쩍 하여 보충하기도 했다. 

3) 여울 

여울이란 풍화에 강한 기반암이나 하상에 퇴적된 사력으로 인해 갑자기 수심이 낮아지는 지점을 일걷 

는다. 따라서 여울은 수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상류일수록 여울이 많고 하류로 갈수록 여울은 줄 

어든다 47) r인제멧목」에는 인제에서 춘천까지에 있는 여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았다. 

합강리 ~ 앞여울(첫돌바우)~ 시루바우(실돌이， 인제 남북리 앞강)~ 핑의 여울(송곳돌， 군축령 근방) 

~ 비트리(송곳돌 가로리) ~ 쇠목여울(관대리) ~ 쾌팽이(급회전 대흥리 앞)~ 사심이여울(대흥리 밑)~ 

마른여울(물 갚이가 가장 얄음 양구 수산리)~ 쥐젖여울(양구 수전리) ~ 까치여울(양구 수산리)~ 작은 

포와리(양구 수산리) ~ 큰 포와리(양구 수산리)~ 두지아우(바위가 엇갈려 있음， 양구 수산리)~ 거무여 

울(큰 바위)~ 개여울(사전리 밑)~ 망태여울(춘성 내평리 위)~ 내평리여울 48) 

이 중에서 가장 무섭고 험난한 여울은 포와리로 일명 호랑이 여울이라고도 한다. 마치 폭포를 뚫고 지 

나가는 듯 하는데 ， 파도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았다. 앞에 타는 앞사공의 경우는 한 10m는 수직으로 떨어 

46) 5바닥까지도 엮어서 서울로 갔다 r인제멧목J ， 2002 , p.65. 

정선떳목을 보면 팔당에서부터는 5바닥 6바닥을 한 데 묶는다 신경란 편대랴， 틀어랴， 박아라!J ， 1992, p.95. 

47) 김종혁 r조선후기 한강유역의 交通路와 場市J ，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133. 

48) 인제문화원 r인제멧목J ， 2002, p.65. 그런데 박해순은 비트리여울이 핑의여울보다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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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논 것을 경험한다고 한다. 멧목이 워낙에 길어서 뒷사공은 마치 구름다리를 놓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고 박해순은 구술했다. 워낙에 험한 곳이라 이곳을 지날 때면 이곳만 전문적으로 지나게 해주고 품샀을 

받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을 ‘포와리지기’ 라 불렀다. 다행히 박해순은 당시 같이 같던 분들이 모두 노련 

한 멧시공이어서 이들 손을 빌리지 않고 무사히 포와라를 지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태순(춘천 신복리 율 

문리， 1914년생)은 1933년부터 1937년까지 인제읍 합강리에서부터 춘천 소양호까지， 혹은 서울 광나루 

까지 직접 멧목을 몰았던 멧꾼이다 그도 역시 여울 가운데 작은포와리와 큰포와리가 가장 험한 여울49)이 

라증언했다. 

합강리를 처음 출발하면서 나타나는 여울이 앞여울이고 거무여울이다. 떼를 막 빨아들이는 앞여울도 

나쁘지만， 거무여울은 더 나쁘다. 떼가 떠나자마자 부딪쳐 그냥 박살이 나 거미처럼 떠나간다고 해서 거 

무여울이라부른다. 

비트리 여울 

비트라는 인제읍 사그미 마을 앞에 있다. 사그미 마을이란 사급(沙金)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마을이 

름이다. 그곳은 물이 걱이는 곳에 위치했는데 더구나 워낙에 물살이 세어 멧목이 90도로 비틀어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치 자동차가코너링을하듯이 멧목이 뒤집혀진다. 

핑의여울은 비트리여울 아래에 있다. 조리미라 불리는 마을 앞이다. 핑의 여울은 떼가 내려가다 보면 

은 돌에 막 부딛쳐 ‘쿠당당 쿠당당’ 소리가 나니까 그 강가 건너편 수풀 속에 숨어 있던 핑이 후다닥 날 

49) 김종학 r조선후기 한강유역의 交通路와 場市J ，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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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송곳돌여울은 핑의여울을 지나서 나타나는데 위치는 조리미 마을 근처에 있다. 물속에서 송곳처럼 돌 

이 뾰족하게 내밀은 것들이 많다. 이른바 송곳돌이다. 

쇠목여울은 황소맥이라고도 부르는 여울인데 남면 다 나가서 있는 여울로 관대리 남면사무소 앞에 

있는데， 여울로는 대단치 않은 순탄한 여울이다. 고기를 잡기에 적당한 여울인데 고기가 하류로 내려가다 

가 이곳 여울에서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곳에서 고기를 잡는 이들이 많다. 하도 고기가 많이 잡히니 옛 

날에 한 양반이 농담 삼아 쇠목을 줄 터니 바꾸자고 해서 쇠목여울이란 이름이 붙였다. 쇠목이란 소 한 마 

리를의미한다. 

쾌팽이는 신남리 밑 대흥리 앞에 있는 여울로 ‘패갱이’ 가 올바른 발음이다. 상당히 무서운 여울이다. 

패갱이 ， 포와리， 두 곳 여울만 지나면 무서운 여울은 없었다. 패갱이는 구반이 멀리 파고 들어갔는데， 이 

런 형태는 곧 물이 산쪽으로 많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쪽으로 물이 쳐서 산쪽 흙을 헐고 나갔으 

나까 그래서 패갱이라 이름하였다. 앞사공보다는 뒷시공이 상당히 위험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앞시공 

이 물말기를 잘못 보아 자기만 안전하게 멧목을 운행하다보면， 뒷사공의 경우 산허리를 들이박는 경우가 

많았다. 이곳은 앞사공이 뒷사공을 생각하여 운행을 해야만 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앞사공은 이곳을 지날 

때면 강가 자갈밭쪽으로 많이 틀어서 운행을 해야 한다. 

서레여울은 조금 힘든 곳이다. 논 삶는 서례 모양으로 여울이 생겼다. 바위가 올망졸망 솟아있는 것이 

마치 서레 같아 보인다. 그 틈을 빠져나가야 하므로 상당히 귀찮다. 그러나 힘은 들어도 위험한 곳은 아 

니었다. 

마른여울은 여울이 넓기만 하지 얄은 곳이었다. 그래서 돌이 다닥다닥 나왔는데 떼가 거기에 걸려서 

내려가면 통통 뛰는 것이 마치 돌들과 같이 굴러가는 것처럼 소리가 들렸다. 

사심이 여울은 사슴이 건너 다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대단한 여울은 아니었다. 아랫여울이나 사 

심이여울은 양구 밑에 었다. 두지아우여울은 바위가 두지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두지란 쌀독 

을 이르는 말이다 양구에 위치한다. 개여울은 물살이 한번 멧목에 덤벼들면 개처럼 물고 놓지 않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개여울은 서냥멍이 밑에 자리하고 있다. 

망테여울도 그 근처에 있다. 모두 양구 근방에 있다. 제비여울도 그곳에 있고 십리허간에 사리여울이 

라 부르는 것도 그곳에 있다. 여울이 구불구불하여 그 길이가 무려 십리나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시루목여울은포와리 밑에 있는데 대단한여울은아니었다. ‘시라우’라고도부른다. 

쥐젖여울은 쥐젖처럼 돌이 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돌맹이가 조금 튀어나온 형국인데 그리 위 

험하지는않았다. 

박해순은 위험한 여울로는 굉의여울， 비트리， 포와리 앞여울， 저 합강리 바로 떠나서 있는 앞여울， 패 

갱이， 이렇게 다섯 군데를 꼽았다. 이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은 포와리， 패갱이였다. 

춘천에서 서울 사이에도 많은 여울이 있었다. 그러나 인제와 춘천 간의 여울에 비하면 수도 휠씬 적을 

뿐더러 순탄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평댐 근방의 ‘전여울’ 을 지나고 ‘고래이’ 를 지날 때는 그곳 동리 사람 

들에게 통과비(通過費)를 내야했다. ‘고래이’는그 일대가물이 얄아통과하기가 어려웠다. 이럴 경우 여 

울을 통과하는 방법은 끈으로 묶어 끌어올리는 방법과 수로를 만들어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 ‘고래 

이’ 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듣고 물밑의 모래를 깅게 파서 떼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 

50) 김종혁조선후기 한강유역의 交通路와場市J ， 고려대학교 지리학과박사학위논문， 2001,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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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만들어 놓고는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른바 골 친 값인데 이것은 보통 멧문들이 자비로 부담하였 

다 51) 다음은 춘천에서 서울까지의 여울 이름이다. 

다리아우(신영강 밑)~ 마당골 ~ 가평 꼬까리 ~ 갓내울 쇠바람(소양강과홍천강이 합수되는 들머리) 

~ 전여울(청평댐 밑)~ 고래이(수심이 가장 얄음) 52) 

여울에 걸리면 떼가 파손이 된다. 그러면 즉시 주위에 흩어진 나무들을 묶어 멧목을 다시 묶었다. 우리 

나라 하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지형적인 특정은 하나의 여울을 지나면 대체로 수심이 깊은 소(핍)가 

나타난다. 이 소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운행하기가 만만하지 않았다 53) 그때 찾지 못한 나무는 물이 

맹도는 소(핍) 근처에 가면 거진 모여 있다.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묶어놓은 떼를 밤에 자기 전에 확실히 

다시 묶었다. 어떤 여울은 물이 얄아 멧목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도랑을 판다. 

\ 야l 
:v얀 

i ‘ ' 1 

51) 인제문화원 r인제멧목J ， 2002 , p.76. 

52) 인제문화원인저l멧목J ， 2002, p.67. 

그림14 여울이 있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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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김종혁 r조선후기 한강유역의 交通路와場市J ， 고려대학교 지리학과박사학위논문， 2001,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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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막 

인제에서 춘천으로 가는 곳곳에 주막이 있었다. 

합강리 ~ 가로리 ~ 대흥리 ~ 성황데이 ~ 용수목이 ~ 사전리 ~ 내평리 ~ 북청 ~ 청평골 ~ 도지 
거리 ~ 춘천 ~ 덕두원 ~ 마당골 ~ 갓내울 ~ 횟바리 ~ 전여울 ~ 심개구미(청평 대성리)~ 노적봉 ~ 
미음(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수되는 곳)~ 봉안구미 ~ 팔당 ~ 토막나들이 ~ 우미내 ~ 광나루 ~ 묵섬 ~ 
서빙고 ~ 노량진 ~ 마포 54) 

남면 선착장 부평리에도 주막이 서너 집 있었다. 요즘처럼 간판을 달고 하는 그런 주막집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크게 영업을 했다. 술파는 아가씨가 따로 있는 그런 집은 아니었지만 오고가는 나그네들의 숨 

을 같이 해주는 주모는 있었다 이런 주막은 보통 여관을 겸해서 했는데 대흥리에도 이런 집들이 두어 집 

있었다. 

양구에 가면 서낭멍이라고 있다. 그곳에 밤이 어둑해지면 자고 가는 주막이 하나 있었다. 주막이라기 

보다는 그냥 민가이지만 멧꾼들이 잠자기를 청하면 재워주는 그런 민가가 있었다. 

춘천으로 들어가서 처음 맞닥뜨리는 곳이 물노리 즉 샘밭이었다. 그곳에 주막이 있었지만 술집아가씨 

가 나오는 그런 주막은 아니었다. 술집아가씨가 나오는 주막은 도지거리에 가야 있었다. 

도지거 리 갈보야 술걸르게 

보매기 여울에 떠내려가네 

멧목아리랑에 등장하는 도지거리는 춘천으로 들어가 소양댐 보(狀)막이 아래 한 700m되는 곳에 있었 

다. 도지거리를 지나면 덕두원이 나온다 덕두원도 주막거리로 유명한 곳이다. 덕두원을 지나 북한강 물 

줄기를 타고 내려가면 남한강과 합수되는 미음이 나온다. 그곳에 유명한 주막이 있었다. 지금의 양평군 

양수리의 합수머리에 있던 그 주막집에 ‘석정(;0貞)’ 이란 에쁜 주모가 있었다 그래서 주막의 갈보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자연스레 ‘썩정이’ ‘썩재이’ ‘썩쟁이’ ‘석정이’ 라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이 집엔 8~9명의 아가씨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김열규는 석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까닭을 그 처지가 

‘삭정이’ (말라 시든 나무 가지) ‘썩은 신세의 술쟁이’ 같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을 것으로 파악 

했다 55) r인제멧목」에서는 썩쟁이를 썩은 ‘쟁이’ 와 같은 천한 사람， 육체와 정신이 다 썩어빠진 사람， 또 

는 육체와 육체를 섞은 사람 즉 썩은(鷹)과 섞은(混) 것을 모두 합친 사람을 뭇한다고 보았다 56) 

썩쟁이들을 들병장수라고도 하는데， 들병장수란 술을 함지에 이거나 곁에 RL고 직접 강가에 있는 멧 

꾼들을 찾아다나면서 술을 팔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은 도지거리(춘천 상류) , 덕두원(지금의 

의암멈 근처) , 미음(지금의 양수리) 등지에서 진치고 있다가 멧꾼이 다가오면 떼에까지 올라왔다. 남편이 

나 기둥서방이 저어주는 마상이를 타고는 떼까지 건너오곤 했는데， 막걸리 l잔어12전， 물고기 조림 1개에 

54) 인제문화원인저1멧목J ， 2002 , p.68. 

55) 김열규 r아리랑， 역사여， 겨레여， 소리여J ， 조선일보사， 1987, p.301 

56) 인제문화원 r인저l 멧목J ， 2002 ,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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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 튀긴 두부 1개에 2전씩 등으로 팔았으며 ， 때로는 몸도 팔았는데 조건만 맞으면 이렇게 떼에 올라 

서울의 광나루나 마포나루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나이는 대개 20~30대였다. 

또 양수리와 바맹이를 지나서 나오는 덕소에도 ‘썩쟁이 할머니집’ 이라고 유명한 주막이 있었다. 코 떨 

어진 할미집이라고도 불렀는데 코가 떨어졌다는 말은 성병에 걸렸다는 돗이었다. 그 할머니가 직접 색시 

들에게 소리도 가르치기도 했었다. 이들 술집아가씨들을 색시라고도 불렀다. 

당시 술집아가씨들은 보통 각시， 색시라고 불렀는데 옷차림은 한복이었고 고무신을 주로 선었다. 머리 

는비녀를찔렀는데， 머리를한갈래로묶는이른바꽁지머리가많았다. 그래서 꽁지갈보라고도불렀다. 

그녀들은 술도 잘 먹었지만 담배도 잘 피웠다. 당시 ‘마고’ 나 ‘삐죠’ 등이 그 당시 잘 팔렸던 담배였 

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곽의 아가씨틀은 매한가지였다. 하룻밤을 주야장창 데라고 놀려면은 쌀 열 가마나 

는 있어야 했다. 그래서 시간떼기로 놀곤 하였다고 한다. 시간이 되면 밖에서 시간이 되었다라고 알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면 아가씨들은 그냥 나가버린다 571 멧꾼들 중에는 아가씨하고 놀고 그냥 돈을 안 

주고 도망가는 사람도 간혹 있었다 그럴 때면 술집아가씨나 주모가 “돼지우리 쳐라”고 욕을 하곤 했다. 

당시 가장 유명한 주막은 북한강계로는 춘천의 주막거리가 있었고 남한강쪽에서는 아라리에도 나오 

는 영월의 전산옥(全山玉)이 있었다. 그리고 양수리 합수가 되는 미음의 썩쟁이 집이었다. 다음은 전산옥 

이가 나오는 아라리 한 구절이다. 송문옥 옹이 불렀다 

에 황새여울 된꼬까리야 떼 무사이 지웠네에에에 

만지나 전산옥이는 술뻔 차려 놓아라 581 

、펴 

월표 ? 

、、‘

그림15 정류처와 주막이 있던 곳 

57) 신경란 편대라， 틀어라， 박아라!J ， 1992, p.98. 

58) 신경란 편 r대라， 틀어라， 박아라! J ， 1992,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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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환 

i 

’ ‘ ; 

멧목이 목적지에 다탈으면 그곳에 인수할 사람이 나타난다. 그 사람을 강주인이라고도 하는데， 목상이 

직접 나올 수도 있다. 발기장에 적힌 대로 수량을 확인한 후 강주인은 공가를 지불한다. 선불이 있으면 

그것을 제한 금액을 지불한다. 

춘천에서 인제 간의 공가는 5~6원 정도였고 춘천에서 서울의 공가는 30~35원 정도로 상당히 고임 

금이었다. 이를 상고가(上高價)라고 표현했다. 고임금이란 돗이다. 1930~40년대 쌀 한 말 가격이 1원50 

전이었고， 하루 품산이 10전 할 때이니 상당한 고임금이라 너도나도 하려고 했었다. 당시 서울까지 한 번 

멧목을 타고 갔다오면 웬만한 농사비용은 모두 충당할 수 있었다. 

공가를 받아서 됐군들은 집에 갖고 올 여러 가지 물품을 산다. 당시에 가장 많이 산 물품은 광목이나 

고무신이었다. 서울에서 하룻밤 잘 적에는 정선멧꾼 송문옥의 경우처럼59} 아마도 인제멧꾼들도 모두 모 

여 한 여관에서 잠을 갔을 것이다. 그래야 돈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유하고 필요한 생 

활필수품을 구입한 다음날 기차나 버스로 춘천까지 온 다음 인제까지는 걸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보통이 

나，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려고 서울부터 아예 언제까지 걸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럴 경우 보통 4 

~5일은 실히 걸렸는데 그 당시 걸어오던 코스로 가장 많이 애용된 코스는 망우리를 거쳐 팔당， 가평을 

지나， 춘천， 샘밭을 지나， 내평리， 사전랴， 한골상수래를 거쳐 인제로 오는 길이다. 

돌아오는 길은 발걸음도 가볍다. 그러나 한 푼이라도 절약하느라고 짚신도 잘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 

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날 때면 짚신을 신으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의 맨발 

이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이 가시밭길인 경우도 있었다 故손용인은 주막집에서 돈을 다 럴리고 빈럴털 

이로 돌아온 적도 있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그럴 때변 야음을 이용해서 살그머니 동네 안으로 들어와서는 집에 다다라도 안방에는 들어가 자지 않 

았다고 한다. 아래채나 곁채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도 못할 때엔 헛간에서 밤을 새우기 예사였다. 

그러고는 밝은 날， 마누라들의 암묵의 양해를 얻고서야 안방으로 들어갔다 60) 

이렇게 빈털럴이로 돌아오는 것은 멧꾼만은 아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목상들도 빈손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당시에 재목 한 재당 몇 전 할 때였으니 멧목이 한 바닥이변 만 사재는 충분히 나옹다. 그 정도만 

해도 상당한 돈을 만졌을 것이다. 그런 대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목상들도 있었다. 북면 한계리 

의 목상 故김정기가 그러했다. 그는 되려 빚을 지고 와 집에 있는 논 600평을 팔아 그 빚을 충당하기도 

했다. 송문옥의 구술에 의하면 정선쪽 목상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59) 신경란 편대라， 틀어라， 박아라! J ， 1992, p.78. 

60) 김열규 r아리랑， 역사여， 겨레여， 소리여J ， 조선일보사， 1987,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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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언제 멧목아리랑과 민속예술 자료 

1. 멧목아리랑 

1) 박해순(남 .81)의 멧목아리 랑 : 2005년 6월 11일 채록. 

아링아리 λA리 λA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우수나경칩에 물풀리니 합강정 멧목이 떠내려간다 

아링아리 λA리사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창랑에 멧목을 띄워놓으니 아리랑 타령이 처량도하다 

아링아리 λλ리 λA랴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합강정 멧목이 많다고하되 경오년포락에다풀혔네 

아링아리 λA리 λA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멧목의 생활이 좋기는한데 포아리 신영강이 하직일세 

아링아리 λι리 λA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앞시공 뒷사공 물조심하게 포아리 물사품이 치솟는다 

아링아리 λA리 λA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도지거리 갈보야술거근게 보매기 여울에 떼 내려간다 

아링아리 λA리 λA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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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아리 신영강다지나니 덕두원썩정이가날반긴다 

아링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노다가오 자다가오 잠자다가오 보름달이 지도록이 노다를가오 

아링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십년에 강산 변한다더니 소양강이 변할줄을 뒤알았나 

아링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우리나 부모가 날찾거든 떼타러 갔드라고 일러주오 

아링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2) 손용인(남 . 76)의 멧목아리랑 : 1989년 12월 19일 채록 6J) 

아링아링 λA리 λλ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우수나경칩에물풀리니 합강정 멧목이 떠내려 오네 

아링아링 μ리 λι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창랑에 멧목을 띄워 놓으니 아리랑타령이 절로난다 

아링아링 μ‘리사리 아라리요 아링아링 고개로 넘어간다 

도지거리갈보야술거 E게 보매기 여울에 떼 내려가네 

아링아링 λλ리 λλ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멧목의 서방이 좋다더니 포아리 신연강이 하직일세 

아링아링 λA리 λλ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멧목을 타구서 하강을 하니 강나루 건달이 손짓을 하네 

아링아링 μ‘리 λA리 아라리요 아링아라 고개로 넘어간다. 

봉의산정자는구경 정자 소양강정자로만나보세 

아링아링 λλ리샤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61) 전신재인제군의 민속문화(2)J ， r인제군의 역사와문화유적J ， 한림대박물관 강원도 · 인제군， 1996, 

pp.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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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에 강산이 변한다더나 소양강변할줄둬 알었나 

아링아링 λλ리 λι리 아라라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멧목의 생활이 좋다더니 신식의 생활로변해졌네 

아링아링 λλ리샤리 아라리요 아링아링 고개로 넘어간다. 

합강정 멧목이 많다더니 경오년 포락에 다 풀려갔네 

아링아링 λλ리 A리 아라리요 아링아라 고개로 넘어간다 

멧목을 타구서 술잔을 드니 만단의 설움이 다풀리네 

아링아링 λA리 λA리 아라리요 아링아라 고개로 념어간다 

우리집 서방님은 춘천으로 떼타고갔는데 

여울여울 포아리 다 지나서 무사히잘다녀오세요 

아링아링 λA리 λA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3) 김 계근(남 . 88) , 임 일남(남 . 74), 박해순(남 '61)의 멧목아리 랑 : 1985년 채록 62)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우수나경칩에 물풀리니 

@ 아리아리 쓰리쓰라 아라리요 

창랑에 멧목을 띄워 놓으니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도지거리 갈보야술걸르게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멧목에 서방님이 좋다더니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앞사공뒷시공조심하게 

62) 인제문화원인제멧목J ， 2002 , pp.69~71. 

아리아라 고개로 넘어가네 

합강정 멧목이 떠내려가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아리랑타령이처량도하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보매기 여울에 떠내려가네 

아리아라 고개로 넘어가네 

포와리 신영강이 아직일세 

아리아라 고개로 넘어가네 

포와리물시품치솟는다 

이 소리는 박민일 r아리랑J ， 강원대출판부， 1991, pp.297~298. 에 재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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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쾌팽이 포와리 다지나니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합강정 멧목이 많다더니 

e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놀다가오 자고가오 잠자다가오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놀다가 갈마음은 간절한데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십년에 강산이 변한다더니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멧목을 타고서 술잔을 드니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멧목을 타고서 하강을 하니 

@ 아리아리 쓰리쓰라 아라리요 

놀기나좋기는합강정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멧목에생활이좋다더니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덕두원 썩쟁이가 날반기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경오년장마에다풀혔네 

아리아리 고개로 념어가네 

보름달이 지도록 놀다가가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서산낙조에 해떨어지네 

아리아리 고개로 념어가네 

소양강변한줄뒤알았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만단의 서름이 다풀어지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광나루 건달이 손짓만 하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넘기나좋기는거닐고개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신식의 생활로 변해졌네 

멧목아리랑은 강원도아리랑의 가락으로 기본 음수율은 3.4조~4' 4조로 박민일은 파악한다. 모든 

연에 걸쳐서 정(↑없， 원(想)， 애(哀) , 환(뚫b의 명암이 낭만과 사랑을 잃지 않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애 

조(哀調)라고 파악을 한다. 그러면서 떼꾼들은 이런 소리를 통하여 옹갖 고난을 낙(樂)과 환(歡(으로 바꾸 

려는 의지가 표백이 되어 있다고 박민일은 보았다.뼈 

멧목을 운행하면서 보이는 것은 오직 자연뿐이다. 물소리， 하늘， 바람， 강변， 산， 이런 자연과 마주하면 

서 몇 날 며칠을 운행하면서 자연스레 듣게 되는 인간의 내면의 울림이 있다. 그 울림이 멧목아리랑에는 

다양한 정조로 표현이 된다. 그러다보니 어찌 들으면 처량하기도 하고 또 어찌 들으면 사뭇 고즈념하기 

도 하다. 이처럼 조용하면서도 애조 띤 소리가 멧목아라리이긴 하지만 주막집에서 부를 땐 결코 애조는 

63) 박민일아리랑J ， 강원대출판부， 1991,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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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자진아라리의 곡조로 돌렸을 것이다. 또 멧 가까이 접근한 썩정이들과 수작이라 

도 나눌라치면 아마도 자진아라리 곡조가 아니면 흥이 반감되었을 것이다. 실제 현지 채록 중에 자진아라 

리로 부른 것을 채록한 경우가 r강원의 민요 1 J에 보면 엿보인다. 인제읍 합강2리에 사는 박춘매는 멧목 

아리랑을 자진아라리 곡조로 부르기도 했다 64) 다음은 박춘매의 아라리다. 

4) 박춘매(여 . 79)의 떼타는소리 : 2000년 6월 27일 채록. 

아링아링 쓰리쓰링 아라리요 아링아링 고개를 넘어간다 

십년이면강산이 변한다더니 소양강변할줄을뉘알았나 

아리아리 쓰리쓰링 아라리요 아링아링 고개를넘어간다 

우수야 경칩에 물풀리니 합강정 멧목이 떠내려간다 

아리아리 쓰리쓰링 아라리요 아링아링 고개를 넘어간다 

멧목을 타구서 술잔을 드니 만사에 설움이 다 풀린다 

아리아리 쓰리쓰링 아라리요 아링아링 고개를 넘어간다 

앞사공 뒤사공 몸조심하오 포아리 여울에 떠내려간다 

2. 인제 멧목놀이 

이 놀이는 1985년 6월 속초에서 열린 제3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인제 멧목놀이〉란 이름으로 

출연하였던 작품이다. 당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그 해에 강릉에서 열린 제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 

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였다. 

다음은 그 내용을 r강원의 전통민속예술」에서 전재했다 65) 

전승마을 : 인제군 인제읍 합강라 

고증: 김계근임일남 

지도 : 박동화(문화공보계장) 

유래 

남한 유일의 “멧목 원형”을 보존 전수하고 있는 마을은 바로 인제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인제군 인제읍 

64) 강등학 r인제군」 ， r강원의 민요 1 J , 2001, p.535. 

65) 강원도 r강원의 전통민속예술J ， 강원일보사， 1994, pp.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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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강리 마을이다. 

이 지명이 말해주듯 남쪽방향으로 흐르는 인북천과 북쪽방향으로 흐르는 내린천이 서로 합류하는 위 

치에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동네 이름을 합강이라 명명했다. 

옛부터 인제지방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협곡준령에 풍부하고 다양한 임목자원을 갖고 있어，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임목을 서울 등지에 건축용 자재로 공급하여 주며 생계를 영위하여 왔다 

교통수단이 전혀 없던 시절이었기에 이들은 설악산 대암산 대우산 향로봉 등지에서 별재된 원목은 

인북천으로， 가리산， 점봉산， 방태산， 개인산 등지에서 벌채된 원목은 내린천으로 띄워보내 두 강물이 합 

치는 합강리 마을에서 원목을 수거하여 강변 백사장에 야적케 한 다음 이를 멧목으로 만들어 북한강 수 

계를 이용 서울로 운반했었다. 

이와 같은 산간지방 특유의 애환이 서린 생활문화를 이 마을은 향토민속으로 보존 전승하고 있다. 

특색 

인제멧목놀이는 풍무한 임산자원 속에 나무를 벌채하여 놓았다가 강물이 늘어나면 멧목을 만들어서 

수로를 이용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 등지로 운반하면서 삶을 이어왔던 옛 조상들의 지혜로움과 수로 

를 이용한 교통문화를 표출한 것이 특정이라 할 수 있다. 

구성 및 놀이과장 

“인제멧목놀이”는 옛 조상들의 교통수단을 한 장면으로 구성， 애환이 서런 생활문화를 재현하는 민속 

놀이로서 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과장 : 산치성 ， 벌목작업 

@ 목상이 벌목꾼， 목도꾼 등 여러 사람을 인솔 입산하여， 벌목하기 전에 인부들의 통치를 예방하는 산 

치성을 드라는 제를 지낸다. 

@ 제는 목상이 제주가 되어 잔을 올리고 두 번 반 배례한다. 

@ 배례 후 목상은 잔을 들어 임목나무에 3번 나누어 붓고 과일을 집어던지며 고시례를 한다 

@ 고시레와 동시에 셋상이 철상되고 벌목꾼이 도끼를 들고 임목나무 앞으로 나가서고， 목상이 “어명 

이요” 하고 소리지르면 벌목꾼과 목도꾼이 함께 “어명이요” 하고 복창한다. 

@ 복창이 끝나는 즉시 벌목문은 도끼로 벌목작업을 실시한다. 

@ 쓰러진 나무를 벌목꾼은 2개조로 나누어 한 패는 도끼로 가지를 치고 또 한 패는 거도로 나무를 

20자길이로자른다. 

@ 원목은 종류에 따라 부동 궁궐 편목 연목 회목의 5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제2과장 : 하산작업， 목도운반 

@ 벌채된 원목은 칭이나 맛줄， 목도채를 이용 끌어서 하산하여， 목도를 운반한다. 

@ 목도는 4인목도로 하며 이때 선소리꾼의 운목노래에 맞추어 후렴을 받으며 원목을 운반한다. 

제3과장 : 강치성， 옛목벌류 

@ 야적된 원목 25~30개를 한묶음(멧꾼은 이를 한 동가리라 함)으로 하여 5동가리를 얽으로 엮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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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동가리 엮는 떼를 ‘한바닥’ 이라 한다.) 

@ 이때 2번째 동가리부터는 엮은 원목의 숫자를 순서적으로 2개씩 줄여 엮는다. 

@ 엮은 5동가리를 강물에 띄워 연결하고 강다리와 그례(노)를 설치한다. 

@ 멧목이 완성되면 멧사공의 가족 친지 마을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강치성을 올린다 

@ 강치성은 무속이 별지 축문에 의해 행하며 앞멧시공과 뒷멧사공이 제주가 되고 전 출연자가 배례한 

다. 

@ 축문이 끝나면 멧사공 등이 멧목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애환의 여정이 시작된다. 

@ 멧목은 합강정을 출발하여 여러 곳을 경유하며 목적지인 서울 광나루에 도착한다. 

@ 목적지인 서울 광나루에 도착하면 강주인으로부터 공가(노임)나 광목을 받아 젊어지고 귀향하며 동 

네사람들과 한마당 놀이를 하며 종연한다. 

3. 인제 멧목꾼소리 

인제군에서 1985년 6월 속초에서 열린 제3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인제 멧목놀이〉란 이름으로 

출연하여 종합최우수상을수상하였다. 이 해 9월에 강릉에서 열린 제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 

도 대표로 참가할 때 〈인제 멧목꾼 소리〉란 이름으로 참가하였다 

다음은 그 때의 팡플렛 내용이다. 

배경 

남한 유일의 ”멧목 원형”을 보존 전수하고 있는 마을은 바로 언제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마을이다. 이 名이 말해주듯 남쪽방향으로 흐르는 인북천과 북쪽방향으로 흐르는 내린천이 서로 

합류하는 위치에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동네 이름을 합강이라 명명했다. 

옛부터 인제지방은 천혜적인 자연경관과 더불어 협곡준령에 풍부하고 다양한 임목자원을 갖고 있어，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임목을 서울 등지에 건축용 자재로 공급하여 주며 생활했다. 

교통수단이 전혀 없던 시절이었기에 이들은 설악산 대암산 대우산 향로봉 등지에서 벌재된 원목은 

인북천으로， 가리산， 점봉산， 방태산， 개인산 등지에서 벌채된 원목은 내린천으로 띄워보내 두 강물이 합 

치는 합강리 마을에서 원목을 수거하여 강변 백사장에 야적케 한 다음， 이를 멧목으로 만들어 북한강 수 

계를 이용 서울로 운반했었다. 

이와 같은 산간지방 특유의 애환이 서린 생활문화를 이 마을은 향토민속으로 보존 전승하고 있다. 

발굴 · 재현 

해방과 더불어 밀어닥친 서구문명의 이기로 인제멧목이 자취를 감춘지는 40년이 념는다. 

더구나 수복지구라는 지정학적 특수여건과 대부분이 이주민인 인제주민 구성으로 보아 인제멧목의 원 

형을 발굴 재현하기까지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그러나 인제군에서는 향토 고유문화의 창달이라는 의지로 당시의 인제멧목에 관여했던 여러 어르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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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적증언을 토대로 강원대학교 박물관(관장 : 최복규 교수)에 학술조사를 의뢰하여 인제멧목의 원형을 

문헌으로 정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발굴 정립된 남한 유일의 마지막 남은 인제멧목의 원형을 보존 전수하기 위하여 이를 향토 고 

유민속으로 계발하여 오던 중 1985.6.14 제3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종합 최우수상을 

받고， 1985 전국 대회 강원도 대표(민요부분)으로 출연하게 되 었다. 

※ 고증을해주신분 

인제읍상동리 김계근 

인제읍합강리 임일남 

인제읍합강리송태익 

떠|모 면느 바버 
-^、 -. iì L- ζ그 I그 

。 떼는 보통 직경 5치， 길이 20자의 원목을 25~30개 단위로 묶는다. (이를 ‘한 동가리’ 라 함) 

O 이와같은동가리를 5개를만들어 연결한다，(이를 한바닥’이라함) 

o 2번째 동가리에서부터는 순차적으로 원목의 숫자가 2개씩 줄여 묶는다. 
O 첫째 통가리와두 번째 통가리의 사이를 3자 정도 띠어 연결하고 이하동가리는붙혀서 연결한다. 

O 멧목이 완성되면 멧목 앞뒤에 강다리 (y자형의 노 받침대)와 그래(노)를 설치한다. (앞멧사공， 뒷멧사 

공) 

。 멧목을 엮을 때 사용되는 끈은 모두 얽(드렁얽)을 사용한다. 

출연과장 

제1과장 : 산치성， 멀복작업 

@ 목상 이기홍(45)이 벌목꾼 목도꾼 등 여러 사람을 인솔 입산하여 벌목하기 전에 인부들의 통치를 

예방하는 산치성을 드라는 제를 지낸다. 

@ 제는 목상이 제주가 되어 잔을 올라고 두 변 반 배례한다. 

@ 배례 후 목상은 잔을 들어 임목나무에 3번 나누어 붓고 과일을 집어던지며 고시례를 한다. 

@ 고시레와 동시에 셋상이 철상되고 벌목꾼이 도끼를 들고 임목나무 앞으로 나가서고， 목상이 “어명 

이요”하고 소리지르면 벌목문과 목도관이 함께 “어명이요”하고 복창한다 

@ 복창이 끝나는 즉시 벌목꾼은 도끼로 벌목작업을 실시한다. 

@ 쓰러진 나무를 벌목꾼은 2개조로 나누어 한 패는 도끼로 가지를 치고 또 한 패는 거도로 나무를 

20자길이로자른다. 

@ 원목은 종류에 따라 부동 궁궐 편목 연목 회목의 5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제2과장 : 하산작업， 목도운반 

@ 벌채된 원목은 얽이나 맛줄， 목도채를 이용 끌어서 하산하여 ， 목도를 운반한다. 

@ 목도는 4인 목도로 하며 이때 선소리꾼 박해순(61세)의 운목노래에 맞추어 후렴을 받으며 원목을 

운반한다. 

86 I 띤제옛옥끄f 옛끊들 



VI. 인제 옛목아리랑과 민속예술 자료 

제3과장 : 강치성， 옛목벌류 

@ 야적된 원목 25~30개를 한묶음(멧꾼은 이를 한 동가리라 함)으로 하여 5동가리를 칩으로 엮는 

다. (5동가리 엮는 떼를 ‘한바닥’ 이라 한다J 

@ 이때 2번째 동가리부터는 엮은 원목의 숫자를 순서적으로 2개씩 줄여 엮는다 

@ 엮은 5동가리를 강물에 띄워 연결하고 강다리와 그레(노)를 설치한다. 

@ 멧목이 완성되면 멧사콩의 가족 친지 마을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강치성을 올린다. 

@ 강치성은 무속 박해순이 별지 축문에 의해 행하며 앞멧사공 심한호(66)와 뒷멧사공 조해수(67)이 

제주가 되고 전 출연자가 배례한다. 

@ 축문이 끝나면 멧사공 등 5명이 멧목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애환의 여정이 시작된다. 

@ 멧목은 합강정을 출발하여 애닮은 여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멧목아리랑’ 을 구성지게 부른다. 

@멧목은합강정을출발하여도지거리 덕두원 팔당을경유목적지인서울광나루에도착하게된다. 

@ 경유지 중 팔당나루에 멧목이 도착하면 들병장수인 썩쟁이 최종옥(39) ， 김순경 (58)이 배를 타고 멧 

목에 접근하여 멧사공들을 놀다가도록 유혹한다. 

@ 목적지 인 서울 광나루에 도착하면 강주인 최양준(73)으로부터 공가(노임)나 광목을 받아 젊어지고 

귀향하며 동네사람들과 한마당 놀이를 하며 종연한다. 

‘ 운목노래 (p. 61 목도소리 참조) 

‘ 강치성제문 (p. 70 제문 참조) 

‘ 멧목아리랑 (p. 79 참조) 

※출연자 

출연인원 : 90명(남 : 84, 여 : 6) 

지도교수 : 최복규(강원대학교 교수， 박물관장， 문학박사) 

소리지도 : 박해순(인제문화원 이사) 

연출지도 : 박동화(인제군 문화공보실) 

서ζ〉 며 ζ〉 연령 배 역 서ζ〉 며 ζ〉 연령 

최양준 73 강주인 이동준 62 
이기홍 45 E「Lλ。L 박용성 72 

전재홍 46 집사 노병준 70 
김정식 18 ’ 김용구 68 
조해수 67 뱃사공 김경원 17 
심한호 66 ’ 임종규 17 
한태석 64 벌목꾼 최인환 17 
이종학 74 ’ 권동진 17 

배 역 서o 며 o 연령 

안되태 18 
인종호 18 
한광석 17 
황운기 17 
이덕환 73 
최해수 64 

옥재광 59 
손용인 72 

배역 

벌목꾼 망태꾼 

망태꾼 꾼
 

도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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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C그 며 o 연렁 배역 서C그 며 o 연령 배역 서o 며 ζ그 연령 배역 

김영배 70 목도꾼 홍문기 18 목도꾼 최종옥 39 썩쟁이 

김영화 61 " 심영철 18 ’ 박춘매 65 
Z디]二 1-l걱 ’二 70 " 호。서 。우 , 18 " 정옥자 59 
정춘식 73 ι 엄영호 19 ι 김옥란 58 
김해진 73 ν 이병례 19 ’ 염희장 19 I 지게꾼 
정재식 74 " 강경희 17 ’ 심재용 19 
김흥규 72 " 최승규 / " 신영화 19 

김영규 74 " 김만수 75 " 한광석 18 
김기옥 71 " Lr41호 。HJ 63 ν 오인섭 18 

동상인 70 " 정명택 72 " 박해순 62 | 소리꾼 
선순영 64 " 조동관 65 " 김상혁 65 농악 

박인동 48 " 송태익 63 ’ 전재봉 77 

조성구 63 " 김만전 63 ν 。 1조 。며 。 67 

연양수 18 ’ 박희운 34 ’ 。1’ 三f’느5 」L 73 

목욕균 18 ’ 카。켜 。주 , 17 멧목기 김태호 59 

박응기 18 " 전성인 16 나루터기 위상선 62 

김형수 17 ’ 김진훈 16 " 김순기 65 

심영권 17 " 김용우 16 " 이상주 48 

염흥석 17 ν 한상운 18 ι 허만영 51 

홍석만 18 ν 시도。서 。 18 μ 박재성 61 

안길용 18 ’ 송옥배 70 썩쟁이 임경섭 69 

최종근 19 " 김순경 58 " 이용길 44 

4. 인제멧목재현 

인제문화원에서는 2002년도에 인제의 멧목 재현 작업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2002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멧목을 만드는 전과정을 재현하여 비디오로 영상화에 성공했다. 이어 10월에 열리는 인제 군민의 

축제인 합강제에 직접 멧목을 만들어 시연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제 인제군에서 인제의 멧목은 주요 

한 민속으로 다시금 복원되었다. 

그 작업을 지휘한 인제문화원의 이만철은 다음처럼 그 과정을 설명한다. 

지난 4월초 본원에서는 인제 멧목 재현을 금년 내에 추진하고자 멧목 생활을 직접 하였던 원로 손용인 

옹과 박해순 전 문화원장과 함께 인제군청을 찾아가 군수(이승호) 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제 멧 

목의 재현이 목 펼요한 가치성이 있다고 합리적인 뭇을 이루었다. 결과는 금년 10월 합강제 행사 때 추진 

하기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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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멧목 재현의 계획을 틈틈이 세웠다가 점검이 따르면서 여러 번 반복을 거듭하기도 했었다. 

이번 재현을 영상기록으로 남기고자 서울에 있는 “디지털 영 프로비전”과 용역을 체결하고 현지 답사에 

임했었다. 

9월 17일 그 첫 번째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목도 연습이 합강리 소재 인제 제재소에서 이루어지면서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을 지표 삼아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는 소품 구입과 제작에 준비를 하면서 시간 

은 흘렀고 9월 26일 아침부터 재연에 들어갔다. 

인제읍 고사리 산 5번지 군유림으로 목상(문화원장)과 벌목꾼은 입산을 하고 산치성을 드리고 “어명이 

오”와 함께 첫 도끼질로 나무 한 그루가 넘어갔다. 

이어서 벌목이 시작되고 통길을 만들어 원목을 하산하고 집하장으로 운목하여 다시 적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하나하나 추진되더니 드디어 멧목 엮기가 완결되었다. 10월 4일 합강 합수머리에는 각 기관 단체 

장과 지역 주민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나와 지켜보고 각 방송사와 신문사에서도 보도진이 나 

와지켜보고있었다. 

오후 2시 멧목 운행에 앞서 강치성으로 시작이 되고 멧목 운행이 시작이 되더니 애환이 서린 멧목 소리 

가옛 멧목생활사의 얼을그리면서 재연이 연속되었다 66) 

인제의 멧목을 복원하는 작업이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인제군은 후대에 길이길이 전승할 주요한 민속 

자료를 갖게 되었다. 더붙어 멧목아리랑을 더욱 널리 알리고자 매년 합강제에 멧목 재현을 하기로 하였 

다. 다음은 2002년 당시 멧목 재현을 추진했던 계획(안)이다. 

인제 멧목 재현 추진계획(안) 

우리 인제군의 고유 민속사인 멧목 생활사를 재현함으로 옛 선인들의 성스러운 지혜와 그 작업 과정에 

서의 고통과 애환이 서려 있는 생활사를 재정리하여 계승 · 보존하고 자라나는 후세들의 산 교육으로 승 

화시키는데 중요한 자료로 기여하고자 함. 

i 개요 

O 기 간 : 2002년. 9. 1O~10. 10(1개월간) 

。 장 소 : 인제읍 고산리 및 합강정 일원 

O 주관: 인제문화원 

O 후원 : 인제군 

O 협 찬 : 인제경찰서， 인제향교， 기린농협， 3821부대， 303경비연대， 두산(주) , 인제제재소 

O 고증 : 손용인， 박해순 

‘추진방향 
O 멧목 생활사에 종사하였던 원로 노인네의 충분한 고증 취득 

66) 인제문화원 r인저1 멧목J ， 2002 ,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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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현 사업 추진계획서 수립에 의한 단계적 추진 

O 수요되는 소품 사전 확보 

O 문헌 및 사진과 DVD 영상기록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추진 

‘ 떳목재료준비물 
버
닙
 
-댐

 
-
댐
 

-

준비기간 

02.9.10-9.20 

심홍규 제작 

철물점 구입 

제작 

샘
 -뻐
 

-M 

-때
 -
챈
 
쩌
 -
째
 

-빼
 
-
때
 
-
때
 
-
때
 

-해
 一때
 -때
 -뻐
 -
뻐
 
해
 -
째
 

E 목 

소나무 원목(12자) 

소나무 원목(9자) 

강다리 

강다리 보조대 

그레 

등태 

가줄(맛줄) 

자귀(대) 

자귀(소) 

톱 

도끼 

낫 

집게 

도비 

쩍쇠 

망치 

목도대 

브
 냐 

「T

멧
 
목
 재
 
료
 

작
 업
 
도
 
구
 

t!l 
;’<

장
 
비
 

수 량 

20 

5 

25 
20 

20 

1 

1 
1 

10 

1 

1 

프프 .2 = ..., 
남자민속복 

여자민속복 

머리 수건 

주머니 

짚신 

두루마기 

조끼 

갓 
= "" '0 TT"'ï 

제수물 

수염 

‘ 소품준비물 
택
-
랩
 

-’ 

쥐

-한
 

준비방법 

제작 

준비기간 

02.9.20 

위
 -

벌
 -
二
개
 τ
 

단
 -

핸
 -
랩
 

-
’ 

노
 -하
」
 

ι
 

-
벌-개
 

샘
-
댐

-샘
-
，
 

구입 

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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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인원 
3프 2. = -, 

별목꾼 

앞사공 

뒷사공 

목도꾼 

소리꾼 

주모 
12..，시F 
--, 0 

계 

단 우l 
며 
。

영 수 

20 

l 

1 

10 

1 
2 

1 

36 

준비기간 

02.9.10 

닙} 닙세 
o I=J 비 고 

일당지급 지역 주민 

i 소요인원 

과 정 자 λ 
。--'-- 소요시간 인원(배역) 뿜

 
요
 

<
} l 

입산 

산신제 

님~ 12.. 
E프 --, 

하산 

모
 
「

(목도) 

운목(적심) 

토장쌓기 

(원목적재) 

멧목엮기 

강치성 

멧목 운행 

인제읍 고사리 

산5번지 

합강 ~ 고사리 

모
 
「루

 
노
 

합강 

1시간 

3시간 

1시간 

3시간 

3시간 

1시간 

12시간 

1시간 

5시간 

목상 l병 

별목문 20명 

별목꾼 20명 

목도문 20명 

철떡군 20명 

20명 

목상 : 갓， 민복 및 도포， 착 

복，짚신 

벌목꾼 : 민복， 짚신， 홀치기， 

작업도구 

제물: 주， 과， 포， 돼지머리， 

소지 

벌목꾼 · 민복， 짚신 

작업도구: 톱， 도끼， 낫 

도비，통길 

목도채， 목도끈， 

도비，집게 

지렛대 

목도채， 목도끈， 

집게，도비 

원목(12자) 60개 

원목(9자) 1907H 

강다리 2개 

강다리 보조대 4개 

멧목꾼 10명 | 그레 2개 

목도문 10명 | 등태 607H 

가줄 10타래 

작업도구 : 도끼，자귀， 톱， 

낫， 목도채， 목도끈， 

도비， 집게 

목상， 집사， 앞사공， I 축문， 돗자리， 제 수장， 
뒷사공， 축문 각 1명 | 주， 과， 포， 돼지 머 리 

앞사공， 뒷사공， 소리꾼 | 멧목기， 장고 

각 1명，주모 2명 I (마이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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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원도멧목소리 

1) 인제의 멧목소리 

* 인제 떳목노래 67) 

인제골 합강정 양소 앞에서 펠 댔소 

귀암 여닮 치올라 가니 뒷다리가 떨리네 

귀암 여닮 지나니 신라오가 당해 

신라오 당하니 겁이 뚝묵난다 

그 아래 뚝떨어지니 비틀이가 당해 

비툴이산고개술뷔놔라 

비틀에 뚝떨어지니 황소못에 당해 

황소못앞에다술뭐놔라 

황소못뚝떨어지니 이막손이 당해 

이막손앞에다술뷔놔라 

이막손으로 묵떨어지니 까치여울이 당해 

까치여울 앞에다 술뭐놔라 

까치여울은 뚝떨어지니 화리가 당하네 

화리앞에다술뭐놔라 

모래야무지 같으면 우리가 당한다 

화리로 묵떨어지니 재여울에 당해 

재여울에 새순무지 달러가자 

재여울을묵떨어지니 배소귀리가탕해 

배소귀리 뚝떨어지니 송산파리가 나온다 

송산파리에 뚝떨어지나 거무여울이 나오네 

거무여울 그 아래는 개여울이 나온다 

송산파리여 다 지내가니 어디메나 하니 

춘천에 우두구아고 아우구가 나온다 

우두구하고 밑에는 어디가 나오나 

뒤뚜루 앞에야 모새여울 나온다 

모새여울 뚝떨어지나 소양강 다리밑이요 

소양강 다리밑에는 붕어여울이 나온다 

소양강 아래서 절별을 하니 

돌아놓고생각하니 황새여울무서워 

‘ 

67) 이창식 r멧목관련민요의 실상과 활성화방안」 ， r한국민요학J8집， 민요학회， 2000,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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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여울 묵떨어지니 차돌맹이가 무서워 

차돌맹이 묵떨어지니 양수리 다리빨이야 정말 무서워 

양수리 다리빨 밑을 떨어지니 석정바우로다 

석정바우를 묵떨어지니 어디가 당해 

우미네 광나루 다리빨을 뚝떨어지니 

그마을에 내려가니 천양산양소라 

그소를 다 지내니 어디메가 당도하나 

뚝섬을 들어가니 마지막이로다 

* 떼꺼내는소리 : 2000년 7월 20일 채록 681 

- 가창자 : 손용인(남 . 80)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거주 

야떼가걸혔네 떼 좀 떼주게 

여차에여차 

니나노가안나오나 

여차허니 여차 

* 목도소리 691 

이나무가어디서왔나 

방태산제일봉에 

낮이면은일광을타고 

밤이면은이승을먹고 

낙락장송되었다가 

만인간의 힘을빌어 

인제합강에나왔도다 

이나무를끌어다가 

기역자로집을짓고 

한오백년살고지고 

가자가자어서가자 

고향찾아어서가자 

나귀등에솔질하여 

소고안장지어타고 

여차하니 여차 

여차하니 여차 

여차하니 여차 

여차하니 여차 

여차하니 여차 

여차하니 여차 

여차하니 여차 

여차하니 여차 

여차하니 여차 

여차하니 여차 

여차하니 여차 

여차하니 여차 

여차하니 여차 

여차하니 여차 

68) 강등학 r인제군J，강원의 민요 1 J , 2001, p.532. 

69) 인제문화원 인제멧목J ， 2002, pp.49~51. 

VI. 인제 멧목아리랑과 민속예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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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교건너광한루가자 여차하니 여차 

노류장화인개유지 여차하니 여차 

만첩청산어디려냐 여차하니 여차 

다죽다죽드린정이 여차하니 여차 

어이하여 변할손가 여차하니 여차 

도중한식 바쁜몸이 여차하니 여차 

점심참이늦어진다 여차하니 여차 

날아가는원앙새야 여차하니 여차 

너와나와짝을지어 여차하니 여차 

노세노세 젊어노세 여차하니 여차 

늙어지면못노나니 여차하니 여차 

마오마오그리마오 여차하니 여차 

사람괄시하지마오 여차하니 여차 

이팔청춘소년들아 여차하니 여차 

백발보고웃지마라 여차하니 여차 

먼데사람 듣기좋게 여차하니 여차 

곁에사람보기좋게 여차하니 여차 

EE물동이 호박씨날듯 여차하니 여차 

빨랫줄에 제비놀듯 여차하나 여차 

어화둥실잘도논다 여차하니 여차 

창포밭에불나비날듯 여차하나 여자 

퉁실둥실잘노논다 여차하니 여차 

* 목도소리 : 1 990년 12월 20일 채록 70) 

- 가창자 . 양주석(남 . 69) 인제군 상남면 하남3리 

이 나무가어데서왔나 영차하니 영차 

방태산제일봉에 영차하니 영차 

낮이면은일광을타고 영차하니 영차 

밤이면은이슬을먹고 영차하니 영차 

낙랑장송되었다가 영차하니 영차 

만인간의 힘을빌어 영차하니 영차 

인제합강나왔도다 영차하니 영차 

이나무를끌어다가 영차하니 영차 

70) 전신재 r인제군의 민속문화(2)J ， r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J ， 한림대박물관 · 강원도 · 인제군， 1996 ， 

pp.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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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역자로집을짓고 영차하니 영차 

한오백년살고지고 영차하니 영차 

가자가자어서가자 영차하니 영차 

휘영처영 어서가자 영차하나 영차 

나를반기는 원앙새야 영차하니 영차 

널과날과짝을하여 영차하니 영차 

노세노세 젊어놀아 영차하니 영차 

늙어지면못노나니 영차하니 영차 

노류장화 ... 영차하니 영차 

가죽가죽붙은정이 영차하니 영차 

어이하야변할손가 영차하니 영차 

나구안장지어타구 영차하니 영차 

오작교건너광한루가자 영차하니 영차 

마오마오그리마오 영차하니 영차 

사람괄세하지마오 영차하니 영차 

* 인제아리랑 : 1989년 12월 21일 채록 71) 

- 가창자 : 최양희(여 .70) 

인제 합강정 멧목을 띄우고 나니 

아니나가던 춤이야 제절로 나간다 

2) 춘천의 멧목소리 

* 떳목아리랑 : 1994년 4월 17일 채록 72) 

- 가창자 : 김상운(남 . 1917년 생) 춘천시 신북읍 천전3리 거주 

도짓거리 갈보야 어서 숨 결러라 

귀내기 여울에 떼 내려온다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VI. 인제 멧목아리랑과 민속예술 자료 

71) 전신재 r인제군의 민속문화(2)J ， r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J ， 한림대박물관 강원도 인제군， 1996, pp.130. 

언제읍 고사리에 살았다. 

72) 향토사연구회한강유역사연구J ， 도서출판 산책， 1999, p.474. 이 소리는 「강원의 민요 1 J에도 다시 채록되어 

전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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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고개고개루나를념겨주게 

춘천아 봉의산아 너 잘 있거라 

소양강 배턱이 하직이로구나 

이라리아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루 나를 넘겨만 주소 

* 떼 타는소리 2001 년 8월 29일 채록 73) 

- 가창자 : 최선규(남 . 85) 춘천시 신동면 중3리 거주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앞뒷사공 뒷사공 보구서 괄세를 마라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개여울 닥쳤는데 

뒷사공아눈밝히어서 그내를당겨 

* [데 타는소리 : 2000년 7월 18일 채록 74) 

- 가창자 . 허재흠(남 . ?) 춘천시 신북읍 천전3리 거주. 

도지거리 갈보야술걸러라 

지내리 벼랑에 멧목 내려가네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아리아리랑고개고개루날넘겨주게 

춘천의 봉의산아 너잘있거라 

서울의 묵섬에갔다가 다시 돌아오마 

73) 김의숙 전신재 춘천시」， r강원의 민요 1 J , 2001, p.800. 

74) 김의숙 · 전신재 r춘천시」， r강원의 민요 I J , 2001, 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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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천의 멧목소리 

* 떼타는소리 : 2000년 11월 12일 채록 75) 

- 가창자 : 유희열(남 . 77) 화천군하남변 안평리. 

기내기소에 떼띄워 놨으니 

도지거리 갈보들은술좀걸러놔라 

오늘저녁에 도지거리서자고 갈랜다 

* 떼 타는소리 : 2000년 9월 24일 채록 76) 

- 가창자 : 서태현(남 .74) 화천읍 푸산2리 거주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멧목이 니레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사여울 내려갈제 조심하라 

멧목아 내려갈제 조심하셔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덜레여울 내려갈제 조심하고 

멧목이 내려가길 기원한다 

* 나무 벨 때 부르는 소리 : 1994년 12월 22일 채록. η) 

가창자 : 최승조(남 . 74)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거주. 

우여 부여르 이이예 올라만 가는구나 

옆에 있는 사람 말릴 생각하여라 

발 성각지 아니하면은 니 발이 내 삿에 찔린다 

우여라 부여르 이이예 올라가자 빨리 

우여르부여라부여 으이예 

술먹은참수가돌아오니 

빨리 이묘를끼고스술한잔을먹자 

올라부어라 

여러 사람들빨리 끼고스 

쉬구서 낫도 갈고 술도 먹고 

75) 이창식 r화천군」， r강원의 민요 1 J , 2001, p.l214 
76) 이창식 r화천군」， r강원의 민요 1 J , 2001, p.1223 

VI. 인제 옛목아리랑과 민속예술 자료 

77) 김풍기 · 김충수화천군의 민속문화J，화천의 역사와 문화유적J ， 1996 ,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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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선의 멧목소리 

* 멧목소리 : 1997년 9월 16일 채록 78) 

- 가창자 : 이명근(남 . 1917년 생) 정선군 신동읍 운치2리 수동 거주. 

무지공산아 잘 자랐나 한양을 간다네 여어차 

한치두치 여어차 

이 고개가 옛날부터 소문이 났다네 여어차 

우리 사공들은 애꾸될새 여어차 

울걱울걱 여어차 

한번만 더하면 되겠네 여어차 

지남석에 쩍들어붙였네 여어차 

이낭군을 보게 몸부림을 한다네 여어차 

삼동허리를 고분주고 서네 여어차 

정통같은 팔섬으로 여어차 

무지공산에 잘 자란 낭귀야 한양을 간다네 여어차 

울킥덜킥 여어차 

한번만 더하면 될 듯하네 여어차 

이렇게 가도한양을간다네 여어차 

삼동허리를곱은곱상여어차 

왜 이러한가여어차 

* 목도소리 79) 

자여영차하면 영차 

여우우리 군인 영차 

여자알한다고 영차 

팔도명산에 영차 

자소오문났소 영차 

자여영차할제 영차 

여두발치를 영차 

자 모두쳐(모아서) 딛고 영차 

78) 한뉴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r한강유역사연구J ， 1999, p.452 

이 소리는 후에 r강원의 민요 1 J , 2001, PP.625~626. 어l 재수록되었다 

79) 신경란 편， 따라， 틀어라， 박아라J ， 뿌리깊은나무， 1992, p.40. <아우라지 멧사콩 송문옥의 한평생〉이란 부제가 

붙어 있다 소리는 송문옥(1906년생)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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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인제 멧목아리랑과 민속예술 자료 

다 윌겨(옮겨) 보세 영차 

또한번만 영차 

대이레(힘을써) 보면 영차 

아 군두목(군두쇠)80)이 영차 

하콩튀듯하네 영차 

자우리군인 영차 

참잘하네 영차 

* 떼 타는소리 : 2001 년 6월 21 일 채록 81) 

- 가창자 : 최봉출(남 . 83) 정선군 남면 무릉리 멀미아파트 거주. 

황새여울 된꼬까리 떼지워놓게 

만지산 전산옥이 술판차려놓게 

미창아리랑 서창영월아 술한잔 부어라 

물명주 돈지갑에 돈쏟아진다 

* 떳목 넘기는 소리 82) 

멧목이 내려가다가 바위에 걸리면 떼가 뒤엉켜 ‘돼지우리’ 를 짓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앞 사공과 

뒷 사공이 떼에 싣고 가던 긴 막대를 떼 밑에 넣고 들썩거리다 보면 떼가 미끄러져 내려가지만 꼼짝하지 

않을 때도 많았다. 앞 사공과 뒷 사공만으로 힘에 부치면 지나가던 떼문들에게 도웅을 청했다. 떼꾼 사이 

의 동료의식은 대단해 앞서가던 떼가 파손되거나 걸리기라도 하면 갈 길을 멈추고 도와주었다. 

떼꾼 여렷이 긴 막대를 밑바닥에 넣고서 힘을 쓴다. 사십 미터가 넘는 멧목을 넘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멧목을 넘기는 일이 힘에 부치면 강제로 넘기려하지 않고 마지막 동가리의 양쪽 가장자리에 매 

어놓은 목재 한쪽을 둔태에서 풀어 마치 비행기 날개처럼 펼쳐놓고 쏠리는 물살의 힘을 받아 부드럽게 넘 

어가게 하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끝 동가리의 나무를 펼치는 방법을 ‘멧봉 단다’ 고 한다. 바위에 걸린 멧 

목이 넘어가라고마치 사람을달래듯소리를메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오오차’ 하는소리를한목소리로 

받아부르며힘을썼다. 

80) 군두쇠 : 큰 재목을 산에서 운반할 때에 재목의 한쪽 머리에 박고 거기에 줄을 매서 끄는 크고 굵은 쇠고리 

81) 진용선 r정선군」， 「강원의 민요 1 J , 2001, p.583. 

82) 진용선 r정선멧목J ， 정선문화원， 2001, pp. 91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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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차 

이냥구 보게 옴부림을 한다네 어어차 

한 번만 더하이면 될듯하네 어어차 

한치두치 어어차 

일세번쩍에 오호차 

이 고개 보게 옛날부턴 소문이 났다네 오어차 

목7사 U 우」 • 며므」흐 」신 ] 적 1 커;::)네 ” 오오차 

우리야사공들엣고갤세 오오차 

여차하니 한번만 더하이면 될듯하네 

정동같은팔심으로 오허차 

삼동허리를고분곱상에 오오차 

어데가 절렸나 저린데 마꿈 오오차 

이냥기 지남석이 쩡얼어 붙었다네 오오차 

어데가 절렸지 절린데 마꿈 오오차아 

무지 공산에잘자란냥기 오오차 

이렇게 가도 한양을 간다네 오오자 83) 

* 떳목노래 : 1997년 11월 11일 채록 84) 

- 가창자 : 최종명(남 . 54) 정선읍 덕송리 다래마을 거주 

정선서 떼를 타고 호탄 영월 호단 정든 댐을 넘어갈 적에 

무사히 짓는 멧공이 누구녹더냐 

아무께라걱서 멧사공이 이러노라 

너희에게 떼를 타자한 이난 서울갈 제는 서울떼 

서울떼가 영월서 여섯 개를 포함해서 서울떼로다 

거기서 일윌서 수시공이 누구 멧사공이 누구더냐 

에에 

강원도라 금강산 정선 조양강에 멧시공아 사공아 

멧사공아 우리 떼를 타야 오졸떼를 타고 

영월간 이는 영월 한전 멕혔는니 

영월한전에 뒤대놓고서 

정선 멧사공 앞사공은 다 탈지요 

영윌 앞사공이요 영월 뒷사공이 앞사공된이는 

83) 가장자 : 이명근(남 .77세) 정선군 신동읍 운치2라 수동 거주. 1998년 채록. 

84) 진용선 r남한강 멧목과 전승민요 고찰」 ， 「강원도 민요의 삶의 현장J ， 집문당， 2005 ,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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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선 앞삿대에 앞사공들도 섭하도다 

돈은아무것도아니지만 

오대일신오대일에 

앞사콩을 잡은 사람 영월대표시로다 

그게 한에는 서울 한강 간에는 한강의 뒷방에 대니난 

한강변에다 떼를 대니 잡놈이 많아 무슨 잡놈이냐 

돈튿는잡놈그때 허시허시 

우리 누구려나 십원짜리라면 백원짜리 십원이라 

윤통화 사실적에 우리는 우리가 끄실러냐 

시화영풍 국태이냐 요런 동글동글한 나무타곤 

* 영월가는 소리([데타는소리) 851 

VI. 인제 멧목아리랑과 민속예술 자료 

- 가창자 : 송만옥(남 .1906년 생) 정선군 북면 여량리 갈금마을 거주. 

에 황새 여울 된꼬까리야 떼 무사이 지웠네에에에에 

만지나 전 산옥이는 술뺀 차려 놓아라 

에 제남 문 제적은 앞사공이 하아아고오오 

아가씨 중등861 제작은 거 누가 하는가 

5) 영월의 멧목소리 

* 떼녀려간다소리(떼꺼내는소리 ) : 2001 년 8월 5일 채록 87) 

- 가창자 : 정연옥(남 . 76) 영월읍 거운리 거주. 

어기여차 떼내려간다 일심받아서 심을줘라 

여기여차 떼내려가네 일심받아서 심을주게 

85) 신경란 편 r대라， 틀어라， 박아라!J ， 뿌리갚은나무， 1992, p.58. 

86) 중등은 여자의 음부를 이르는 말. 중등 제작이란 말은 폼을 섬는다는 뭇 

87) 이창식영월군」， r강원의 민요 1 J , 2001,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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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소리 : 1995년 1월 23일 채록 88) 

- 가창자 . 이주현(남 .60) 영월군 연하1리 거주. 

얼씨구 절씨구 어얼짜 올러가자 내려가자 얼씨구 

얼씨구 올러가자 얼시절씨구 얼쌀망 둥둥 뛰여 

6) 한강원가(漢江想歌) 8어 

다음 글은 한강에 주교를 놓을 경우 그 폐단이 심했었다는 글인데， 그 노래가사에 강원도의 멧목이 들 

어가 있다. 흥미로운 자료이므로 그 전문을 인용했다. 

한강(漢江)을 오르내리던 멧꾼들에게 주교폐(冊橋慶)라는 것이 있었다. 임금의 도강(週江)을 위해 임 

시로 주교(팝橋)를 만들 때는 이 근방은 아무도 얼씬 할 수 없었다. 떼건， 곡식이건， 무엇이건 다 멀리 쫓 

아 버렸다. 이 때 멧꾼들은 한 푼의 ‘공가 도 받지 못하는 엄청난 수폐(受慶)였기 때문에 그 아픈 심사를 

원가(想歌)로 표출하였던 것이다. 

세종(世宗)조 때 능(陸) 참배 등으로 왕이 도강해야 할 때는 배다리(冊橋)를 놓는데 이 때는 어떤 배든 

징발을 당하였다. 왕실(王室)에서 강을 건널 때는 삼군 장수(三軍將帥)가 강 이편저편에서 열을 지어 서 

있고， 각(角)과 북을 호응 취주(吹奏)하는 가운데 좌군(左軍)의 구운(九運)이 선행(先行)을 맡고， 중군(中 

軍)의 십칠운(十七運)이 그 뒤를 받치고 그 뒤를 어거가 행차하였다. 그리고 우군(右軍)의 삼운(三運)이 

후미(後尾)를 맡는 주교도강(빠橋體江)을 하였다. 연산군(월山君)은 시흥(始興) 청계산(淸漢山) 사냥에 말 

너멋 마리 건너가는 데도 이 주교를 놓도록 하명하였던 것이다. 

왕의 행차에는 대개 민간선(民間쩌감0) 8백여 척이 정발되었다. 이 주교를 완성시키는데는 20여 일이 걸 

렸다. 그 동안 경(京)을 중심으로 한 한강(漢江)의 수운(水運)은 두절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에 소개하는 노래의 가사는 이같은 주교폐(府橋慶)로 인해 생겨난 한강 원가(漢江想흙찌이다. 

강원도멧목장수 

떳목뺏기고울고가고 

전라도알곡장수 

통배뺏기고울고가면， 

마포객주발뻗고울고 

노나루 색주가 머리 잘라 판다. 

88) 남근우 · 전신재 r영월군의 민속문화」， r영월군의 역사와문화유적J ， 1995, p.188 

89) 인제문화원 r인저l멧목J ， 2002, pp . 73~74. 

원래 이 글은 이규태가 지은 r개화백경J3권， (신태양사 , 1969), pp.85~86.에 실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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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폐(팝橋慶)가 얼마나 크고 심했는가를 익히 알게 해 준다. 세종은 주교폐의 떳떳하지 못함을 너무 

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배다리는 어지럽다”는 구실로 한강 건너기를 애써 피하곤 하였다. 

세종이 붕어(開修p)하여 영릉(英陸)으로 이장될 때 주교를 놓고 한강을 건너는 도중 비가 내려 대련(大 

輩)이 흠빽 젖어 버렸다. 어지러운 황천길에 죽어서까지 백성을 아끼시는 얀자한 비라고 뱃사람들이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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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I. 맺음말 

인제는 예로부터 삼림이 울창하여 나라에 나무를 진상하던 곳이었다.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있는 황장 

금표가 그 증거로서， 당시 황장목을 진상하기 위해서는 수운(水運)을 이용하였다. 그렇지 않고는 그 아름 

드리 나무를 운송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인제는 옛날부터 멧목이 발달하였다. 일반적 

으로 멧목이라 하면 멧목 위에 무엇인기를 운송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지만 멧목으로 엮어진 그 멧목 

자체가 하나의 운송물품이란 점을 생각한다변 한층 이해가 쉬워질 것이다 

인제의 멧목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전통도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강 수계 

에 하나둘 댐들이 건설되고 또한 38선이 그어지면서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최근 들어 래프팅으로 오히 

려 각광을 받고 있는 내린천이 그 옛날 아름드리 황장목을 적심하던 곳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 

이다. 

인제군에서는 이렇게 잊혀져 가는 선조들의 문화를 복원하는데 힘쓰고 있다. <언제의 멧목 재현〉이란 

제목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매년 10월이 오변 인제 지역의 가장 큰 축제인 합강문 

화제 때에 예전에 멧목을 떠나보내던 행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합강문화제는 1983년 10월 27~28 

일 처음 개최된 이래 1985년부터 멧목을 재연하고 있다. 이 멧목 재현에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이 손용인 

(1913년 생)90) , 박해순(1925년 생) 두 분이다. 박해순은 전통민요인 멧목아리랑을 계승한 소리문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멧꾼이자 소리꾼인 박해순의 일생을 중심으로 멧꾼의 삶을 총체적으로 조망해보았다. 그 

러면서도 민속생활사적으로 멧꾼과 아울러 당대의 목상， 적심꾼， 벌목꾼， 산림간수， 인부， 주막집 여인들 

도 조망함으로써 그 당시의 생활상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1930~40년대 멧꾼들 

과 그들 주위에 있었던 다양한 삶의 군상들을 살필 수 있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오래 전의 일이라 그 당시의 일들을 구술해줄 분들을 만나기 힘들었다는 점이 

다. 그래서 멧목의 대부분은 박해순의 구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인제문화원에서 발간한 증 

보판 r인제멧목」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90) 손용인 옹은 2004년에 별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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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맺음말 

멧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벌목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당대 목상을 했던 분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대부분 세상을 달리 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산림간수 김춘홍 적심꾼 방범수 두 분을 만나 어느 정도 목 

상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방범수는 고령 (1919년 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 

정하다. 농사가 주업인 그는 여름 농한기엔 적심을 했고 겨울 농한기엔 별목을 했다. 방범수를 통하여 

멧목을 만들기 이전의 과정， 별목과 적심의 과정을 자세히 조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의미 있는 소개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 

별목 허가를 얻고， 별목을 하고， 적심을 하고， 멧목을 만들고， 멧목을 타고 춘천이나 서울로 가져가 강 

주인(혹은 목상)에게 멧목을 전달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선 본문 중에 자세히 설명을 했기에 따로 요약을 

하진 않는다. 사실 멧목을 만들고 띄우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전통민 

요인멧목아리랑이다 

강원도 아리랑의 곡조인 인제 멧목아리랑은 상당히 독특한 아리랑이다. 강원도 내의 정선아리랑이나 

평창아리랑，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진도아리랑이나 밀양아리랑 등에 비해 그 학술적 가치가 상당하 

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지적 받는다면 노랫말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멧목 

아리랑이 주목받아야 마땅한 점은 멧목을 타고 불려졌던 몇 안 되는 생활민요라는 점에 있다. 그런 점에 

서 박해순의 멧목아리랑은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멧목아리랑의 가사는 훨씬 더 다양 

하고 길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911 왜냐하면 합강정에서부터 쾌갱이， 포와리， 도지거리， 덕두원을 지나 북 

한강으로 들어서며 만나는 수많은 주막틀 그곳을 소리 없이 아리랑 없이 헤쳐나가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멧목아리랑은 멧꾼들의 삶이 가사 속에 용해되어 있지만 가장 주요한 것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불려 

졌을까 하는 점이다. 박민일은 남한강의 정선멧꾼 북한강의 인제멧꾼들이 아리랑의 전파자로 파악하면 

서 어떤 전파목적을 갖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다보니 그렇게 되었다921고 설명했다. 애조 띤 가사 

말로 보아， 자연을 벗하면서 하루 종일 멧목만을 운행하다보면 고요하면서 자연과 동화되고픈 감정이 들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럴 때 불려졌다면 당연히 강원도 아리랑의 애조(哀調)임은 분명하지만， 하루의 일 

과를 마치고 주막거리에서 불렀던 거라면 얘기는 시뭇 달라질 것이다. 아마도 진도아리랑이나 밀양아리 

랑처럼 흥겹고 냥창거리는 자진아라리 곡조는 아니었을까. 

멧목을 타고서 술잔을드니 

만단의 서름이 다풀어지네 

이처럼 만단의 설웅을 다 풀어내는 술잔은 실제는 멧목 위가 아니라 아마도 주막거리였을 것이다. 

오늘날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인제를 비롯하여 춘천에서는 소 

양제 때 멧목놀이를 해마다 하고 있으며， 영월， 정선에서도 멧목 만들기를 재연하고 있다. 물론 인제군도 

매한가지다. 

현재로서는 멧목아리랑 가사발굴은 힘든 일이나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나아가 멧목아리랑 경창 

대회， 멧목만들기체험 등 문화 소프트웨어를 발굴 ·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1) 권혁준인제군의 무형문화J，강원민속학J18집， 2004 ， p.348 

92) 박민일 r아리랑J ， 강원대출판부， 1991,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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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93) 

* 벌목에서 떳목까지의 과정 

1 황장목 

2. 벌목 입산 

93) 이 사진자료는 인제문화원에서 제공받았다 순서대로 벌목을 하는 과정부터 멧목을 만들어서 출발하는 과정까지 

전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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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3 산치성 

4 나무껍질 깎기 

5. 도끼로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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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순의삶과생애 

6. 나무 끌기 

7. 통길 만들기 

8. 통길나무 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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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하장으로 2목도 운반 

10 4목도 운반 
.'.‘-

11 어깨메기 운반 

‘ .’ ‘ -,-‘- - . j~ . . ‘ ι - .‘ ι g 

[사진자료]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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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순의삶과생애 

12. 원목하산 

13. 원목토장쌓기 

14. 적심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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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15. 데미털기 

16. 둔테가지 

17. 멧목나무 코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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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순의삶과생애 

18 떳목 엮기 

19. 떳목 엮기 

20. 그레 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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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21 완성된 그레 

22. 강다리 만들기 

23. 강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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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순의삶과생애 

24. 떳목출발준비 

25. 주모와의 만남 

26 멧목 위에서 주모와 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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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 인제떳목놀이 재연 화보 94) 

1 합강머리에 있는 떳목 

2 인제 떳목놀이 경축 

94) 이 사진은 2004년 9월 합강문화제에서 멧목을 재연한 장변을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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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순의삶과생애 

3 강치성으로 준비한 제물 

4 목상과 함께 강치성을 드린다， 부당역할에 박해순(떳목아리랑 기능보유자) 목상역할에 방효정(인제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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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5 주모들이 장구를 치면서 흥을 돋운다. 

6 서서히 강심으로 나아가는 멧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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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순의삶과생애 

7 떳목 위에서 주모들과 정겁게 놀다. 

8 소앙강으로 사라져가는 멧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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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순의삶과생애 

[생애사구술자료] 

본 채록 조사자료는 장정룡과 이한길이 2004년 7월 30일， 2004년 10월 5일， 2005년 3월 28일 ， 

2005년 6월 11일 등 4회에 걸쳐 박해순 前인제문화원장을 방문한 것이며 그 외 전화로 여러 번 멧목과 

멧목아리랑， 그리고 생애사를 채록했다. 내용이 일부 중복된 것도 있어서 여기에는 2005년에 채록한 것 

만을 싣기로 한다 편의상 조사자는 ‘조’ 로 박해순은 ‘박’ 으로 약칭으로 사용한다. 대화 중에 설명이 필 

요하거나 의미의 전달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를 사용하여 의미의 전달을 매끄럽게 하였다. 

@ 2005년 3월 28일(월) 

조 : 오늘이 2005년 3월 28일입니다. 前인제문화장님 성함은요? 
박 : 바다 ‘해(海)’ 자， 순할 ‘순01면) ’ 자， 춘천 박씨입니다. 

조 : 생년월일은요? 

박 : 1925년 1월 20일， 양력 입 니 다. 

조 : 태어나신 곳은 어디시지요? 

박 인제군 남면 부평리 1064번지죠. 본적이예요. 

조 : 몇 남몇 녀시죠? 

박 :2남3녀 중의 장남이지요. 

조 선친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박 · ‘박(朴)’ 자， 터 ‘기(基)’ 자， 동녁 ‘동(東)’ 자요. 살아 계시다면 102살. 용띠입니다. (1904년 생) 

조 : 모친은요? 

박 : 김(金)， 용 ‘용(龍)’ 자， 바다 ‘해(海)’ 자， 모친도 역시 102살로 용띠입니다. 

조 : 두 어르선은 고향은 어디시지요? 

박 : 다 거기지요.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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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그러면 뭐 하셨나요? 농사지셨나요? 

박:농사짓죠. 

조 : 할아버지는요? 

박 할아버지는 요기 인제 소재지에 계셨더랬어요. 

조 · 할아버지는 뭐하셨나요? 

[생애사구술자료] 

박 : 우리 할아버지는 상업을 하셨어요 장사라는 게， 그때 인제(에서) 장사， 구멍가게죠. 

아버지가 7남매인데， 6남1녀 중의 셋째예요 그래서 장가들어 가지고 부평으로 와 살았지요 그 

래서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들어와 살게 되었고 우리 아버지는 멧목에 베테 

랑이어요. 

조 : 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박 : 제가 20살 때 했으니까， 지금 60년 되었어요， 

조:사모님 성함은요? 

박 : 이장생. 긴 ‘장(長)’ , 날 ‘생(生)’ . 

조 ; 자녀분은요? 

박 : 둘둘이에요.2남2녀. 

조 : 모두 출가하셨겠죠? 

박: 그렇지 뭐. 

조 : 자제분들은어디? 

박 : 큰아들은 서울 가 있고 둘째 아들은 울산 가 있고 큰딸이 지금 여기 같이 있어요. 우리 사위가 

여기 인제 농협조합장이고， 다른 딸 하나는 울산 가 있어요. 울산 가 있는 딸은 괜찮게 살아요. 

조 : 선친이 멧목을 타셨다고요? 

박:네. 

조 : 멧목을 접하신 것은 어떻게 접하셔써요? 

박 : 그 당시에는 여기 인제는 그 떼가， 멧목이 생활벌이로선 노동벌이로서는 최고거든. 그러니 저희 

아버지가 요즘 이를테면 건달기가 좀 있지요. 건달기가 좀 있어 가지고 벌이가 좋으니까 그것을 

택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가산은 별로예요. 그래도 참 재주가 많으신 분이어요. 

조 : 소리도 잘 하셨나요? 

박 : 네 . 소리도 좀 하시고， 그 놀음도 잘 하세요. 

조 : 어렸을 적에 같이 찍은 사진이 혹 있으시나요? 

박 : 없지요. 우리 아버지는 사진아 어디 조그만 게 있을 거예요. 

조 : 나중에 우리가 복사해서 사용할게요. 떼를 처음에 선친하고 같이 타셨나요? 

박 : 아버지 하고요? 같이 안 탔지요. 어떻게 같이 타요? 그게 앞사공 뒷사공 그러거든요. 같이 못 타 

고， 저희 아버지가 그게 돈이 되는 거 아니까， 같은 목상의 떼를 타는데 다른 사공과 짝을 지워 주 

어서 그래서 탔지요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그러니 아버지하고는 같이 안 타고 다른 사람 뒤에다가 짝을 지워줘서 탔 

지요. 그때 내가 19살$5)이에요. 그때 19살이 요즘 19살과 달라. 다 성장한 거 같고， 1년에 춘천을 

두 번 갔었고， 19살 먹던 해， 서울에 한 번 갔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떼만 탔지 돈은 구경도 못하 

고， 아버지가 다 챙기니까， 하하하， 그래구 21살 때 해방이 되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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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순의삶과생애 

조: 해방후에는요? 

박 : 해방되고는 못 탔지. 본적지 있는 남면 부평리가 38선이어요. 거기 38선이 있었거든요. 여기(인 

제읍)는 이북이고， 거기(남면 부평리)는 이남이고， 바로 우리가 38선 경계에 있었다고. 그래 인제 

해방이 되어 가지고 남북으로 갈렸으니까 떼는 못 타고， 그런데 1946년 해방 그 이듬해에， 5월탈 

에 떼가 내려왔더라구. 떼가 이북에서 물이 불어가지고 내려왔더라구 남면 부평리 그쪽으로 떼 

가 내려가거든. 이북에서 뭐를 어떻게 했는지 떼만 내려온 거를 우리가 가 붙잡았거든. 친구들 

하고. 

그거를 건져 가지고 춘천 갔다 팔자. 우리가 나무를 공짜로 얻었으니까， 

그전에 떼 타던 놈들끼리 세이서 (3명이서) 어떻게든 맹글어서 춘천 갔다 팔자. 

그래 춘천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조금 가면 이북， 조금 가면 이남， 이래니， 그때 그걸 타고 가다가， 이북에 가 붙잡혔지. 이북 땅으 

로 들어갔을 적엔 그놈들이 지키고， 이남에 왔을 때는 가서 그걸 집어내 버리고， 낮엔 가지 못 

하고 밤에 갔거든. 달밤이니까 떼를 가지고 참 죽을 줄을 모르고 글써l 밤에 어떻게든지 가지고 

가자 해서 갔는데， 갔는데 붙잡혀 가지고 못 가져 갔어요. 빼았겼여요. 

포와리 그런 데가 전부 이북이에요. 이북 땅에 군대도 군대지만 보안대라고 요즘 여기 경찰이야. 

그게 있었다구. 

조 : 붙잡혀서 어떻게 했어요? 

박 : 그게 좀복잡한데， 미리 생각을 했어. 

가다가 이놈들이 붙잡으러 올라올 거다. 올라오면 우리 한탕하자， 그래 가지고， 몸치96) ’ 야구방망 

이 같은 거， 그걸 참나무로 깎아서 준비하고 갔다가 떼로 올라와서 말썽을 부리는 놈 때려서 패 

자.그리고가자. 

(그래서 몸치를) 해 가지고 갔는데 워낙에 여렷이 달려드니까 물이 갚은 데는 못 들어오데요 여 

들목(여울)이 있어 . 여들목은 얄으니까 거길 지키고 있다가 이놈들이 떼로 올라오더라구. 우리들 

은 셋인데， 저놈들은 수십 명이니 배길 수가 있어야지. 하다 못해서 떼를 집어내 버리고 그 밑에 

소에 뛰어 들어서 이남 쪽으로 냄다 뛰었지. 그래서 그 떼를 내벼리고 튀어서 갱변으로 육지로 나 

갔는 데도 (거기도) 이북이야 거기도 이북 땅이여.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밤에 날만 새면은 가자 여기 있다가 그래서 거기 산 속에서 5월 

달이니까， 잎이 다 피고 춤지 않거든요. 산 속에 있다가 날 새면 가기로 하고 거기서 묵었지. 그런 

데， 날 새고 한 9시쯤 되니까， 총 밴 놈들이 두 놈이 찾아 쫓아 올라오더라구. 그래 갈 수도 없고 

붙잡혔지 

자꾸 사정을 했지. 좌우간 우리가 멧목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춘천 갔다오다가， 돈이 떨어져서 

집에 못 가고 여기서 묵다가 날이 저물면 밤에 집에 가려고 한다. 창피해서 낮엔 집에 못 들어가 

고. 거기서 산 하나 넘으면 부평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갈란다. 그러니까， 

95) 19살을 나중에 전화통화로 17살로 정정하였다 처음에 녹음을 하니 당황하고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을 못하였 

는데， 나중에 조금씩 옛날 일이 기억이 난다며 연도를 정정해 주었다. 이후 그렇게 전화로 문의했을 때 정정한 것 

들이 여러 곳이 있다. 

96) 나무방망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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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사구술자료] 

“아. 그러냐?"고 “동무들 참 수고한다”고 

이놈들도 우리가 춘천에서 온다니까 정보 수집한다고 그냥 매달리더라구. 그래서 사정사정해도 

안 되고 자꾸 가자구 하더라구. 보안서로 가자구. 그래서 그 강 이쪽이거든， 이남 쪽에 있었고， 이 

북땅이래도(위치 상으로는) 이남쪽이었거든. 그래 거기서 뭐 할적에， 우리 눈꿈쩍인)을했죠. 

조 : 누구누구였죠? 이름 다 기억나나요? 

박 : 이름 다 기억나죠. 하나는 이성준이고， 한 사람은 박덕근이고. 

조 : 동네 사람들인가요? 

박 : 그렇지요. 한 동네에서 살았죠. 

조 : 지금도 생존해 계시나요? 

박 :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두 놈이 총은 들었어도 좀 만만해 보이더라구. 그래 우리 스물 한 살， 스물 두 살， 뭐 그 

때는소도둘러 매치려고 덤빌 땐데 좌우간가면서 은근히 약속을했죠. 

붙잡혀 가서 들어가면은 이북으로 들어가변은 안되니까， 우리 어떻게든 들고 뛰자.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담배가 갑담배가 아니고 봉지담배 엽초 쓸은(썰은) 거를 갖고 갔었거 

든. 그래 가면서 내가 신호를 했지. 내가 담배를 말아서 입에 탁 붙이면 그때 치자. 세 놈이 두 놈 

한놈치면안되겠냐고. 

그래서 인제 나하고 이성준이란 사람은 두 놈이 한 놈을 달라붙고 박덕근이는 좀 센 놈이거든. 

그놈은 한 놈을 독차지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무런 사정을 해도 안 들어. 그때 강변에 이렇게 집에 하나 ‘일(一)’ 자로 있었는데， 그 집 

마당에 가서 우리가 맹탕을 치는 거야. 가지 말자고 못 간다구 그래 부득이 가자고 할 적에 담배 

를말아서 입에 탁물 적에 탁 쳤거든. 

하하. 

총 가진 놈이， 하하 그놈이 총만 가졌지 뭐. 제까짓 게 뭐， 얼마나 되게 쳤는지， 한 놈은 총 내버리 

고 도망을 가더라구. 한 놈은 도망을 가구， 한 놈은 좌우간 그놈도 센 놈이 붙었는데， 총은 이렇게 

돌렸는데， 구식장총이거든. 이렇게 쥐고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 서로 냄겨다쥐니까. 서로 두 놈이 

싸울 적에， 우리는 한 놈이 도망을 갔으니， 그 다음엔 세 놈이 한 놈을 들이치니까， 총으로 막 냉 

기다 쳤지 뭐. 그리고 산으로 도망을 쳤지 뭐. 

그게 지금 신남 휴게소 있는 데야. 그쪽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 산등성이를 넘어오니 지서가 있더 

라구. 그 지서에 총 두 개를 갔다 주고， 총을 했었지요. 총 그만두고 오면 큰일이 날까봐， 그래서 

인제 그런 일화가 있었다구. 

조:그게 언제 일이죠? 

박 : 46년도예요. 해방 되고 그 이듬해 5월이니까. 

조 : 그 멧목의 크기는요? 

박 · 그리 크지는 않았지요. 세 동가린가 네 동가린가 그래요. 떼를 이렇게 완전히 맺는데， 우리 합강리 

거기에 매어 놓은 거 그만해. 

조 : 내린천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나면 반대쪽에서 내려옹 거예요? 

97) 눈꿈쩍 : 눈을 깜박하는 것으로 서로 의사전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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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어디서 내려옹 것인지 모르지 . 이쪽에서 내려왔으니까. 부평에서 발견했으니까. 지금 부평선착장 

에서 거기서 발견했어요. 

조 : 부평이 합강 위인가요? 

박 : 아니지 . 합강정은 여기고， 부평리는 여기서 쫓아서 내려서 저기 신남이여98) 신남으로 가는 선착 

장거기야. 

조 · 멧목은 어떻게 가요? 코스가? 

박 : 이 강을 타고 내려가지요. 

조 : 내린천? 

박 : 내린천이 아니고 여기가 소양강 상류거든. 소양강 상류에서 소앙강 따라 자꾸 내려가지요. 남면 

땅으로 들어서지， 그쪽에서 양구 동면， 그쪽으로 강이 연결되지요. 지금 이 강이 글로 가면 양구 

선착장이 나오지요. 

조:춘천으로가나요? 

박:그렇지요. 

조 · 춘천 어디쯤에 

박 : 춘천 도지거리가 나오지요. 춘천 외곽이지. 샘밭 그쪽이니까. 덕두원 쪽으로 나가지요. 덕두원은 

지금 춘천 중도 그쪽이 덕두원이야. 그래서 청평 쪽으로 나가변 남 · 북한강이 합치지요. 그래서 

팔당댐으로 해서 서울로 들어가지요. 묵섬으로. 

조 : 광나루로 들어가 멧목을 주는가요? 

박 : 그렇지요. 묵섬으로 들어가서 광나루로 가서 멧목을 풀고. 

조 : 내려올적에는? 

박 : 내려올 적에는 차를 타고도 오지만， 대개 치를 잘 안 타요. 걸어서들 대개 오고， 

조 : 걸어올 적엔 어떻게 와요? 

박 : 걸어서는 나는 한 번 갔다와서 잘 모르지만 얘기를 들으니까 그 팔당 있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춘 

천 샘밭으로 해서 한골로 해서 신남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죠. 

조 : 며칠 걸리나요? 

박 : 나흘 걸리죠. 나흘 온대요. 하하하. 그때는 고무신도 없고， 짚신 삼아 신는데， 짚신이 하루밖에 못 

신으니까， 사람있는 데는 신고， 사람 없는 데는 맨발로 가고. 그랬데요. 멧꾼들이， 그러니 뭐 

조 : 떼를 타면 돈을 많이 벌었겠군요? 

박 : 떼를 거기까지만 같다주면 공가지. 노임 받는 거지. 

조 : 노임 얼마받았죠? 

박 : 노임은 35원 받은 거 같애. 1인당. 앞사공이나 뒷사공이나 차이가 없어. 똑같아. 

조 : 당시 쌀 한 가마가 얼마했지요? 

박 : 당시 쌀 한 가마가 5원 못했어. 춘천까지 35원이다. 쌀로는 계산을 못해봤는데， 그 당시 얘기가 

공가 받아 가지고 주로 광목들 사고， 고무신도 사고， 좀 냉궈(남겨) 가지고 와서 농사짓는데， 멧목 

한 번 타고 춘천 한번 갔다오면은 웬만한 농사 비용이 다 빠진데요. 

98) 인제읍 합강리에서 소양강 물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부평리가 위치해 있다. 내린천과 서화천， 원통천 등은 

합강리보다도 물줄기가 위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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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떼를사계절 다탈수는 없잖아요? 

박 : 그렇지요. 그거를 갯때기 막사리 그러거든요. 갯때기는 아까 얘기하듯이 5월초 4월중순에 처음 

나가. 막사리는 10월달이야. 

조 갯때기，막사리사이에는농사도짓고하다가， 

박 · 그렇지요. 농사는 철농시를 지어요. 모 심구고 뭐 이러 할 적에 대충대충 해놓고， 떼에 달라붙죠. 

떼가 수입이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조 : (멧목으로 나간 것은) 소나무잖아요? 

박 소나무지요. 그때는 소나무말고 다른 나무는 없어요. 

조 그게 서울로 가면 목재로서 쓰이나요? 

박 : 그렇지요. 근데 인제 떼가 제일 나쁜 거가 화목 그 다음에 연목이라고 있어요. 연목이 인제(아 

마) 서까래보다는 좀 굵고 그런데 쓰는 연목이 있고， 그 다음에 궁궐 이런데 쓰는 거， 그 다음에 

부동이라는게 있거든 

궁궐， 부동이란 거는 아주 큰 나무지. 그거는 대들보 같은 큰 나무지요. 그때 나무를 보니까 24자 

거든. 낭그를 24자를 쓰는데， 뒷동가리 웬만한 거는 3개밖에 안 매요. 여기서 춘천가는 거 3개， 

왜냐하면 3개래도 그게 엄청나게 크거든. 그렇게 썼지. 앞에는 꽤 크지요. 열 개도 더 매죠. 

조 : (앞동가리도)10개， (뒷동가라도)10개 이렇게 매나요? 

박 : 아니죠. 처음에는 한 30개， 부동 궁궐 같은 거는 한 20개 매요. 그 다음에 18개， 16개 그렇게 해서 

5동가리를매요. 

조:타는사람은몇명인가요? 

박 : 둘이 타요. 떼를 밀고 가는 게 아니고 물이 가는 데로 조정만 해주는데 나는 앞사공을 못 해봤 

으니까， 뒷사공을 하는데， 앞사공이 하는 말이 물말기를 본다고 해. 물이 양쪽이 편편한 거 같아 

도， 흐름이 더 센 데가 높다 그거지. 물말기를 얹어놔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떼가 빨리 내려가니 

까. 

조 : 한 팀으로 가는데， 하루에 몇 팀이 갑니까? 

박;목상에 달렸지. 

조 보통 몇 팀이 가는 거 까지 보셨습니까? 

박 나는 스무 바닥， 떼가 한 바닥이 다섯 개가 연결된 게 한 바닥인데， 그거 스무 바닥이 가는 거 봤어. 

조 : 그러면 40명이 필요하겠군요? 

박 : 그렇지. 어떤 큰목상들은많아요. 떼가쭉 갈렸지 뭐. 

조 가다가 떼끼리 부딪치는 경우도 발생하겠군요. 

박 그렇지는않아. 

조 : 여울을 말씀 좀 해주세요. 

박 : 큰 거만， 우선 여기서 떠나면， 그게 저기 있어요 멧목이 처음 떠날 적에， 강치성 드릴 적에 내가 

한게 있다구. 

조 기억나시는것만좀. 

박 : 그게 인제， 처음에 합강에서 톡 떠나면 앞여울이 나오거든. 저 게도 대단히 나빠요. 앞여울이란 데 

가 대단히 나쁘거든. 거기서 떼를 닥 띄워놓으면， 앞여울 지나면 거미소라고 나와. 처음 떠나자마 

자 여울이 떼를 막 빨아들이는 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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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이 거미소인데， 왜 거미소냐? 떼가 떠나자마자 부딪쳐 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면 거미처럼 

떠나간다고 해서 거미소야. 무서운 데라구. 

거미소 밑에 조게 내려오면은 비틀이라고 있어. 물이 이렇게 뒤집어서 비튼다고 해서 그래， 그 다 

음에 핑의여울이라고 있는데 핑의여울은 떼가 콰다닥 소리가 나면은 주변에 핑이 숨었다가 날아 

가는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그래. 고 밑에 가면 송곳돌이라고 있거든. 물 속의 돌이 보일둥 말둥 

하게 있어. 주로 가다가 거계 걸리거든 송곳돌을 잘 모르는 사람은 ... 

그래 인제 송곳돌， 그 밑에 내려가면 시라울， 그 밑에 내려가면 황소맥이， 황소맥이는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해서 부자들이 황소하고 바꿨다고 해서 그래. 그 밑에 가면 쾌갱이가 있고， 쾌갱이 밑에 

포와리가 있지， 거기만 지나가면 떼는 다 먹은 거야. 

포와리가 제일 무서운 덴데 포와리를 다들 자기가 하기는 하는데 보통사람은 겁이 나서 못 내 

려가서 포와리지기가 있다고. 거기만 제우(겨우) 통과시켜주고 얼마씩 돈을 받는 그런 자가 있어 ， 

포와리만 지나면 서래여울， 서래， 논 삶는 것처럼， 뭐 다리발이 많아서， 잘 찾아야 나가는데， 그리 

고 물고 묻는다고 해서 개여울 뭐 수십 개가 돼 전여울이니 그런 거는 지금 조그만 데는 잘 모르 

고， 내가 강치성 드릴 때에 대충대충 했던 여울이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두붕바우라는 것도 있고 

제비여울， 사리여울이라고 십리를 내려갔어. 십리동안에는 소가 없고 전부 여울로 되어서 내려가 

는 십리허간에 사리여울， 

그 다음에 덕두원 가는데， 거기 인제 

조 : 거기가면다간거죠? 

박 : 그럼요. 덕두원은 떼가 집합하는 데여. 춘천 떼는 거기가 다 한정이고. 

조 : 정선멧목 보면 만지산 꽁지갈보 그런게 있잖아요? 여기도 주막이 있었나요? 

박 : 그렇지요. 가다보면 미처 못 가면 아무데나 어디 가서 자고 가자하면 곳곳에 그런 게 있다고， 그게 

도지거리지. 

“도지거리 갈보야숨결으게 보매기 여울에 떠내려간다” 소리도 있잖아. 

조 : 도지거리는 어디죠? 

박 : 춘천이예요. 그 다음에는 보매기라고는 소양강 뱀 바로 고 밑이야. 거기가 보매가지. 보매기 내려 

가면 춘천 다 내려간 거여. 갈보들이 많지. 

조 : 술파는 분들이 연세 많나요? 

박 : 갈보지. 들병장사라 한다구. 

조 : 돈은 돌아오면서 주나요? 가면서 주나요? 

박 : 가면서 주죠. 떼 떠날 적에 발기장에 낭그를 몇 개 가져간다. 몇 바닥 몇 개가 내려간다. 선용은 

얼마를 주었다. 그게 적혀 있어요. 

조 ; 그 당시 발기장 (지금 갖고) 있나요? 

박 : 그게 뭔 보물이라고 가져가면 다 주거든요. 저쪽 목상에 주죠. 

조 : 그 당시 자료나， 사진이나 남은 게 있나요? 

박 없어요. 고무신 없어서 짚세기(짚신) 삼아 신고 맨발로 다닐 때인데 뭐. 왜정 말에 

조 : 떼가내려가면 부딪치지 않으려 첫 번째 떼와두 번째 떼 사이에 간격은 어느 정도를두었나요? 

박 : 그게 인제 대개 보면 떼 떠난 거 보고 떠났죠. 한 10분씩 있지. 어떤 때는 같이 떠났어도 먼저 가 

는게 있고， 물말기 잘못잡으면 더디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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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돌사고는요? 

박 떼끼리 충돌사고는 안나요. 여울에서 사고가 나죠. 

조 · 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생애사 구술자료] 

박 : 돌아가신 분이 있지요. 나는 누군지는 몰라도 누구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그러 더 라구요. 

조 : 선친과 같이하던 분들 이름은요? 

박 : 아버지와 같이 하던 분들이야 많죠. 많이 있어요 

조 소리를 아리랑을 흥겹게 하잖아요? 그거를 누구한태 배웠나요? 

박 : 멧목 아리랑을 배운 게 아니고 촌에서 강원도아리랑을 했거든. 그게 강원도아리랑 곡조여. 그 아 

리랑을 해서 내 소리 좀 괜찮게는 채 맞게는 못 해도 듣기 싫지 않게는 했다고요. 

근데 인제 여기 수복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 멧목을 시연할 적에 그때 멧목 아리랑이 있다고 하더 

라구 나는 멧목 아리랑이 있는 줄 몰랐다구. 그래 멧목아리랑이 어디에 있냐고 그러니까， 아이 

뭐 멧목아리랑이 있다고 그러면서， 강원대 최승순 교수， 박민일 교수， 최복규 교수， 그분들이 처 

음 여기 들어와서 멧목아리랑이 있다고 그러더라구. 

멧목아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모르는데， 그때 나는 문화원 이사고， 문화원장이 스숭이거든 

요. 국민학교 (때 은사님 이었다) 

조 그때 (문화원장은) 누구셨나요? 

박 : 김진용 씨. 초대 문화원장이죠. 

그분(최승순， 박민일， 최복규)들이 여기 들어와서 여관에서 자면서 조사할 적에 멧목 얘기를 하더 

라구요. 

그래서 “나도 멧목 좀 안다”고 했더니 그게 소개가 되었어요. 

“멧목아리랑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이 테이프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 좀들어보십시다 

그래 그걸 여관에서 들어봤어. 그러니 그게 순전히 강원도아리랑이더란 거야. 멧목에다 가시를 

붙였는데， 그 소리가 조금 강원도아리랑하고는 다르더라 이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슬프게도 부를 

수 있고， 기분 좋게도， 경쾌하게도 부를 수 있고， 그게 멧목아리랑이라는 거예요. 박민일 교수가. 

“이 멧목아리랑을두가지 소리로부를 수 있다”는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강원도아리랑하고 조금 다른 게 잡아 냉기는 데가 있어. 조금 이렇게. 

“이게 뭐 훌륭한 아리랑이라고 하느냐?"고. “내가 이보다는 더 잘하겠소 

“해보라”고， 

그래딱했더니， 

“아 됐다”고， “이제 건졌다”고， 이 얘기야 

인제 “그 소리를 누가 하셨나?’ 하니까 

춘천에 있는 이태순 씨라고 그 분이 멧목아리랑을 불렀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태순 씨 부른 테잎 소리를 따라 불렀지 . 

그래서 인제 교수님이 저보고 인제소리꾼이라고 언제 한 번 내주셨듯이 그게 어딘가 하니 그 멧 

목을 한참 할 적에 인제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이 했거든. 학생들을 멧목 할 적에 3학년생을 골라 불 

러 가지고 써먹을 적에， 소리를 하라 말이야. 소리. 소리를 해야지， 소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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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소리를 그때 내가 인제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도를 했지요. 소리를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 

야 하고， 그때 계시던 분이 손용인 씨， 임일남 씨， 김계근 씨， 심한호 씨， 송태익 씨 ... 

조 : 같이 떼를 타던 분들인가요? 

박 저 하고는 떼를 못 탔죠. 우리 아버지빨들이니까. 

조 · 손용인 어르신도 윈가요? 

박 : 저보다 10년 위죠. 그분들이 증인이죠. 다 돌아가셨어요. 소리도 잘했어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해 

야 되고， 그 얘기를 그분들한태 그때 들어서 ， 그래 가지고 소리를 계속 했죠. 

조 그때 제일 많이 가르쳐준분은누구죠? 

박 : 가르쳐 준 분은 없었죠. 손용인 씨가 조금 감각이 있었고， 여느 사람은 그걸 모르고， 손용인 씨는 

소리를 조금 해요. 하는데 그분도 막치기 소리를 하지요. 내 소리만큼은 하질 못하고 

조 : 집안어르선은요? 

박 울 아버지는 좀 했지요. 멧목아리랑보다도 서도잡가도 하고， 경기민요도 하시고 

조 : 멧목 아리랑도 잘 했나요? 

박 : 그렇지요 잘했죠. 그러나 내가 듣지는 못했지요. 떼를 같이 타고 갔는데 김계근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네 아버진 소리를 자네보다도 더 잘했네 . 근데 제가 집께 있을 적에 친구들하고 아버지가 

막걸리 타령을 하시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소리는 못 듣고 다른 경기민요나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 : 부친이 부른 소리는 어느 곳에서 들었나요? 

박 우리집 근처에 막걸리집이 있으니까 노래 한 것을 들었지요. 

조 : 강치성 하고 떼를 몰고 가면서 소리를 하시고， 

박 : 강치성하는 것은 손용인 씨한테서 들었어요. 손용인 씨가 소리를 무당이 했다고 하면서 무당 소리 

를 입내를 하더라구， 그 소리를 배워서 하니까， 그분이 자네가 하게 . 그러더라구. 

조 · 강치성은 원래 무당이 했군요. 

박 : 그렇지요. 1년에 한번씩 강치성을 드린 데요 무당이 와서 굿하듯이 한다 그런데 가시를 그 영감 

이 대충 얘기해주더라구， 

조 : 실제로도 집안어르신하고 손용인 씨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으셨네요. 

박:그렇지요. 

조 : 농사절에는 안 탔나요? 

박 : 농사 그저 찍끔 해도， 계속 탔지. 농사철이든 돈주고 사람 사서 농사짓고 한 거지머 ， 떼한 바닥 타 

면 돈이 얼만데. 그거도 백이 있어야 되어요. 목상들이 대개 누구누구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앞 

사공이 뒷사공을 데리고， 뒷사공은 초보라도 되니까. 

조 : 목상들 이름은요? 기억이 나나요? 

박 : 찬찬히 생각을 하면 왜놈 성으론 ‘노부찌’ 라고 했거든. 그 사람이 큰 목상을 했어요. 

조 . 목상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면서요 

박 · 그렇죠. 목상들에게 전속이에요. 전속하다시피 떼가 언제 나간다고 하면. 앞사공만 지정을 해놓으 

면 뒷사공은 알아서 누구누구 데라고 다니고 

조· 

박 : 목상들도 대개 알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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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그게 머， 내가 직접 그렇게 크게 경험은 안했어도， 그 어른들이 모여 앉으면， 또 우리 집 있는데， 

부평리 선착장， 그곳이 집하장이라구. 떼가 내려오다가 거기서 대개 자고 거기서 출발， 또 거기서 

들 떼가 나오는 게 있었거든. 나무가. 거기서도 출발하는 게 있었고， 모이면은 대개 술집에들， 그 

사는 데가 밥도 팔고 잠도 자고 그러거든요. 요새처럼 방 하나에 2만원이다 그렇게는 안해도， 밥 

해먹고 잠자고 술 먹고 저녁이면 투전하고. 

@ 2005년 6월 11일(금) 

조 : 박인환 아시나요? 

박 : 여기서 태어났는데 박인환은 10살 전에 떠났어요. 

조: 그분집안은요? 

박 . 박인환 아버지는 개무덤집이라고 해서 부자지요. 박인환은 공부를 하려고 일찌감치 떠났고， 박인 

환 아버지는 오래도록 (인제에) 있었어요. 원래 박개명집이라고 해서 유명해요 개명했다고 하잖 

아. 박개명 박개명 이렇게 불렀다구. 

그 집은 일개지주야 땅이 많아서. 여는 거 한 거는 없고. 후손들이 박인환이 장개 들어 가지고 

6.25 때 죽었으니까，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안 와요. 박개명 아들은 박인환 하나밖에 없어 

요. 딸들도 있었을 걸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조 : 그분들 집안하고 관계는? 

박 : 없어요. 왜정 때 토지부자고 그러니， 감히 

박인환이 나보다 두 살 아래요 78~79살 되었을 거요. 

조 합강리 물귀신 얘기요? 

박 : 합강리 물귀신이 말생을 일으켰다는 말은 안 하지만 그전에 거기가 물이 돌았다구. 갚고 요샌 저 

거 채취를， 골재 채취를 해 갖고 가는 바람에 다 소가 망가졌지만， 그전에 소가 엄청나게 깊었거 

든. 그 전에 1년에 한번씩은 사람이 한두 명씩 죽었어. 그래서 내내 물굿을 했지요. 물두영상굿이 

라 그래요. 물귀선을 물두영상귀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지금도 멧목을 하는 사람은 80된 사람 이 

후로는 잘 몰라요. 보들 못했고， 요즘 좀 아는 사람은 재현하는 바람에 아는 것이고， 실지 멧목을 

본 사람은 팔십 이전에 없어요. 

나이 많지도 않고 또 학생 때고 그러니 굿하고 그러니 별로 좋아 안 하고 그래서 모르는데， 늘 보 

긴 보지요. 저기 무당들이 굿하고 그러는 걸 보았어요. 막 허리에다가 맛줄을 매고 무당이 글로 

막 들이 뛰고， 그런 걸 보고 굿하는 소리도 듣고， 내가 굿하는 소리도 들었어. 

내가 소리에 좀 가까운 모양이야. 옛날에 들었던 소리 가만히 생각하면 알거든. 거반 비슷하게 한 

다고. 무당들이 서로 마눌세받이라고 그러거든. 마눌세받이 받고 암무당이 이걸 쓰고서 춤추고 

그러면 숫무당은 장구 치면서 소리를 주고받고 그러하거든. 마눌쇠받이라 그래. “에헤 마눌쇠야” 

그러거든. 

마눌쇠받이라 하는데， 그 목상들이 우모리가， 대목상인데， 부천인가 부림인가 일본어로 쓰면 그 

래 . 국유림만 하면 대목상인데 김영재는 사유림 하는 작은 목상이지만 그래도 꽤 많이 했어요 

01쩌|떳l옥파 떳|쪼들 1129 



박해순의삶과생애 

우모리가 자기가 돈 대가지고 굿을 차리지. 1년에 한번씩 하지 떼가 출발하기 전에 강치성을 드 

려 . 다른목상들은잘안해. 

내린천 북인천 쪽에서 나무가 내려오는 결 건져서 내놔야 하거든. 그걸 떼로 묶어 가지고 물 나면 

나가고 그러지. 목도를 하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 갖고 강물까지 끌어내리지. 

조 물두영상굿은 어느 계절에 하지요? 

박 군수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몰라도 1년에 한번씩은 하던데 추수 한 후에 하더 라구. 

그 나무를 겨울에 베잖아. 겨울에 별목을 해 가지고 강가까지 끌어내리는 데 그 소리가 있다구. 

목도 말구 줄로 매어서 끄는 소리가 있다구. 

거두는 사람을 거두미라고 하지 그것도 목상이 사람을 한 여나븐 사람 사요. 아주 전업자로. 목 

도하고 강녘으로 훌어 내려간다고. 나무가 수풀 속에도 백혀 있고 웬만하면 촌사람들이 밸나무로 

쓸라고 갔다둔 거 막 훌대질 해서 협박 공갈 쳐가면서 도로 뺏아 보고 그러거든. 그게 먼저 본 놈 

이 임자야. 인방망이는 찍어놨어도 그 지(자기)꺼나 같은데 머 . 들키지 않고 갖고 가면 그만이야 

강녘에 사는 사람들이 나무가 마치 맞고 좋은 놈이 있으면 갖다가 파묻거든. 그러니까 꼬쟁이를 

갖고 다나면서 봉양 캐듯이 찔러봐요. 들커기만 그 집이 아주 조자리99)가 나지. 남의 나무 갖다가 

훔쳤다고. 술 얻어먹고 어쩌구저쩌구 협박공갈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두미하는 사람들이 제 

것인지 누구 것인지 모르고 덮어놓고 내 거라는데 머 . 그래도 목상이라야만이 그결 하지 목상 아 

닌 사람은 그걸 하지 못하거든. 

조 : 길이는요? 

박 : 지랫대처럼 길지 않아. 1미터 반 미처 안되게 길지 않아. 1미터 20.30되는 걸 그걸 끈을 해 가지 

고 달고 다녀요. 나무가 내려가다 보면은 더미를 친다고 그러는데， 나무가 더미를 치는데， 가다가 

하난 걸리면 또 걸리고 걸리고 해서 산더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 더미를 치는데 ， 옛날에는 서투른 

사람은 떼놓지 못해요. 그 기술자가 더미치는 기술자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더미치는 지례가 

1미터 30정도 되는데 ， 그걸 가지고 가서 나무를 헤쳐놓아요. 

잘못 건드리면 나무에 치여 죽을 게 아니야. 바위 밑으로 쑥 들어간다고 왈카닥 나무를 떼어놓 

고， 그거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건들건들하는데도 안 떨어질 때는 지렛가지로 조금만 건들 

면 왈각 무너진다고. 무너질 때는 그 사람은 오리새끼 모양으로 바우 속으로 쑥 들어가서 저 목대 

기로 기어나오고 나무는 떠내려가고 그래 더미치는 기술자는 목상이 아주 데리고 다닌다고. 

조 : 물두영상굿을 좀더 자세하게 

박 : 그건 멧목과 관계가 없고 좌우간 군에서 주최를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고， 1년에 한번 

씩 했는데， 난 그건 떼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마늘쇠받이를 하는데， 에헤 마늘쇠야 그렇게 

하더라구. 하루나 이툴 하고 말지요. 

조 : 해방 후에도 했나요? 

박 : 해방 후에는 안하고 좌우간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 식으로 연연으로 하는 걸 본 적 이 있어요. 

조.돌미록 얘기 

박 : 물 속에 있으니 건져내 달라고 화춘이 어머이가 선몽을 했다고 하던데 화춘이 어머이는 무당이에 

요. 해방 후에 한 3~4년 되었나 그래서 건져내었대요. 미륙을 건져내었다는 

99) 조자리 : 아주 망가진다는 뭇의 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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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록이 그전에 여러 개가 있었어요. 합강정에 무슨 미룩 하나를 건져내 달라고 해 건져냈다는 말 

을 들었어요. 화춘이라는 딸을 둔 어머이가 무당인데 

나는 인제읍 출신이 아니고 여기서 한 30리 나가면 남면 부평리 출신입니다. 난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는 몰라요J 

조 : 어렸을 적에 돌미륙을 보았나요? 

박 보긴보았죠. 

조 : 홍진포를 아시나요? 

박:몰라. 

조 : 합강정 앞 포구라던데 ... 

박 거무세기， 거무소라고 그래요. 앞여울 밑에는 거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떼가 부서지면 다시 매는 

곳이 거무소라고 (하지요) . 

조 : 하답은어디죠? 

박 : 하답은 인제읍하고 기린면 경계가하답인데 

조 거니고개란 데는 어디죠? 

박 · 노래에도 있지. 

조 : 인제가면 언제오나 

박 : 그런 얘기는 6.25전에는 없었고. 

조 : 미륙천이 어디죠? 

박 합강정 앞 물줄기일거야. 옛날에. 지금 거기 다리가 있는 곳이 미록천일 거야. 

조 : 암물， 숫물이 있나요? 

박 : 기린천이 암물이고 인북천이 숫물이야. 그래서 인제 장마가 졌을 적에 인북천 물이 많으면 한번 

장마가 또 진다 그랬거든. 그건 틀림없어요. 인북천 물이 많아 가지고 내린천 물이 좀 적다 하면 

은， 그 물이 적기 전에 또 내밀지. 장마가 거듭 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보았어요. 비가 오면 목상들이 병을 내다놔요. 맥주병을 내다놓고， 그때는 무슨 거야， 

강우량 재는 거지， 한 병 차기만 하면 떼가 나간다 이거지요. 떼나갈 준비를 해요. 

조 : 우모리는 어디 사람인가요? 

박 : 우모리는 여기 사람은 아닌데 목상하기 위해서 여기 정착했고 김영재는 여기 사람입니다. 

조 : 박선생님 부친도 목상 좀 하셨죠? 

박 : 그건 조그닿게 한 거고， 그런 목상은 많아요. 

조 : 예전 목상이 많을 때는 얼마나 되었지요. 

박 : 그건 모르지요 내가 대충 알기도， 김영재， 김덕순 

조 김덕순은 어디 사람이죠? 

박 : 김덕순도 인제 사람인데 남의 심부름 많이 했지. 말하자면 심부름목상이지. 

조 : 즐겨 먹는 음식， 가리는 음식은요? 

박 : 그런 거 없어요. 

조 : 동티나는 거 때문에 꺼리는 거 없나요? 

박 · 산제사를 지내잖아， 처음 나무를 벨라고， 나무를 벨 적에 산제사를 지내고 나무 한대를 착 베는 거 

야. 우지직 하고 넘어갈 적에 지골을 입는다고 하대 . 나무 벨 적에 지골을 입는다고 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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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지골이 뭐죠? 

박 :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 입어서 나무 넘어가자마자 죽는다 그랬거든. 그헐 적에 “어명이요” 하고 

소리를 지른다구. 갔던 사람들 전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어명 그게 임금의 명령이거든. 귀신이， 

그게 사불범정(耶不犯lE)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귀신도 어명엔 꼼짝못하니까 어명이라 소리치면 

지골 그 귀신이 목신귀， 나무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라고 소리질렀다구. 

조 : 지골이라 한자로 쓰나요? 

박 : 옛날 무속인들이 부르는 얘기예요. 

조 : 어명이라 소리치는 걸 보셨나요? 

박 : 보았죠 그런데 주로 지골이 어떤 나무에서 많이 나오냐면 밤나무 벨 적에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근 

데 그 뒤로 내가 알아보니까 학술적으로 밤나무에서 가스가 많이 나옹대. 그 나오는 가스를 잘못 

마시변 죽는데요. 그걸 가지고 옛날엔 과학적으로 얘길 못하고 지골이라 그랬지요. 

조 : 부친께서 산판을 하실 때 전날에 특별히 주의할 점은 보셨나요? 

박 : 모르지요. 전연 기억이 안 나요. 

멧목은 편목이 있어요. 편목떼라고 있어. 나무를 이렇게 베어 가지고 그냥 퉁그런 채로 갖고 가는 

게 아냐. 죽데끼를 다 땐다구. 사방을. 네모를 떼내고 그러니 네모치 나무지. 

조 : 천목이라 하는 거 아난가요? 

박 : 편목이지. 네모가 반듯한데 뭐 . 로쿠로 하지 . 톱이 둥그렇게 생긴 게 있어 . 

이: 철로목은요? 

박 : 그건 잡목을 할 적에 철로목으로 하지. 소나무도 편목은 로쿠로 캔다구. 

조 : 목상들이 산에 갈 적에 주의할옷차림은요? 

박 : 옛날에 뭐 주의할 옷차림이 있나요? 

조 계절적으로 겨울이잖아요? 

박 · 겨울이니 바지저고리 입어요. 

조:목욕하나요? 

박 : 안 그래요 얼음이 버석버석하는데 어떻게 목욕을 해요. 그건 하는 말이고 

조 발기장을 보셨나요? 크기는요? 

박 : 요렇지요.(A4용지 크기를가리킴) 

조 : 재질은? 

박 : 미농지인지 뭔 종이인지 몰라도 허연 종이에다 써놓았더라구. 

조 떼 위에서 생활하면 그게(발기장애 젖지 않나요? 

박 : 왜 그게 젖어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하면 물론 젖겠지. 

조 : 춘천 가는데 젖을 거 아네요? 

박 : 떼사공들은 그거 하난 안 젖고 춘천까지 가요. 왜냐면 떼 위에다가 옹기를 싣고 가요. 그걸 ‘자래’ 

라고 하더라구. 옹기 몇 자래 그래 . 수량을 몇 자래 실었다 그러더라구. 옹깃 실은 거 떼를 가보니 

까 물 속에 쑥 들어갔더라구. 그래고 옹기 항아리 꼭대기 위로 물이 한 5센티 정도 올라왔어요. 떼 

에다 싣고 가는데 하나도 안 깨트리고 가는데， 그 점한 기술자예요. 

조 : 떼를 깎아내지도 않고 그냥 실나요? 

박 :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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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거 책에는없네요 

박 : 그거 합강리에선 못 해. 합강리에선 못 하고 우리 살던 부평 거기서부터 실어요. 합강에는 옹기점 

이 없거든. 부평 선착장 있는 데여. 거긴 옹기점이 있었거든. 옹기 굽는 데가. 

조:목상은모르나요? 

박 : 목상도 알지요.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나무만 갖다주면 되니까. 

조 : 그러면 떼사공은푼돈을챙기네요. 

박 : 푼돈은요? 대단한 돈을 받지요 

조 : 보통몇 개 실지요? 

박 : 엄청나게 많이 실더라구. 지금 제무시 둬서너 개를 싣는 거 같더라구. 

조 : 얼마받지요? 

박 : 모르지. 나는 나이가 열 몇 살이니까 열일곱 열여넓 살이니까. 

조 : 앞사공이 얼마 안 나눠주던가요? 

박 : 뭐 난 돈도 구경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 다 받고. 그때 사실상 뒷사공이란 거는 할 일이 없 

어 . 앞사공이 뭘 하면 그렇게만 하면 돼. 

조 : 정선멧목은 앞사공과 뒷사공이 차이가 나는데요? 

박 : 아니， 여긴 차이가 없어. 그것두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기술적으로 앞사공이 좀 뭐했지. 힘든 거 

는 뭐 같애. 앞사공은 물굽이 지어놓는 거 그거만 하고 떼가 이렇게 갈라면 뒤를 이렇게 해야 하 

잖아. 그건 뒷사공이 다 해. 힘은 뒷사공이 더 힘이 든다구. 공가는 다 똑같았어. 선용 받는 것도 

다똑같이받아썼어. 

조 : 춘천 목상은 인제에 오면 돈은 얼마를 뿌리고 가던가요? 

박 : 그 사람들이 인제 오나? 안 오지. 오지도 않고 여기 목상들이 김덕순 씨 같은 분들이 앞잡이 목상 

이지. 거간꾼이지. 그 사람들이 다 하지. 막살이 할 적에 막살이 알죠? 맨 마지막에 나가는 거 . 9 

~1O월， 얼음이 버석버석한데도 떼를 밀고 나간다구요. 그건 왜 그러냐? 돈 갖다 썼지， 나무 갖다 

주어야지， 나무 안 갖다주면 서울 목상이 지랄하니까. 

조 : 인방망이 뭐로 만드나요? 

박:쇠로만들지요. 

조 : 어디서 만드나요? 인제에서 만드나요? 

박 · 아니요. 어디서 주물공장에서 맞춰오는지 인제에서는 만든 적이 없어요 

국유림 목상 인방아이가 있고 사유림 목상 인방망이가 있고 사유림 거는 대개 사람 ‘인’ 자도 있 

고， 이렇게 ‘복’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국유림 거는 나라 ‘국’ 자 썼죠. 

조 국유림 인방망이 개인 거를 나라 ‘국’ 자를 썼나요? 

박 네. 나라 ‘국’ 자를 썼죠. 

조 : 크기는요? 

박 : 못빼기 있지. 그거 가닥진 거만 없을 뿐이지 망치지 뭐. 직경이 한 3센티 되고， 길이는 한 10센티 

정도되어요. 

조 치변 도장이 찍히나요? 

박 : 그렇지. 검은 칠을 해놓아. 먹물일거야. 그걸 묻혀서 치더라구， 

조·안지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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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안 지워지더라구. 그걸 몇 군데에다가 찍어요. 

조 - 발기장은 누가 갖고 가나요? 

박 : 앞사공이든지 뒷사공이든지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조 : 옹기 속에 싣나요? 

박 : 옹기는 매번 하는 게 아니고 옹기가 l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나올 적에 설어내지. 

조 떼사공의옷차림은? 

박:중의적삼 

조:신발은? 

박:짚세기 

조 : 물에 많이 뿔을 테니 특별히 다른 짚신인가요? 

박 : 짚세기인데， 보통 두개를 갖고 가는데 ， 한 개는 강다리에 달고 매고， 하나는 신고 그래요. 

조 : 물에 젖은 짚신은 썩을 거 아닙니까? 

박 : 그건 춘천 가면 버려야죠. 

조 : 춘천 갈때까지 짚신두 개 갖고갈수가 있나요? 

박 . 그거 떼 위에는 짚신 신고만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결레만 갖고 가면서 맨발로 간다 

구. 떼 위에서 맨발로 다녀요. 

조 : 한 컬레로고향까지 올수 있나요? 

박 : 그러니까 사람 있는 곳에만 짚신을 신지. 맨발로 이렇게 오다가 사람 사는 동네만 오면 내려놓고 

짚신을신지. 

조 : 짚신가격은? 

박 : 몇 전 했겠지 머 . 난 그래도 그때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아주 백문맹이m로 거기 종사는 안 했거 

든. 학교 맹기다가 우리 여릿이서 이맘때쯤 되면 학교 갔다가 집으로 올 때 “떼 타자” 그러거든. 

그러면 책가방들을， 요샌 가방이지만 그땐 책보를 한 군데다가 모아놓고 옷 벗어놓고， 벌거숭이 

로 저 위로 올라간다구. 떼가 내려와요. 그림 헤엄쳐 가 타고 물로 내려오고 그랬다구. 

조 : 산판하는사람들이 해지면 내려오나요? 아니면 멘트 치고자나요? 

박 : 해지면 내려와야지. 해지면 추워서， 

조 . 인부가 그 동네 사람인가요? 

박 : 그 동네 사람이지. 동네사람도 있고， 대개 동네사람들이지. 

조 : 대개 도급을 줄 거 아닙니까? 십장이 데리고 다니지 않나요? 

박 : 대개 목상한태 하청을 받지. 벌목문들이 다 하지 머. 

조 : 나무 베어낸 그루터기 앉는가요? 동티난다고 하던데. 

박 : 동투 그런 거는 없고， 대개 안 앉지. 베어낸 자리엔 송진이 흘러서 못 앉아. 

조 : 내린천이나 인북천에서 나오는 나무 구별이 되나요? 

박:구별을못해요. 연목 회목 서카래 궁궐 부동 편목등종류는여러 개가있지요. 

조 : 강치성 물품은 어디서 사나요? 

박: 인제읍에서 사죠. 

100) 백(白) 문퉁이 완전한 문둥이 . 여기서는 멧목전업자를 비유적으로 일걷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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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물품살적에 주의할점은? 

박 : 그런 거 없어요. 아무나 사다가 준비하는데 강치성 드릴 때 그것도 무당이 하더라구 

조:용왕제군요. 

박 : 그렇지요. “해도~~동 조선 강원인제 합강천변에다 자리잡고 불개부정 택일하야 홍동백서 좌동 

우혜 진설하고 이렇게 나와. 

조 : 서도소리 비슷하군요. 

박 : 서도소리로해요. 

이 . 떼는누가 엮지요? 

박 · 앞사공과 뒷사공이 엮어요 

조 : 떼를 타고 갔다오면 그때 공가 계산하나요? 

박:그렇지요 

조 떼를 탈 때부터 계산을 하나요? 떼를 매는 건 따로 지불하나요? 

박 : 지불 안 해. 공가라는 것은 순전히 떼를 출발시켜서 춘천이고 서울이고 대주는 데까지만 책임이 

지. 일하고 뭐하고 잡동사니는 전부다 

조 : 여울의 전설 부탁합니다. 아까 처음에 사진 찍은 것은 비트리 여울이고 다음에 핑의 여울을 사진 

찍었는데 

박 : 쇠목여울은 저기 남면 다 나가서 쇠목은 여울은 대단치 않은데 그거는 여울이 괜찮아요. 순탄한 

여울인데， 고기 잡는데 필요한 여울이에요. 삽 댄다 그러지. 이를테면 내려가다가 고기 걸리케 하 

는 게， 하두 고기가 잘 걸리니 옛날 양반들이 쇠목을 줄 테니 바꾸자 그래서， 쇠목여울이야. 

조 : 소 목이라면 진짜로 소목만 의미하나요? 아니면 소 한 마리인가요? 

박 : 소한마리이지 그만큼고기가많았지요. 

조: 쾌팽이는요? 

박 : 쾌갱이가 아니고 패갱이인데 그것두 여울이 무서워요. 패갱이 포와리 다 지나면 여울이 있어도 괜 

찮아. 패갱이는 구반이 멀리 파고 들어갔거든. 구반이라는 것은 물이 산 쪽으로 많이 돌아간다는 

것이거든. 산 쪽이라는 것은 산으로 헐고 나갔으니， 산허리를 파고 나갔으니， 패갱이는 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파고 갔다구 해서 패갱이라고 해. 아주 위험해. 

거기는 정말로 참 뒷사공 까먹는 데에요. 뒷사공을 어떻게 까먹느냐하면은， 앞사공은 어떻게 하 

던지， 그 돌아서 나왔는데 뒷사공은 돌아서 뒤에다 들이치지요. 그러변 나가떨어지지요. 뒷사공 

까먹는 데라고 그러지요 그러니 거기가 조심시키지요 앞사공이 보면 패갱이 들어가면 짝퉁으로 

살살기어 내려가죠. 구반이 있고산쪽이 있고자갈쪽이 있잖아요?그러면될수있으면그쪽으 

로 안 갈라고 자갈 쪽으로 휘어들지요. 이렇게 이렇게 휘어 나가죠. 

조 : 앞사공이 잘못하면 뒷사공은 그냥 당하는군요 

박 : 그렇지 조금만 느슨하게 굴면 뒷사공이 혼나지 

조 : 사심이여울은요? 

박 사심이 여울은 사슴이 건네 다녔다 그래서 그건 여울인데도 대단잖아요. 사슴여울. 

서레여울이 조금 나쁘지. 서레여울은 논 삶는 서레 있지요? 그거 모양으로 여울이 이래. 바위가 

많지. 그 틈을 빠져나가야 하니까. 그래도 거긴 사람이 다치거나 뭐 그렇지는 않는데 포와리하고 

패갱이여울만 지나가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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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이 포와리는요? 

박 : 포와리는 왜 포와리 여울인지 몰라도 포와리 여울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낙차가 한 20미터 거반 

될거야. 

조 : 20미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20센티라면 몰라도. 

박 · 뭐이 정신 없는 소리. 십미터가 넘지. 

조 : 그러면 오층빌딩에서 떨어지는 격인데， 

박 : 그렇지 그런데 인제 떼는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구. 일일이 다 떨어져서 나갈라면 못 나간다 이 말 

이야. 떼 앞대가리만 쑥 빠졌다가 쑥 나가면 중간은 다리를 놓고 나간다는 얘기야. 허공으로 다리 

를 놓고 나간다는 말이지. 그러니 옹기 싣고 나가도 안 깨지지. 差가 10미터 실이 돼. 이층 삼층 

높이 같더라구 그 나무가 스물넉 자 이십 자씩 되거든 그 나무가 공중 까꾸로 백혀 있거든. 들어 

갔다 나오거든. 두멍바우가 그 옆에 붙여 있는데 “상목에 나무를 두 개 놔라. 세 갤 놔라” 그러거 

든. 나무가 두 개， 세 개， 돌 꼭대기를 걸쳐 나간다구. 그렇게 해야 무사히 나가지， 안 걸쳤다든지， 

더 걸쳤다던지 하면 쓰러지지. 그게 앞사공의 기술이야. 그게 포와리야. 그래서 포와리지기가 따 

로 있어. 옛날에 거기 가면 벌벌 떨고 못 간다고. 포와리지기가 들어와서 지워지고. 

이 : 그러면 원장님 타셨을 때엔 포와리지기를 이용했나요? 

박 : 난 앞사공이 기술자여서 (안 했어) . 

조: 앞사공이름은요? 

박: 김응순이 

조:동네사람인가요? 

박 : 동네사람이지. 김응순 씨는 우리 외삼촌이고， 

조 : 다른때는? 

박 : 김금순이라고 있어 그 분은 (김응순의) 사촌이 되지 .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는 못 맡기거든. 친척 

이니까 끌고 다니고 그러지. 누가 생각이 나 어린 사람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조 : 그분들연세는요? 

박 : 연세는 그때 아무래도 한 오십씩 되겠지 머 

외삼촌들 하고 두 변 하고 손용인 씨하고 두 번 갔어요 

조 그러면총몇번갔어요. 

박 : 총 네 번 갔지. (그리고) 해방 돼 가지고 저거 한 번 해 먹으려다가 흔나고 그랬지. 

해방 돼 가지고 이북에서 떼가 내려오더라구. 그런데 4동가리짜리야 앞에 그레도 다 있고 뒤에도 

그례가 있고 다 있는데 네 동가리더라구. 달밤에 가다가 걸렸지. 저놈들이 떼가 언제쯤 떠나간다 

는 걸 알았지 . 떼가 적어도 사람은 서이가 탔다구. 앞에서 두 사람， 뒤에는 내가 혼자 타고. 

이 : 마른여울은요? 

박 : 마른여울은 여울이 넓기만 하지 알아. 그래서 돌이 다문다문다문 나왔는데， 그 떼가 내려가면 떼 

하고 그거하고 같이 굴려가는 거 같아. 

조: 아랫여울은요? 

박 : 지금 양구 그 밑에 있어요 사심이 여울도 다 그 밑이에요. 패갱이는 요 신남서 나가 가지고 요 대 

흥리 앞에， 쇠목여울은 관대리에 있어. 관대리 남면사무소 앞이야. 

비트리는 인제읍 사그미 마을이고 사금이 많았어 핑의여울은 고 밑인데 조리미라 불러. 우리 아 

136 1 인제떳옥과 멧3즈를 



[생애사구술자료] 

까 갔던 데가 조리미야 핑의 여울은 떼가 내려가다 보면은 돌에 막 부딪쳐 쿠당당 쿠당당 소리가 

나니까 그 핑이 건너 수풀 속에 숨어 있다가 후다닥 날아 가지고 그런 소리가 난다구 핑의 여울이 

야. 얼마나후당당거리는지 핑의여울이야. 

조 비트리가물이 비틀어져서 비틀이인가요? 

박 :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이 나와서 돌아가니까 멧목이 반쯤 뒤집혀지게 되지. 마치 차가 코너링 하 

듯이. 

조:송곳몰 

박 물속에서 송곳처럼 뾰족하게 내밀은 거 송곳돌이야. 조리미야. 용소라고 하는 곳도 조리미야. 

조· 시루목은요? 

박 : 시루목은 포와리 밑이야. 여울은 여울이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시라우라 부르지. 

조. 쥐젖여울. 

박 . 쥐젖처럼 돌이 나왔다 그래요. 돌맹이가 조금 뒤어나왔어. 그리 위험하지는 않아. 위험한 여울은 

핑의여울， 비트리， 포와리， 앞여울， 저 합강리 바로 떠나서 있는 앞여울， 패갱이， 포와랴， 다섯 군 

데만지나면 먹어주지. 

조: 어디에 있죠? 

박 . 춘성군 거기에 있어요. 두지아우여울도 거기 있어요. 바우가 두지처럼 생겼다 그래서인지 뭔지 모 

르지. 두지 몰라요? 쌀독. 

조 ; 거무여울은? 

박 : 거무소 여울이지. 합강리야 

조 : 개여울은? 

박 . 서냥멍이 밑인데， 양구여요. 다 괜찮아요. 망태여울도 다 거기예요. 제비여울도 있고 십리허간에 

사리여울， 여울 지럭지101)가 십리예요. 꾸불꾸불하면서 그렇게 길어요， 

조 : 사람이 죽은 여울이 있나요? 

박 : 그런 곳은 패갱이 밖에 없어요 패갱이 하고 포와리가 제일 무섭지. 사람 죽을 만한 데는 없어요. 

조 . 떼 위의 생활은요? 

박 : 아침에 어떤 때는 밥 싸 갖고 가는 떼도 있고 그 집에서 천엽에다 싸지 밥을 무슨 도시락을 씨는 

데， 무슨 도시락에다 싸는 게 아나고， 밥을 그냥 보자기에다 싸요. 물 묻혀 가지고 보자기에다 싸 

요 

조:주먹밥식으로 

박 그렇지요. 강다리 끝에다 매달고 가다가 그것두 여울이 많으나까 밥을 못 먹으니까 여울 지나가면 

소가 나타나잖아. 소에 띄워 놓고 먹지요. 

그런데 그것두 앞사공 뒷사공이 한 자리에서 못 먹어요. 각각 따로 먹지. 참 외롭지. 

조:물은요? 

박 : 물은 그 불 먹지. 벗물 떼 내려가는 물 먹지. 요새야 물이 더럽지. 그때야 물이 전부 일급수지 머. 

여울 하나 지나면 물 떠 마셔야지. 물이 바싹바싹 마르는데. 

조:술은안드시나요? 

101) 지럭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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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술도먹지요. 

조 : 목상이 갖고 가게 하냐요? 

박 : 목상이 갖고 가게 하나? 또 갖고 가도 말을 못하는 게지， 

조 : 외삼촌하고 가니 술 못 드셨겠군요? 

박 : 나는술을그때부터도 안 먹었어요. 

조 : 옹기말고 다른 거 안 실었나요? 

박 : 밸나무 실지. 화목 장작 부평리에서도 싣고 합강리에서도 실었어요. 

조 : 다른 데에서는 안 실었나요? 

박 : 왜요. 대항리(대흥리)에서도 싣고， 대항리가 패갱이 웃목이지. 밸나무는 장작이라 그러는데， 장작 

은 많이 실어요. 장작은 부딪쳐도 괜찮고， 그런데 장작이 대작이지. 나무를 큰 거를 반씩 쪼캔 거， 

그런 거를 평이라 하거든. 사방 네 -^}를 한 평이라 그러는데 평으로 몇 십 평씩 싣고 나가지. 

조 : 양구에서 섣는 거는 없나요? 

박 : 양구 가서 싣는.거는 없구， 양구 가도 물류간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떼가 거기에도 조금씩 있었으 

니까 거기에서도 조금씩 싣고 가지요. 

조 : 그런 거는목상모르게 하나요? 

박: 목상모르긴 왜 몰랴. 다알아요. 

조 : 목상이 관여 안하나요? 

박 : 그럼 관여 안하지. 어떤 때는목상이 화목까지 하니까. 

이 : 목상이 회목 할 때는 돈 더 주나요? 

박 : 더 주지. 회목싣는공가는 더 주지 대개 화목같은거는목상이 한다구. 

조 : 혹시 사람도 실어 나르나요? 

박 : 사람을 실어 나르지는 않지만 사람이 타지. 떼가 언제 간다면 “나 좀 가세” 하고 타지 배선가를 

받았거나 그런 거는 없지. 

조 : 태워주신 적 있나요? 

박 : 나는 없지만， 다른 떼에 타고 가는 거는 보았어요. 

조 : 여자도싣나요? 

박 : 여자는 안 싣죠. 여자도 겁이 나서 탈 생각도 못하고 

조 : 아이는요? 

박 : 아이들도 안 태워요. 어른들만 태워요. 

조 : 나이 드신분은요? 

박 : 안 태워요. 힘이 있는 사람이 타지 웬만한 사람은 못 타요 마루바닥 같아야 돼 앉아 있기라도 하 

지， 순 서서 가는데 또 물이 좋으면 맹일 가거든. 여기서 춘천을. 그러니깐 타고 갈만 하지. 요 

즘처럼 물이 저럴 때 가면한보름씩 가요. 

조 : 김 계근， 임 일남， 그 분들 후손들이 있나요? 

박 : 임일남 씨도 후손이 없고， 김계근 씨도 후손이 없어요 송태익 심한호 다 자손들이 없어. 임일남 

씨손자는있어요. 

조 : 떼꾼들에 대해 욕하는 말은 있나요? 저거 떼 타는 놈 등등. 

박 : 그런 거는 없고， 애들이 장난하느라고 “돼지우리 틀어랴 그러지. 그러면 이놈의 자식들 그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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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하지 말라고， 떼는 자꾸만 내려가고 강가 바깥에서 그러는데 뭐라 할 수 있나. 

조 : 그놈들이 왜 그러죠? 

박 : 괜히 장난하느라 그러지요. 떼 좀 타고 갈라면 아까도 얘기했지. 책보따리를 한 군데 모아놓고 저 

꼭대기 올라가 떼 타고 내려간다고 같이 .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타게 한다고. 그러면 돼지우리 

나 틀어라 하고 욕한다고. 하하. 

조 : 돼지우리 틀어라가 무슨 뭇이죠? 

박 : 영클어져라 이런 뭇이지 머. 

조 : 떼강아지란말은? 

박:몰라요. 

조 : 산에서 나무 끄는 소리 부탁합니다. 

박 : “여차하니 여차” 

그러면 나무에다가 코를 다 뚫거든. 코를 뚫어서 줄을 매 가지고 양쪽에서 쥐고 끌지. 그러면 “여 

차하니 여차’ 이렇게 하면， 노동요니까， 소리를 받지. 

여차하니 여차 

이 나무가어데서왔나 여차하니 여차. 

방태산상상봉에 여차하니 여차. 

한낮이면은일광을받고 영차하니 영차 

밤이변은이슬을먹고 영차하니 영차 

화모진비바람시달리며 영차하니 여차 

낙락장송이 되었는데 영차하니 여차 

궁궐재를명을받아 여차하니 여차 

어명이요한마디로 여차하니 여차 

만인간에힘을얻어 여차하니 여차 

수로천리육로천리 여차하니 여차 

인제합강에나왔구나 여차하니 여차 

대개요런소리지요 

조 : 떼 타시고 가는 동안에 심심하면 다른 노래는? 

박 : 유행가이고 뭐고 소리는 아리랑밖에 없었거든. 

조 · 김정구의 〈눈물 젖은 두만강〉 이런 노래는요? 

박 : 그런 노래는 생각도 못 해보았고 또 그 사실 멧목아리랑도 물이 어지간히 좋고 여울도 지나고 그 

래야 부르지， 멧목 타고 바쁜데 목이 막 타는데 언제 노래해요? 

조 . 소리 없이 손장난이나 발장난은요? 

박 노래 같은 거도 대개 밤에 부르고 하지. 

조 · 정말 유명한 사공은요? 

박 : 프로들이 있었지. 글써l 그게 인제에는 임일남， 김계근이， 박동윤이， 수태 많지. 농사도 일부 짓지 

만 멧사공 전업이지 . 손용인 씨 같은 분은 일년 내내 떼만 타는 거야. 떼 없으면 집에서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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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노름은요? 

박 : 가다보면 멧사공 놈들이 투전을 한다고， 주막에서 ， 낮엔 가고 밤엔 자야 하잖아. 투전해서 돈 다 

떨어지고 그러면 나무 훔쳐다가 팔잖아. 나무 떼다가 팔고 다음날 밤에는 다른 사람 떼에 가서 

훔쳐다가 자기 떼를 보충하고 

조 : 춘천까지 주막이 덕두원 도지거리 말고 어디에 있나요? 

박 : 신남 선착장 부평리도 거기도 주막이 큰 게 있었지 간판은 없었지. 그저 주막집이지 . 대흥리도 거 

기도 나무 많았어요 부평리도 서너 집 되었지 . 

조 : 여관겸엽이죠? 

박 : 위 겸업이랄게 있나. 그저 밥 먹고잠자고 같이 했지 머 . 

조 : 아가씨 있는 집도 있었나요? 

박 : 부평에는 없었고 주로 있는 게 여기에는 그런 거는 없었고， 대흥리도 없었고， 술집은 대흥리에 한 

집 있었지. 대흥리에도 두어 집 주막이 있었지. 

조 : 숙박비는? 

박 : 숙박비가 아니고 밥 먹고 자는 거야. 몇 전 주었겠지 

조 : 아가씨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박.술먹자고접근하지 

조 : 멧목에 아가씨들이 올라오나요? 

박 : 그건 서울 가야. 바멍이라고 하는데 소(1검)야. 죽 내려가서 덕두원 지나서 거기서 서울 쪽으로 가 

는데， 거 가변 인제 나간 떼를 세 개를 합친다고， 열다섯 동가리지. 넓이도 길어지고 지럭지도 길 

어지고 그렇게 해서 간다고. 

조 : 대흥리 지나서 어디에 주막이 있었나요? 

박 : 물노리란 데가 있었거든. 물노리가 춘천일 거야. 

조: 양구는없나요? 

박 : 양구는 그런 게 없어요. 주막이 없었고 인제 서낭멍이라고 양구에 있었거든 거기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멧꾼 자고 하는 집이 . 그때는 길옆에 집만 있으면 아무데고 자고 그랬으니까. 

조 : 춘천 가서 처음 있는 주막은? 

박 : 물노리 ， 샘밭이라고 했는데， 샘밭 그쪽으로 들어가고， 거기는 무슨 동네니까 집들이 여러 집 있는 

데. 

조 : 거기에 아가씨가 있었나요? 

박 : 없어 . 도지거리 가야 있지. 도지거리는 아가씨가 많았지. 

조 : 도지거리 지나서 덕두원인가요? 

박 : 그렇지. 덕두원은 합강리 하고 똑같은 데야. 

조 : 신연강은 그 다음인가요? 

박 : 그렇겠지. 그 다음은 난 잘 모르니까. 

조 : 도지거리 유명한기생 있나요? 

박 : 나이 스무 살 이상이 되어야 알지. 나는 모르지 . 도지거리 갈보란 소문만 들었어. 

조 : 들병장수란 무허가인가요? 색주집 소속인가요? 

박 : 술집갈보를 들병장수라 하는지 그런 거 몰라. 그때는 무슨 옥(屋) 무슨 옥 하는 그런 거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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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술장사 하는 거를 들병장사라 그래. 인제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술 파는 여자가 따로 있는 

거를들병장수라하지. 

조:손용인씨주량은? 

박 : 손용인 씨 술잘안 먹어 우리 아버지는술은안잡수셔도노름은많이 했대. 

조 : 노름은주로 어떤 것? 

박 : 투전이지머. 투전. 투전밖에 뭐가 있나. 

조:화토는요? 

박:화토가있었겠지 

조 판돈은요? 

박 · 가져간 돈이 뻔한데 머. 선용 타 가지고 가는데. 선용은 1/4 타요. 

조 : 주막에서 쉴 때 하는 소리는요? 

박 : 경기민요지 머. 나는 안 불렀지만， 청춘가도 부르고 .. . 

* 청춘가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구요 에헤 

이내가슴에 에헤 수심도 많구나 

*노랫가락 

노세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십일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어랑타령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 가는 소리에 

고무산 큰애기 단봇짐만 싸노나 

어라얼어랑 어허야 데헤야 어랑 내사랑아 

조 ‘인제’ 라는 말이 들어가는 노랫말은 없나요? 

박:없어 . 

조 갈보들의 머리모양은? 

박 : 머리는 비녀 찌르지， 아니면 꽁지갈보라고 탱기 따고， 치마는 검정치마， 남색저고리 등이지. 

조 : 신발은? 

박 · 고무신， 까만 고무신이데. 

조 아가씨들이 뭐라 하며 접근하던가요? 

박 : 몰라. 

조 : 사공들 중에서 소문난 난봉꾼 있나요? 

박 : 임 00씨 . 직업이 떼사공이고줄난봉장이고 서울 떼사공 가면 나무 몇 개씩 팔아먹고， 그 사람은 

서울 가서 팔아먹는데， 나는 그 사람 보지 못했는데， 어디서 훔쳤는지도 모르고 임 00씨가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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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하더라구. 

조 : 들병장수 보았나요? 

박 : 나이가 어려서 본제만체 해서 잘 몰라. 

조:밥은쌀밥인가요? 

박:쌀밥이지 

조 : 혹시라도 떼를 만들다가 피를 보면은 어떻게 하지요? 

박 : 피가 나면 났지 머. 상관없어 . 그리고 망치질하는 것도 없고， 뭐 쩡여서 멍이 들 수는 있지. 

조 : 떼가 부러지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나무가 부러진 적은 없나요? 

박:부러지진않아. 

조 : 책임 소재는요? 

박 · 떼가 부서졌잖아. 고 밑에 가면 소에 가면 나무가 퉁퉁 떠다니고 있으니 다시 동동 매지. 그리고 

잘때에다시꼭폭묶지 . 

조 : 만일에 잃어버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박:공가에서까지. 

조:사고날확율은요? 

박 : 뭐 대중 없어. 물이 많으면 사고가 안 난다고. 물이 없으면 바우(바위)에 부딪치는데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잖아. 도랑을 판다고， 떼가 도저히 걸려서 못 내려갈 때에는 도랑을 판다구. 양쪽 나무를 

돌려서 물을 막지 떼 쪽으로. 

조:술은? 

박 :막걸리지 머. 

조 : 집에서 만든 건가요? 

박:주로밀주지. 

박 : 양조장에서 만든 술이 뭐 그런데 가? 순 촌에서 밀주 담가서 먹고 그런 거지 머. 

조 : 뒷풀이는요? 

박 . 그런 거 없어. 그곳에 가서 세어 넘기면 그만이야 

조 : 임 00 씨 생활은? 

박 : 넉넉하지 않지 머. 어떤 때는 집에 안 들어간다고. 돌아오면 떼가 있으니까 합강리 가서 바로 떼 

를또맨다고. 또바로가고. 

조 : 떼 허가받을 때， 산판하고 따로받나요? 

박 : 아니지 . 산판 허가면 돼. 

조 : 춘천 가서 발기장 넘기는 데는? 

박 : 덕두원가서넘겨 . 

조 : 양구 정도 지날 때 통과세 달라는 거 없나요? 

박 : 그런 거 없어. 요즘 사람들이야 머리가 좋아 막 붙이지 . 

조 : 신연강에 양강포감이라 해서 세금 받는 곳이 있다던데 들어보셨나요? 

박:몰라. 

조 : 초등학교는 어디를 다녔나요? 

박 : 남면 거기 보통학교， 보통학교 4학년제라고， 그리고 여기(인제읍) 와서 5학년， 6학년 다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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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열세 살， 열네 살인가 그랬지. 

조 : 졸업 후농사일 했나요? 

박 : 아니， 한문 배웠어. 

조 : 어디서요? 

박 : 집에서 배웠지 머. 

조 : 아버님한테서요? 

[생애사구술자료] 

박 : 아니지. 그때는 학교 우리 신남 살 적에 중학교가 없잖아. 여기는. 중학교 가자면 춘천 가서 배워 

야 하는데， 춘천 못 갈 처지니， 그 동네에서 소학교 나온 애들끼리 한 여나븐 모와 가지고 훈장 하 

나 데려다 놓고 배웠지. 배우는 거는(비용은) 돌아가면서 치루지. 

조 : 배운책은? 

박 : 난 처음부터 동몽선습을 읽었다구. 명심보감 소학 이렇게 배웠지. 천자문은 처음부터 안 배웠어. 

무제시도 배웠어 . 통감절요도 배우고， 하두 배운지 오래 되니， 

조 : 한문은 몇 년 배웠나요? 

박 : 칠 년 배웠어요. 

조 : 그 당시 부평리는 인구가 몇 호 정도 되었나요? 

박 : 호수가한 120호살았지. 컸지. 

조 : 부평리 생엽은요? 

박 : 농사지. 상업은 업었어. 

조 : 보통학교가 거기 있었나요? 

박 : 아니， 보통학교는 면소재지， 관대리에 있었어. 

조 거기까지 매일 통학을 한 겁니까? 

박 : 그렴， 배타고， 아까 얘기했잖아. 갔다오다가 책보 한군데 모이놓고 빨가벗고 올라가서 떼 타고 내 

려오고 그런 짓을 했지. 강을 건너탱기니까. 그때가 남전리， 관대리， 대흥리， 신월리， 부평， 어론， 

새재， 뭐 동네가 한 십여 리 되었거든. 학생들이 꽤 많았지. 면 소재지에 학교가 하나 있었으나까. 

조 : 한문 배운 후에 뭐 했냐요? 

박 : 농사일 했지. 나 농사일은 별로 안 했어 . 나 스무 살에 장가를 갔어. 그 후로 농사 한 2년 지었지. 

해방이 되어 가지고 대한청년단 들어가 감찰부장 하다가 경찰에 들어갔지. 감찰부장 하기 전에 

세꾼세이라고 청년군대 군대 가기 전에 훈련받았다고. 

조 : 세이관세이가 뭐죠. 

박 일본말이야. 청년훈련소야. 그때 세이넨 훈련소가 있고 렌세이쇼가 있고 그랬지 . 그것도 하고， 그 

러니까 내가 멧목을 타긴 했어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 생각나면 나를 멧목 태우곤 했지 

하하. 나는 때 타기만 했지 돈 구경도 못 했다니까 

경찰에 투신한 것은 1946년 12월 달에 투신했어. 22살 정도 되었나. 3 .151021 때 그만 두었어. 한 

10년 했지요. 나와서 좀 있다가 일년인가 2년인가 놀았어. 1년 장사한다고 그러다가， 단위조합장 

하고， 한 6년 했어. 한 1년 놀다가 축협 조합장 한 6년하고 그땐 3년 임기거든. 그렇게 하다가， 한 

1년 놀다가 문화원에 들어갔었고， 그 후론 시뭇 노는 거지 95년도에 그만 두었으니， 91년도에 들 

102)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를 의미한다 실제 박해순이 경찰에서 퇴직한 것은 1957~8년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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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갔어. 문화원에 이사는 조합장 한 이후에 시작했지 .86년도에 이사를 한 거 같아.85년도에 조 

합장 그만두었으니까. 문화원 감사도 한 3년 했고 그러다가 원장 감투를 썼지 . 원장은 한 4년 했 

어 .4년 단임 했어요. 억지로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채웠어요. 그 다음 후임이 현재 방효정 원장 

이야. 방효정 원장은 재임(연임) 중이야. 

조 : 큰아드님은 몇 살이지요? 

박 : 62살이에요. 좀 전에 여기 왔던 사람이 큰이들이지 103)요. 서울에서 사업을 해요. 내일이 아벼지 제 

사야. 그래서 내려왔어. 물째는 딸이야. 지금 인제조합장 마누라고， 또 둘째는 59살 되었는데， 셋 

째는 47~48세 되었고， 막내가 이들이고， 울산에서 장사해요 셋째 사위는 사업 하는데 꽤 괜찮 

아. 회사 하니까 괜찮고 막내아들이 괜찮긴 괜찮아. 밥 먹고 살긴 살아. 

조 : 천목이 뭐지요? 

박 : 철로목이라고 했잖아. 철로목도 로쿠로 겠지만 편목도 로쿠로 했어. 대흥리 거기도 편목떼가 나왔 

다고 

조 : 편목만으로 떼를 만드나요? 

박 : 그렇지. 그거는 적심도 못 하는데 나무는 좋은 게 있는데， 그런데는 지게로 져낸다고. 산에서부터 

큰길까지는 나오지. 그래서 하루 종일 나무 한 개 젊어지고 나오는 때도 있어. 조 : 편목의 크기 

는? 

103) 채록하던 날 다음날이 제사가 있는 날이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아들이 내려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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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만 네모지게 만든다는 것 뿐이야. 

조 : 인제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전수했나요? 

[생애사구술자료] 

박 : 강원대학교에서 가시를 가져왔어 . 내가 가져와서 들어보니 소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냐. 그 사람 

들이 걱정을 하는 게 소리를 딸수가 없어서 녹음을 해야겠다구. 이런 소리를 나도 할 수 있다고 

내가 다섯 단은 더 잘 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구 그랬지. 인제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멧 

목 재연하게 하는데， 생전 후렴을 할 줄 알아야지. 내가 애들 운동장에 앉혀놓고 한 30명 갖다놓 

고， 그게 85년도야 그 후론 학생들에게 별도로는 안 가르쳤지요.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2회부터 지도해서 계속했지. 처음엔 베툴노래를 갖고 나가 했고 2회에 

멧목아리랑을 갖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지도를 했어요. 강원도 우승해서 전국대회가 강릉에서 열 

었는데， 그때 나갔는데 등수에 못 들었어요. 그때 도지사하고 심사위원들하고 하는 소리를 들었 

어요. 권 머시기였는데， 그 양반이 뭐라 했어. 최승순 씨가 와서 얘기하는데， “이거 아까운 거 버 

렸어라고 작년에 횡성회다지가 전국 1등을 했는데 이거 또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구. 몇 

년 후에 다시 하자고 하니 강원도에서 1등을 했으니 다시 하기가 뭐하다고 해서 그만 두었지. 

인북천(購北川)으로 들어가면 월학리라고 있지요. 그 마을에서 멧목을 만들었다고 그래 가보니 

멧목이 아니고 뭐 조그닿게 만들어 가지고 노는데， 방학 후에 하겠다고， 들어와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멧목연구소라고 써 붙일 수가 있느냐고 하니 아 그렇게 하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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